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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수년간 침체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전자산업도 활력을 되찾

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디지털기술 발전, 인터넷 확산, 모바일

(mobile) 혁신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전자산업은 아날로

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산업기반의 중심이 혁신적으로 전

환되면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산업은 지속적인 기술축적과 집중적인 신기술 개

발 노력의 결실로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급속하게 발전

해 왔습니다. 전자산업은 복합·융합·이동성으로 상징되는 디

지털 시대를 맞아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디지털

T V, 모니터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면서 앞으로도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자산업을 둘러싼 움직임은 규모와 범위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지향적인 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력의 의미가 단순한 국제경쟁이 아닌 글로벌 경쟁으로 확

산되고 전자제품도 개념이 바뀔 정도로 진보속도가 빠르게 나

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일본에 대한 추격과 경쟁

을 통해 성장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세계의 공



장’과도 경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등장은 단순히 경

쟁국이 추가되었다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한·중·일 3국간의

상호관계 지형뿐 아니라 세계 전자산업에서의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자산업의 혁명적 전환기 도래에 맞춰

디지털시대의 본격화, 중국의 등장, 경쟁의 글로벌화라는 전자

산업의 새로운 화두를 적극 수렴하여 세계 전자산업의 중심으

로 등장한 한·중·일 세 나라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살펴봄으

로써 한국 전자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준비되

었습니다.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하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를 대상으로 상호의존적 발전과정 및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상

호 경쟁관계를 분석하여 경쟁구도를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경쟁력 전망을 바탕으로 미약하나마 한국의 미래 포지션을 제

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에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주력기간산업실의 주대영 연구위원, 서동혁 연구

위원, 산업경쟁력실의 조현승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

습니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필과정에서 그동안 유

익한 논평과 의견을 아끼지 않으신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 산

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 이진광 사무관, 산업연구원 전수봉 박

사, 장윤종 박사 그리고 설문과 자문에 응해주신 기업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

한 정책수립 및 전자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

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

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 0 0 3년 1 2월

산업연 구원장 한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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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발전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했다. 따라서 한계 극복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우리

전자산업의 체질강화 및 경쟁국과의 협력방향을 이끌어 내

기 위해 한·중·일의 경쟁력 평가 및 전략적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선진국인 일본과 세계의 공장으

로 급부상한 중국, 그리고 양국의 압박 경쟁구도 사이에 있

는 한국을 대상으로 삼각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아날로그기술에서 디지털기술로 급격한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는 전자산업에서 3국의 발전요인과

경쟁관계를 비교평가하고,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 창

을 통해 우리 전자산업의 좌표와 선택 방향을 모색하는데

노력했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분야의 범위 조정,

기술수준 파악, 3국의 동시비교 방법론 설정 등은 업계 관

련자 면담,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

했다.

Ⅱ장에서는 전자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1

<요 약 >



따라 제품 자체의 변화는 물론 생산업계, 국가 등 세계 전

자산업의 경쟁판도 변화와 한·중·일 3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에 대해 분석했다.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

운 개념의 융합제품이 등장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계구조에

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오디오 및 비

디오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되거나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규 기업들이 속

속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이 보편화되면서 R&D와 마케팅, 유통 분야

등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이 각광받

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

발, 유통망 확보를 통한 판매능력 강화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도 최대의 전자제

품 생산국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점차 이들 국가의 점유율

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8년 미국 및 일본이

각각 30.1%, 18.6%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2002년

에 미국 및 일본이 각각 26.5%, 15.7%로 축소되었다. 반

면, 중국과 한국은 1998년 세계 비중이 각각 4.7%, 3.7%

이었으나, 2002년에는 각각 10.1%, 5.5%로 확대되었

다. 특히 중국의 급속 약진은 세계 전자산업의 판도를 완전

히 바꿔놓고 있다. 향후 수년내에 일본의 전자산업을 추월

하여 세계 두 번째의 전자제품 생산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2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3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에 있어서 우선 공급측면을 보면,

일·중·한의 전자생산규모 순위는 2002년 세계 2, 3, 4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국의 생산합계는 세계 전체의 1/3

에 약간 못 미치는 31.3%로 3,433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전자산업 부문별로 보면, 가전 분야가 세계 전체생산의

43.2%, 전자부품 분야가 40.6%나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용전자 분야는 26.1%이다. 

가전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강세를 보여온 분야로

서 한·일 양국은 최근에 아날로그가전을 중국으로 거의 이

전하였으며, 대신에 한·일 양국은 디지털가전을 중점 생산

하고 있다. 부품의 경우는 한국의 메모리반도체와 평판디스

플레이 등이 세계적 위치에 있고, 일본의 2차전지, 비메모

리반도체, 광전기술부품 등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중국은 범용전자부품에서 세계 공장이 되었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도 한·중·일 3국의 통합시장이 세

계 전자시장의 약 1/4인 25.1%(2002년)를 차지하는 매

우 광대한 수요시장을 갖고 있다. 3국의 통합시장을 부문별

로 보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자부품시장이 34.7%,

산업용전자시장 21.7%, 가전시장 21.2%에 이르고 있다. 

부품시장에서 3국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가전생산 등의 완

제품 조립가공산업이 발달한데 기인하며, 가전과 통신기기,

PC 등의 산업용전자 수요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인구의

밀집지역 및 소득증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Ⅲ장에서는 한·중·일 국가별 전자산업에 대한 발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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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현안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3국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했다. 

한국 전자산업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경험과 2000년

대 들어 세계적인 IT버블 붕괴를 겪으면서도 이웃의 일본

전자업체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한국

은 일찍이 메모리 반도체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국과 일본

이라는 양강체제를 다극화시키고, 세계 경쟁체제를 더욱 심

화시켰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90년대 말부터는 LCD,

휴대전화,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TV에 이르기까지 새로

운 수종산업을 개척하면서 세계적인 전자산업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디지털화가 정착된 지금의 세계 전자시장에 새

로운 경쟁자인 중국의 등장은 또 다시 세계전자산업의 변화

를 초래하고 있다. 원천기술 및 혁신적인 제품개발 역량이

대폭 강화되지 않는 한 중국과 경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전자산업은 그동안 심각한 침제국면에 처해 있었다.

AV기기나 PC 및 주변기기 등은 주로 해외 생산으로 경쟁

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지배하는 PC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분야

는 아직 글로벌 경쟁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메카

트로닉스나 재료기술에 의한 프린터, DVD레코더 등 일부

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전자

제품은 아날로그의 경우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디지털제품에서는 한국제품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

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선택과 집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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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전략을 내세워 극단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과거 일본 전자업계의 특징이면서 강점이기도 한 수직통합

모델이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대규모 기업집단

의 해체나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계열화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대외

적인 환경이 호전되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앞으

로 일본 전자산업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착실하게 진전

하고 있으므로 다시 부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전자산업은 전략적으로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

여 세계적인 생산대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

산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품개발 면에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

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부품과 제조설비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아직 독자적 기술개발능력은 보유하지 못

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집적화 특징을 보면, 華南(주변

산업: SI)-華東(자본집약산업: 반도체 등) -北京(지식집약

산업: IT 벤처)의 3각 보완 및 제휴 관계로 시너지를 확대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북경지역은 현지의 벤처기업에 의

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제조기능은 화남 및 화동지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업계는 북경의 대학 및 연

구기관으로부터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귀국자에 의한

신흥벤처기업이 연이어 설립되고 있다. 화남과 화동이 외자

주도에 의해 성장한데 비해 북경은 현지 벤처기업이 전자산

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요 약 5



Ⅳ장에서는 한·중·일 전자산업의 상호 직접투자와 무

역의존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1년 이후 한·일의 對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총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중국 비중으로 볼 때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보다 중국에 2배 이상 집중 투자하고 있다.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

한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일본의 중국

에 대한 투자는 90년대 중반, 그리고 최근 수년 사이에 크

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일의 당면 관심사안인 해외 생산이전 문제는 결국 중

국의 저임을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화 및 거대 현지시장에의

판매를 위한 전략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전자산업의 해외이전 추이로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 공동화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동화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가능성을 예측해 보면, 한국은

해외생산 이전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상 분야도 과거의

아날로그형에서 이제는 디지털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은 점차 연구개발 기능까

지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산업 차원

의 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의 경우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고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유치가 부진하다면, 해외투자 유출이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를 능가하면서 결국에는 국내 생산활동의 위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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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해질 것이다. 

한편, 중국 경제의 급부상은 동북아시아의 무역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역내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이 2000년 이

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3국간의 역내 수출비중을

보면, 한·일의 수출에서 對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한·중의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감

소하여 중국이 세계공장으로서의 공급국 역할과 세계시장

으로서의 수요국 역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선진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현시비교우

위 지수는 1998년과 비교하여 수출경쟁력이 소폭 향상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이 경쟁력 지수가 낮은 품목이 많

아 비교적 중국과 다수의 제품에서 경쟁관계인데 비해, 일

본은 다양한 제품에 걸쳐 높은 경쟁력 지수를 나타내 전체

적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보다 폭넓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제품의 수출 편중도에 의하면, 한·중은

미국 및 일본시장에서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

고 있으며, 일본은 제품간 편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집약제품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Ⅴ장에서는 한·중·일 전자산업의 동태적 경쟁력 수준

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산업 전체로 보면, 2003년 현재 일본을 100으로 한

기술력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약 94% 수준이며,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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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나라간 기술력 격차를 기

간으로 본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2∼3년 뒤지며, 중국에 비

해서는 4년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후 경쟁력

을 전망해 볼 때는 리튬이온 2차전지, 광스토리지, 에어컨

컴프레서, 노트북 PC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

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기존 아날로그 제품의

우위가 강화되면서 첨단제품군의 기술력 격차도 크게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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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한 국 중 국 기술 격차(2003)

2 0 0 32 0 0 62 0 0 32 0 06
일본 우위

(한국대비)

한국 우위

(중국대비)

전자산업 전체 100 94 97 79 88 2∼3년 4∼5년

부

품

메모리 반도체 100 103 106 85 88 한국 1년우위 5년 이상

비메모리 반도체 100 88 91 70 82 3∼4년 6년 이상

TFT-LCD 100 103 103 70 82 한국 1년우위 6년 이상

PDP 100 103 103 70 79 한국 1년우위 7년 이상

2차전지(리튬이온) 100 97 100 82 88 1년 5년 이상

광스토리지 100 100 100 94 100 대등 2년

에어컨 컴프레서 100 97 100 85 91 1년 3년

CRT 100 100 100 94 100 대등 2년

완

제

품

노트북 PC 100 97 100 85 91 1년 3∼4년

휴대전화기 100 100 103 91 94 대등 3∼4년

디지털 평판TV 100 103 103 82 91 한국 1년우위 5∼6년

데스크톱 PC 100 100 100 103 106 대등 중국 1년우위

백색가전 100 100 100 103 106 대등 중국 1년우위

아날로그 TV 100 100 100 103 106 대등 중국 1년우위

한·중·일간 주요 전자제품별 기술경쟁력 현황과 전망

주 : 점수는 3점당 1년의 격차를 의미함.



또한 기술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요소별 경쟁우위를 투입자

원, 산업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2003년 현재 시점에서

의 경쟁력은 투입자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원을 제외하고는

기술력, 고급인적자원, 마케팅능력 면에서 일본이 단연 우위이

고, 한국은 중국보다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

장규모, 산업인프라(기업관련 투자비용), 노동비용, 산업정책,

글로벌 네트워크 등 경영환경에서는 중국이 한·일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인 2 0 0 6년의 경쟁력 관계를 전

망해 보면, 마케팅 능력과 기술력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 전반의 기술력 또한 중국은

한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로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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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방향은 근접 추격, >는 격차 존재, >> 는 격차 확대를 각각 의미함.

2) : 매우 우위, : 우위, ◯ : 보통.

한·중·일 전자산업의 경영환경 요소별 경쟁우위 비교

경쟁력 요소
2003년 현재

2006년 전망
일본 한국 중국

투입

자원

종합기술력 ◯ 일본 한국=중국

고급인적자원 ◯ 일본 중국=한국

R&D 투자 일본 중국=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중국>>한국>일본

마케팅능력 ◯ 일본 한국 중국

산업

환경

내수시장 ◯ 중국>>일본>한국

산업입지 인프라 ◯ 중국의 비용상승

노동비용 절감 ◯ 중국의 비용상승

투자유인적 산업
정책

◯
중국의 적극적 외자유치, 
육성정책 지속

글로벌네트워크
거점환경

중국>>한국>일본



Ⅵ장에서는 한·중·일 전자산업의 경쟁구조 및 한국의

포지션 정립을 통해 한국의 기회선점 전략과 3국의 상호협

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중·일의 전자산업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은 한·일 전자산업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자

산업 강국인 인근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의 전자제품 공급망이「선발국가의 첨단기술 부품 생

산 중국에서의 조립가공 최종시장」으로 이어지는 형

태로 점점 구축되고 있다. 중국은 수입부품 조립에 특화돼

있고, 이 부품들은 고임금 국가인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

되며, 이들 국가는 제품조립을 위해 중국의 비교적 낮은 임

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급부상은 적어도

한·중·일 전자산업의 상호의존적 발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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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버블 붕괴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국가인 한·일의 성장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

다. 다만 중국이 지나치게 급부상함에 따라 한·일 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과제

이다. 

한·중·일의 경쟁제품 구성을 보면, 한국은 TFT-LCD,

DRAM, 휴대전화, 디지털평판TV 등 대형 범용제품에서는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캠코더, DVD, 유기

EL, 핵심부품, 소재 등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아날로그가전, 데스크탑PC, 반도체조립, 범

용전자부품 등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되었다. 특히 중국

자본기업의 부상은 경쟁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3국간의 주력제품별 관계유형은 한-중간에는 보완형

이 중심인 가운데 일부 부분경쟁형으로 이동 중이며, 한-일

간에는 고거 부분경쟁형에서 현재 완전경쟁형으로 다수가

이동한 상태이다. 따라서 첨단제품군에서는 한-중보다는

한-일간의 경쟁이 상당기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일 전자 분야의 산업혁신 역량에 대한 경

쟁구도를 보면, 우선 전자기술 분야의 혁신역량은 일본의

경우 신제품 개발기술(product technology)이 매우 발달

되어 있고, 한국은 제조공정 개발기술(process tech-

nology), 중국은 조립가공 기술(assembly technology)

이다. 부가가치 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우 핵심부품 및 첨단

소재, 한국은 대규모 투자형 부품 및 디지털제품, 중국은

아날로그 전자제품에서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생산성

요 약 11



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우 다품종소량 제품의 유연생산체제,

한국은 표준형 대량생산체제, 중국은 노동집약적 생산체제

에서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혁신역량들

은 상호간에 보완적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 활용

을 통해 국제분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의 전자산업 관계는 서로 보완적 관

계인 동시에 경쟁자적 관계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은 한국

과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

운 도전과 경쟁의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외국 R&D센터의

국내 적극 유치, 한국기업의 중국현지 R&D센터 설립, 전

자부품의 모듈화 적극 개발, 중국시장에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 등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는 3국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전략

이 필요하며, 나아가 우리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우선 한·중·일의 상호협력 방안에서는

「동북아 전자산업공동체」기구 설립과「공동발전기금」설

치를 제안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력교류 확대 실시를 위

해 상대국 대학생 인턴십제도 촉진, 은퇴기술자 및 실업 기

술자의 상대국 재취업 알선제도, 특정 전문가의 상호 결합

을 통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제도, 기업간 또는 연구기

관간 인력교류 등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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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e Korea's Competitiveness over the Japan

and the China in the Electronics Indust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etitiveness and strategic

interac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lectronics

industry. Further,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le way of

cooperating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hile the Korea is trying to catch up Japanese technology, it

faces the challenge from the China which is emerging as "the

factory of the world".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 of these

three countries. There is a dramatic evolution from analog

technology to digital technology in the electronics industry.

This study compares the electronics industry of the three

countries and provides the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s electronics industry has been highly successful

in the late 1990s, even if the Korea suffered the financial

crisis. On the other hand, the Japan's electronics industry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changes. The Korea's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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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has upgraded its reputation in the global market with

the memory semiconductor which has world class

competitiveness. Further, Korea has become the leading

country in the electronics industry in the late 1990s, with

focusing on LCD, mobile phone, and digital TV. However, the

China is recently emerging as a strong challenger against the

Korea. The Korea's electronics industry is not likely to achieve

high growth under competition with the China, unless the

Korea increases innovative capability. 

This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s: First,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Korea and the China is 94% and 79% of that of

the Japan, respectively. This difference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time period, that is, the Korea and China are 2-3

years and 6-7 years behind the Japan, respectively. Further,

the Korea is expected to cope with the Japanese technology in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optical storage, laptop PC, etc.

The China is expected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raditional analog products. In addition,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the China and other countries will be reduced in the

digital products. 

Second, the Japan dominated other two countries in overall

competitiveness including technology in 2003.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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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i n a .

Third, the Korea needs to form a community for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More specifically, we propose the

foundation of 'the north east Asian electronics industry

community' and 'cooperation fund.'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an effort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of labors, such as promoting international

internship, aiding international job search for retired and

unemployed workers, etc.

Last, we propose policie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Korea's electronics industry, which include accumulating

R&D infrastructure to produce core technology, actively

inducing foreign R&D center, founding Korean R&D center in

China, and creating distinguished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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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목적

멀티미디어, 네트워크화로 상징되는 디지털 경제가 이제 보

편화되어 가면서 IT·BT·NT 및 융합기술이 등장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진보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기술적 요인만이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유연성, 가격, 글로벌 유통, 신제

품 개발 등 다양한 변수가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는 전자산업이 자리하고 있

으며, 기술진보, 글로벌 경쟁, 융합화·모바일(mobile)화라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전자산업의 환경도 과거와 다

른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의 하나

로서 현재까지도 산업성장과 세계 일류제품, 첨단제품을 탄생

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로 인해 기업들은 제품개발, 시장개척, 기술개발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과거와 다른 유연하고 능동적인 사고를 요구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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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 속의 전자산업 환경을 보면, 그동안의 성장 궤적

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

다. 한국 전자산업은 메모리반도체(세계시장 점유율 42%), 평

판디스플레이(30%), 휴대전화(25%), 디지털TV(18%) 등

첨단기술력을 앞세운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위

상을 높여왔다.‘기술의 연속성’이 불가피한 전자산업의 특성

상 일단 기술축적을 통해 기술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한국은 디

지털 시대라는 전환기를 호기로 삼아 그동안 절대우위의 강자

였던 일본 전자산업을 추격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전자산업이 일본이라는 거대한‘전

자 거인’에 대한 추격과 경쟁을 통해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여전히 전자기술의 최강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라

는 새로운 강자와도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

는 것이다. 최근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의 자본과 기술을 빨아들이는‘블랙 홀’이 되면서 그동안 주변

국에 머물던 전자산업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중국의 부

상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국가(ASEAN) 등 주변국들에게 위

협적인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거대 잠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 전자산업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지위를

누려 왔으며 현재도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 이상의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진전되는 내부적 문제에 더해 한국, 중국이 고부가가

치 분야에서 새로운 생산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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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전자산업은 경쟁력 강화전

략의 일환으로 해외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생산이전이 두드러지면서 중국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라

는 이중적 목표와 함께 국내생산 공동화라는 어두운 면도 발생

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 때 크게 이슈가 된 중국 위협론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일본은 제조업 특히 생산이 상대적으

로 높은 전자산업 분야의 중국 이전이 최근 들어 급속히 이루

어지면서 제조업 전체의 해외생산비율이 현재 약 18%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쟁체제의 도래와 함께 세계적인 생산거점으

로 부상하였다. WTO 가입이후 외국기업의 진출이 급증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으며, 이제는‘세계의

시장’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외국기업들이 중국시장 확보를 겨

냥하고 경쟁적으로 투자진출하면서 중국은 다국적기업의 집합

지가 되고 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2002년부터 제10차 5

개년 개발계획(2001∼2005)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첨단전

자산업을 중추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외국자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산업발전이 예상되면서 중국 전자산업의

부상은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전자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은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틈새에서 한국이 일

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글로벌 경쟁시대에 접어

든 이제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양자 관계를 깨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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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서 국내기업의 비교우위 품목들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제품들

과 치열하게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전자제품의 점유율이 중국에 크게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

은 중국의 급부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다. 

그동안 3국간의 관계는 일본을 정점으로 수직적 분업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은 경쟁과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앞

으로의 새로운 포지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전자산업은

LCD, 휴대전화기, 최근에는 플래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도 최근 수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일본과의 격차를 크게 축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핵심부품 생산

력, 원천기술력 등에서 아직도 일본과는 상당한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 전자산업의 사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된 경쟁국인

일본, 중국의 전자산업 환경을 이해하고 동북아 3국간의 상호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시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높은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글로벌 생

산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자산업에서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한·중·일 세 나라간의 경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

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전자산업이 어떻게 대응하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함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전

자산업이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여 세계시장에

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의 성장동인으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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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전자산업은 전자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생산활동을 포함한

다. 최근에는 IT산업이라는 광의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통적

개념의 일부 전자업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은 물론 그에 따르

는 각종 서비스업까지를 내포하면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

다. 현재 전자산업의 범위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새로이 대두되

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관은

물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국내기관에서도 조금

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품(hardware) 중

심의 전자제조업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비

스 업종을 내포하는 IT산업 대신 전자산업으로 대상산업 개념

을 설정하였다. 범위를 전자제조 하드웨어 분야로 한정한 것은

통신 서비스, 정보화 서비스 등을 포함한 IT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경쟁력 평가 자체가 어렵고 범위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전자산업 범주인 가정용 전자제품, 전

자부품 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휴대전화기, 정보기기 등 산

업용 전자제품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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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다음

과 같은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전자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산

업구조를 설명한다. 그동안 전자산업은 눈부신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자제품의 개념까지를 바꿀 정도로 제품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기술적 변화과

정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술향상 속도가 빠르고 범위

도 다양화·복합화·융합화되는 전자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

념의 이해력을 높이는 장이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지역적 대상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자산업을 소개한다. 세계적으로 동북아 3국의 전자산업 비중

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의 생산 및 시장, 산업구조, 국제화,

해외 또는 외국인직접투자, 산업정책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들

3국 전자산업의 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각

국 전자산업에서의 경쟁우위 요인, 기업 전략 등에 대한 시사

점을 찾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세 나라간 무역관계 및 직접투자 관계를 분석한

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자산업에서 세 나라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

관계를 진단해보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는 생산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전자부문에서의 해외생산이

활발한 일본의 경우를 간략히 분석해 보고, 한국의 해외생산

확대 가능성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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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세 나라간의 경쟁력 수준을 주로 정성적인 방법

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주요한 경쟁력 요소들을 도출한 후 이

에 대해 세 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파악하며, 경쟁력 분석을 위

해 소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자

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6장에서는 한·중·일 3국이 세계 전자산업

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비교평가하고 앞으로 전개될 세 나라간

의 경쟁구도를 제시한 후, 한국 전자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관계

를 형성하게 될 미래의 전자산업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

직한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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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1. 전자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도전

(1) 디지털화의급속진행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정보를 표현하는 신호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아날로그 신호는 마치 물결 파동과 같은 형태의 連

續信號 모양으로 소리, 빛, 온도 등 자연현상 신호(무한한 형태

존재)이고, 디지털은 斷續信號(존재와 부존재, 1과 0)로 표현

되는 인공적인 기계신호(두 가지 형태만 존재)이다. 

영상·음향 등 아날로그 신호를 반도체 등 기계장치로 가

공·처리(기록, 저장, 전송, 변환, 복원)하는 데는 기술적인 복

잡성, 비호환성,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단순한 디지털 신호로 분할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조합함으

로써 자연의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 과정을 거쳐 인간과 인터페

이스 관계를 유지한다. 아날로그제품을 디지털제품으로 변천하

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품의 디지털화 장점은 고화질, 고음질에 적합하고,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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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방지, 정보검색 용이, 대량의 정보처리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중반 아날로그인 전축은 디지털기기

인 CD플레이어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음질 향상이나 노후화의

방지, 타이틀 선곡의 임의접속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한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90년대 전반에는 카세트

녹음기가 MD플레이어로, 다시 MP3로 변천하여 오디오기기

의 완전디지털화를 이룩하였다. 또한 90년대 후반에는 아날로

그 비디오 카메라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로, 비디오가 DVD

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확산되기 시작하

면서 디지털TV를 비롯한 AV기기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발전하

<그림 Ⅱ-1> 가전의 디지털화 변천

자료 : さくら總合硏究所, 「デジタル家電」,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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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주요 국가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98년 11월 뉴욕 등 10개 도시에서 지상파 디

지털방송을 개시하였으며, 2006년 아날로그방송을 완전 종료

할 계획이다. 영국은 1998년 9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개시하였으며,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시점은 2006년

부터 2010년 사이 95% 수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다소 늦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시작되

었으며, 2011년에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는 2001년 10월에 수도권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조기 도입하여 2 0 0 3년 전국민의 7 0 %

<표 Ⅱ-1> 주요 국가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개시 현황

디지털

방송개시

아날로그

종료시기
주요 내용

미

국

1998년

11월

2006년

12월

FCC는 2002년 8월 36인치 이상 TV, 13∼35

인치 TV의 경우 각각 2004년 7월, 2007년까지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도록 결정

영

국

1998년

9월

2006년∼

2 0 1 0년사이

95% 수신시

EU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개국에서 디지털

지상파TV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할 예정

일

본
2003년 2011년

200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디지털방송 계

획은 디지털·아날로그방송 혼선을 막기 위한 국

가 부담의 아날로그방송 주파수 변환비용이 커져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임

한

국

2001년

10월

2005년∼

2 0 1 0년사이

95% 수신시

정부는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조기 도입하여

2003년 전국민의 70% 이상이 디지털 방송권역

에 들게 하는 등 전국망을 2005년에 완성할 예정

자료：한국산업은행, 「디지털 TV산업의 동향과 전망」, 2003. 7.



제Ⅱ장 전자산업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27

이상이 디지털방송 권역에 들게 하는 등 전국망을 2005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2) 네트워크화의급진전과기술 융합화의혁신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발달되고 있

다. 디지털화와 관련되는 제품군을 유형화하면, 디지털카메라,

DVD 등 단품으로 활용하는 스탠드 얼론(stand alone)형과

휴대전화나 PDA 등 접속기능을 활용하는 네트워크형으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향후는 각 제품과도 네트워크 기능을 연결하여 차세대 네트

워크형의 새로운 제품군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

<그림 Ⅱ-2> 네트워크 환경의 진화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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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게임기는 통신네트워크 기능을 가지는 네트워크형 게임기

형태로 발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음악 등을 다운로드하여 MP3 등 휴대용 오

디오기기로 즐기거나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이 통신기능을 부착하여 외출지역으로부터 원격 조작이 가능해

지는 것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품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제어기술이 반

드시 발달되어야 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품에서

차지하는 전자제어기술의 고도화는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와 함

께 따라야 할 것이다.

<표 Ⅱ-2> 디지털화의 네트워크형 가전제품 변천

자료：한국산업은행, 「디지털가전산업동향」, 2002. 12.

아날로그 디지털

독립형 네트워크형 독립형 네트워크형

영상기기

C-TV

VCR

캠코더

Web TV

DTV

DVCR, DVD

DVC, DSC

Interactive DTV

음향기기
Radio

Audio
- CD, MD 

인터넷라디오

MP3

백색가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 -

인터넷냉장고

인터넷전자레인지

기 타 게임기
STB

전화기
-

온라인게임기

D-STB

인터넷전화(VoIP)

D-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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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세대 광대역 네트워크는 우리 생활에도 상당한 충격

을 가져올 것이다. 차세대 광대역 네트워크라는 것은 단순한

케이블 모뎀이나 DSL 접속이 아니고, 오늘날 수준보다 더욱

획기적 진보의 기술로 실현될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유비쿼터스

(ubiquitous) 접속이다. 이는 유선, 무선을 불문하고 어디에

있어도 연결되는 그물망형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상시

접속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용자의 현재상태나 위치

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네트워크기술보다 매우 광범위한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둘째, 플랫폼의 확장 보안성 기능을 가진다. 차세대 광대역

네트워크는 우리 개인의 사적인 대화나 가장 중요한 업무용 자

료를 최고 수준의 시큐리티로 보호한다.  

셋째, 유연한 스피드를 가질 것이다. 고속 대용량이 광대역

네트워크의 최대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응용제품이

동일하게 최대의 통신 속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차세

대 광대역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경우 상시 접속성의 측면이 스

피드보다 중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차세대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의 이

미지와 다른 매우 충실하고, 완결된 이용가치를 이용자에게 주

게 될 것이다. 이로써 차세대 네트워크는 확실히 수도나 전기

와 동등한 가치성과 신뢰성 및 안정성을 가진 차세대의 사회기

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그

리고 안전하게 상호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래를 실시하

는 네트워크가 탄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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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네트워크 보급이 다양한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에 커

다란 영향을 끼쳐 온 사실과 같이 차세대 광대역 네트워크도

기술혁신의 S자형 수용곡선 즉, 초기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

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급격한 성장곡선을 그릴 것이다. 일반

적으로 성공한 기술혁신 제품들은 거의 비슷한 성장곡선을 그

리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보급률이 10%를 넘으면 가속도

가 붙어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다.

한편, 디지털기술이 발달되면서 다른 제품영역간 융합화가

<그림 Ⅱ-3> 주요 산업의 성공한 기술혁신에 대한 S곡선 추세

자료：Frances Caimcross, The Death of Dist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200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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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전, 컴퓨터, 통신, 방송 등

의 기술이 융합되어 디지털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복합화된 새

로운 개념의 가전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방송, 디지

털통신,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의 융합은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중심에 디지털가전이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 표

현이 아날로그 표현의 정교함을 일부 포기하고 이루어지지만 압

축, 오류정정, 가공, 전송 등의 용이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디지털 데이터의 융합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 데이터 표현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끌

어올렸으며, 특별히 패키지용 저장매체로 쓰이는 C D나 D V D

대신 임의접속이 가능하고 읽기와 쓰기가 자유로운 하드디스크

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드디스크는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 어떤 형태의 데이터라도 융합시켜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대화형, 맞춤형 서비스도 데이터의 디지털 표현이 이루어져

가능하게 되었고, 오디오 및 비디오 다운로드 등이 모두 디지

털융합의 결과로 가능하게 되었다. 

<표 Ⅱ-3> 디지털기술의 융합화에 따른 신개념의 정보가전

기술특성 효 과 제품사례

Digital화
음질·화질 개선, 

조작 용이, 대용량화

디지털TV, DVDP, MP3, 

디지털카메라 등

Network화
인터넷에 접속가능,

기능의 다양화

인터넷TV, DSTB,

인터넷냉장고 등

Intelligence화 자동화, 무인화 Home Automation, 홈서버 등

Convergence화
제품의 집적화, 복합화, 

다기능화, 저가격화

DVDP+VCR, D-TV+DVDP,

D-TV+PVR 등

자료：산자부, 「산업 4강으로의 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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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제품의혁신에따른새로운변화

1) 전자제품의 혁신

최근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에 따라 ① 제품의 소형화, 고밀도

화, ②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단축화, ③ 부품구성의 변화, ④ 부

가가치 사슬의 구조변화 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 변화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에 따라 제품의 소형화 및 고밀도

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등의 모바일기기에

서는 고속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음악이나 동영상 전달, 위치검

색 서비스 등 고기능화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소형화 및 고

밀도화에 대한 대응기술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최근 SoC(System on a Chip)가 최대의 이슈

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연산처리장치(MPU), 디지털 신호

처리 프로세서(DSP), 메모리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SoC칩을

개발하는 소형화, 고밀도화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향후의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소형화 및 고밀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전자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크게 단축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의 모델 체인지는 매우 치열하여, 단기간에 매출이 급

증·급감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속도를 최대로 빨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는 R&D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

면, 라이프사이클의 단축화는 제품가격의 급락을 초래하고 있

으며, 제품가격의 급락은 관련산업에 더욱 코스트 절감을 요구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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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에 따라 부품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예를 들어 LCD TV의 부품 구성을 보면, 브라운관 T V에

비해 전자부품 개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제품군으로 전자부품 등 기본기능 부분의 압축

과 전자디바이스 등 고부가가치 부분의 증가가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본기능 부분은 반도체에 의한 원칩( o n e

c h i p )화나 모듈화에 의해 통합되고,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합화 등으로 1개 제품당의 부품수가 감소하는 가운

데, 제품의 디지털화에 따라 디지털 처리관련의 부품군이 증가

하여 기존부품과 공존하는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품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구조가 반대개념으로

전환되었다. 과거 80년대까지는 생산활동의 가치사슬에서 가

장 수익성이 높은 공정은 제조부문이었다. 이 때에는 생산기

술, 품질관리 등의 능력이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

으며, 수익곡선은 가치사슬에서 逆U자 곡선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고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면

서 R&D와 영업, 판매 분야가 생산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고수익 부문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수익곡선은 그동안

의 형태와 정반대인 U자 형태로 변화하였다. 

전자산업에서도 이러한 개념변화가 적용되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유통망 확보를 통한 판매능

력 강화가 경쟁력을 제고해 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역

U자 곡선에서 U자 곡선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경쟁

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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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계의 새로운 도전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에 수반하는 변화에 따라 기업이 대응해

야 할 과제도 변하고 있다. 제품의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는 제

품의 소형화 및 고밀도화와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단축화라는 2

개의 큰 변화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 외의 변화는 이것들

의 변화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품의 소형화 및

고밀도화는 설계형태나 원부자재의 변화, 미세화·미소화에 따

른 부품의 모듈화, 부품구성의 변화, 소프트웨어의 비중 증가

등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기업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는 고정밀도화의 대응이

나 품질관리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비 측면에서

는 설비의 크린룸화나 정밀검사장비의 도입, 인력 측면에서는

전자기술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강화 등의 대응이 요구된다.

<그림 Ⅱ-4> 부가가치 사슬의 스마일 커브

碩米
夕牛자료：黃 (「WTO 加盟後の中國市場」, 2002. 10)을 수정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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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사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고품질화를 향한 대응 과제

이다.

한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기화는 제품가격의 급락, 극단

적인 수주량의 변동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기업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는 납기 단축, 제품개발의 스피드

화, 코스트 삭감, 극단적인 수주 변동을 흡수하기 위한 생산량

변화 등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림 Ⅱ-5> 디지털기기의 발전에 따른 부품 영향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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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전자산업의 판도변화와 한·중·일의

위상 강화

세계 전자산업은 과거 1995년과 2000년에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그 시기를 지나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

다(<그림Ⅱ-6> 참조). 특히 5년마다의 급격한 성장은 컴퓨터

와 반도체시장의 급성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의 경우 PC에 일반인이 사용하기 쉬운 윈도우 소프트

웨어가 본격 도입되면서 인터넷보급과 함께 PC 자체는 물론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우려와 e-비즈니스에서

낙오될 것을 염려해 기업들이 앞다투어 IT산업에 투자한 결과

로 전자산업이 급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IT는 단지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많은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돼 버렸다. 이는 향후 IT산업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인 경기주기를 따르

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0 0 1년 세계 전자시장은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 2000년

14.8%의 고성장에서 2001년 -15.8%로 급락한 것은 IT버블

이 꺼지면서 세계경제 둔화, 제품가격 하락, 그리고 재고증가

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은 전자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자산업의 부문별 성장추이를 보면, 가전 분야의 경우 성장

의 부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자 분야는 1994년 이후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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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세계 전자시장의 성장률 추이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 연도에 의해 작성.

<그림 Ⅱ-7> 세계 전자시장의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 연도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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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의 PC 붐

과 90년대 후반의 이동통신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전자부품 분야는 성장의 부침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의 경기가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현상을 반

복하면서 전자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세계 전자시장에서도 각국은 기술개발정책, 규

제완화정책, WTO체제 구축, 다국적 기업의 유치 등으로 전자

산업 육성을 통한 시장회복에 노력해 왔다. 

세계 전자산업의 국별 생산순위를 살펴보면, 부동의 제1위

및 2위는 미국과 일본이며, 2002년의 경우 3위는 중국, 4위

<표 Ⅱ-4> 세계 10대 전자산업 생산국 변화 추이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 연도에 의해 작성.

미 국

▶

미 국

▶

미 국

▶

미 국

▶

미 국

일 본 일 본 일 본 일 본 일 본

독 일 독 일 중 국 중 국 중 국

프랑스 한 국 독 일 한 국 한 국

영 국 싱가포르 영 국 독 일 독 일

한 국 영 국 한 국 영 국 대 만

이탈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대 만 영 국

싱가포르 대 만 프랑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대 만 중 국 대 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중 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맥시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순위 1990 1995 2000199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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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위 독일, 6위 대만, 7위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일·중·한의 전자산업이 세계 2, 3, 4위를 점유하고 있으

며,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다.

특히 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때와 2000년대 들어 IT버

블 붕괴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하여 1998년부터 세계 전자산

업의 제3위 국가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세계

6위까지 밀려난 적이 있으나, 2000년부터는 중국의 뒤를 이어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까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생산국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 있으나, 이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매년 축소되고 있다. 1998년 미국 및 일본이 각각 3 0 . 1 % ,

18.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나, 2002년에 미국 및 일본

이 각각 26.5%, 15.7%로 축소되었다. 이는 타 국가의 상대

적인 시장확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 IT버블붕괴

및 동시다발 테러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는 장기간의 엔고로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되

어 국내 생산이 축소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자제품 생산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국

제비교를 위해 달러베이스 환산에 따른 엔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1998년 세계 전자제품 생산 비중이 각

각 4.7%, 3.7%이었으나, 2002년에는 각각 10.1%, 5.5%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의 급속 약진은 세계 전자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향후 수년내에 일본의 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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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월하여 세계 두 번째의 전자제품 생산국으로 도약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한·중·일 3국의 2 0 0 2년 생산 합계는 세계 전체의

1/3에 약간 못 미치는 31.3%의 3,433억 달러에 이르고 있

다. 또한 전자산업을 부문별로 보면 가전 분야가 세계 전체생

산의 43.2%, 전자부품 분야가 40.6%나 차지하고 있으며, 산

업용전자 분야는 26.1%이다. 

가전분야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으

<그림 Ⅱ-8> 한·중·일 전자산업의 세계 점유율 변화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년도.

2000 2001 2002

세계 전체생산 1,367,666 (14.5) 1,134,792 (-17.0) 1,097,384 (-3.3)

중 국 81,035 (31.0) 94,539  (16.7) 110,613  (17.0)

일 본 263,562 (15.8) 194,461 (-26.2) 172,824 (-11.1)

한 국 76,023 (31.9) 53,648 (-29.4) 59,942  (11.7)

<표 Ⅱ-5> 한·중·일 전자산업의 생산액 추이 비교

단위：백만 달러, %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각년도.

주 : (  ) 안은 전년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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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에는 아날로그가전은 중국으로 거의 이전하고, 대신에

한·일 양국은 디지털가전을 중점 생산하고 있다. 부품의 경우

는 한국의 메모리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세계적 위치에

있고, 일본의 2차전지, 비메모리반도체, 광전기술부품 등이 세

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중국은 범용전자부품의 세계 공장

화되어 있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에서 세계 전자시장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도 한·중·일 3국의 통합시장이 세계 전자시장의 약

1/4인 25.1%(2002년)를 차지하는 매우 광대한 수요시장을

갖고 있다. 한·중·일 3국의 통합시장을 부문별로 보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자부품시장이 34.7%, 산업용전자시장

21.7%, 가전시장 21.2%에 이르고 있다. 

부품시장의 경우 가전생산 등의 완제품 조립가공산업이 발달

<그림 Ⅱ-9> 세계 전자생산에서 한·중·일 통합생산 규모비중( 2 0 0 2년)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 0 0 3 / 4

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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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세계 전자생산에서 한·중·일의 부문별 생산점유율(2002년)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 0 0 3 / 4

에 의해 작성.

<그림 Ⅱ-11> 세계 전자시장에서 한·중·일 통합시장규모의 비중(2002년)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 0 0 3 / 4

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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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는데 기인하며, 가전과 통신기기, PC 등의 산업용전자 수

요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인구의 밀집지역 및 소득증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의 전자시장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개인소득 증가와 함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

다. 물론 현재도 중국 시장은 급속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국가의 위상 변화는 역내분업구조를 급격

히 변화시켜 왔다. 즉, 한·일 기업들은 해외생산공장을 대부

분 저임 숙련노동이 풍부하고 외자 유인체제가 잘 갖추어진 중

국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중국은 가전 등 범용 하드웨어 분야

에서 세계적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제품구

<그림 Ⅱ-12> 한·일 전자업계의 중국진출 영향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중 국

·전자산업 생산거점화, 세계의 공장화

·전자산업의 고속성장

·전자제품 수출 급증

한 국

·노동집약적 전자분야 공동화 시작

·자본집약적 분야 및 벤처기업으로

의 선택적 투자

·제3국시장에서 한·중 경쟁시작

일 본

·전자산업의 공동화 심화

·전자업계의 구조개편 필연적 수반

·연구개발중심 투자

·역수입 증가

직접투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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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고도화와 함께 반도체와 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도 경쟁

력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세계 전자산업의 판도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

국에 의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외

국인 투자를 모두 끌어가기 때문에 인접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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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전자산업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비록

미국이라는 거대한 생산대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

거에 비해 그 위상이 크게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통신

장비 등 산업용전자 분야를 제외하고는 계속 세계에서의 위상

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가전과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뒤지고 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로 상징되는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은 미

국과 일본이라는 양강체제를 다극화시키고 세계 경쟁체제를 더

욱 심화시켰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90년대 말부터

LCD, 휴대전화,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TV에 이르기까지 새

로운 수종산업을 개척하면서 세계적인 전자산업국의 대열에 진

입하였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정착된 지금의 세계 전자시장에

새로운 경쟁자인 중국의 등장은 또 다시 세계 전자산업의 변화

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에는 한국, 일본, 중국의 전자산업에 대한 발전성과와

현안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Ⅲ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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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전자산업

(1) 한국전자산업의발전성과

1) 전자산업의 위상과 발전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생산에 바탕을 둔 실질적 발전은 1950

년대말 라디오 조립생산과 함께 시작되었다. 전자산업의 본격

적인 성장기반 확보는 1960년대에 들어서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향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및 수출산업

공단이 조성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에

는 국내 자본기업의 투자비중이 커지고, 제조경험과 자체기술

개발 경험이 축적되면서 고도성장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들어 대기업들의 본격 참여와 함께 반도체, VTR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이루어져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1990년대의 전자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구조전환과 함

께 세계화 경영을 위한 해외투자로 성장의 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국내 전자업계는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사업구

조조정이 가장 절박한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구조조정은 단순

한 합리화 차원이 아니라, 난국타개를 위한 관건이었다.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조기 상환해야 했고, 주력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리 전자산업은 당시 통화위기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었

지만, 1999년에는 급속한 회복으로 V자형 성장을 이룩하여

2000년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회복의 원동력은 바로 IT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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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한국 IT산업의 발전을 상징하는 2개의 축이 디지털전

자제품(하드웨어) 수출과 광대역통신 인프라 보급이었다. 불황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한 수출품목은 메모리반도체와 T F T

LCD, 휴대전화 등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2000년 후반부터 표면화된 세계적인 IT 불

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품목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갔다. 그동안 IMF 탈출의 버팀목이었던 전자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IT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2001년부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림 Ⅲ-1> 한국 전자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추이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통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자료에 의해 작성.

주：생산액 및 종업원은 제조업 전체에서의 비중이며, 수출액은 총수출에서의 비

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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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국내 전자산업의 세계적 위상

세계 시장점유율 2002년 수출

(백만 달러)2001년 2003년 6월말

DRAM 38%  (1위) 43.8%  (1위) 9,479

브라운관 46%  (1위) 51.3%  (1위) 2,098

DY(편향코일) 28%  (1위) 32%  (1위) 66

튜 너 32%  (2위) 36%  (2위) 33

비디오테이프 46%  (1위) 52%  (1위) 442

STN-LCD 22%  (2위) 23%  (2위) 113

VFD(형광표시관) 22%  (2위) 40%  (2위) 188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13%  (2위) 12%  (2위) 186

전자레인지 54%  (1위) 56%  (1위) 723

냉장고 5%  (3위) 6%  (3위) 955

에어컨 15%  (3위) 17%  (3위) 1,173

디지털TV 35%  (2위) 37%  (2위) 365

DVD플레이어 20%  (2위) 23%  (2위) 697

TFT-LCD 32.5%  (2위) 40%  (1위) 4,257

CD-ROM 드라이버 37%  (1위) 48%  (1위) 450

휴대폰 7%  (5위) 26%  (2위) 7,727

위성방송 수신기 8%  (5위) 10%  (4위) 665

무선가입자망 단말기 75%  (1위) 80%  (1위) 1,062

VCR 38%  (2위) 39%  (2위) 460

컬러모니터(LCD, CDT) 33%  (1위) 35%  (1위) 4,583

DVD 홈시어터 5%  (2위) 7%  (2위) 237

홍채인식보안시스템 39%  (1위) 40%  (1위) 64

CD-RW Drive 25%  (1위) 34%  (1위) 450

산업용 모니터(카지노용) 34%  (1위) 35%  (1위) 38

DVD+VHS Combo player 70%  (1위) 72%  (1위) 460

진공청소기 2.4%  (5위) 3.5%  (5위) 264

세탁기 5.8%  (5위) 6.0%  (5위) 327

자료：산자부, 「세계일류상품의 경쟁력 높아져」(2003. 11)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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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 경제상에서 차지하는 전자산업의 위치 변화를 살

펴보면, 1990년에 제조업 전체에서의 전자산업 생산비중은

11 . 9 %였으나, IMF 때인 1 9 9 8년에 1 5 . 3 %로 높아졌고,

2000년에 17.3%로 절정을 이루고, 그 이듬해에 13.9%로 줄

어들었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전자 수출비중은 1 9 9 0년

26.5%에서 1995년 34.9%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 후 점차

축소하여 IMF 때인 1998년에 29.2%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급속 회복하여 1999년부터는 총수출의 1/3 이상을 전자 분야

가 차지하는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Ⅲ-2> 국내 전자산업 전체의 수급 증감률 추이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통계」, 무역협회 K O T I S의 각 연도 자료에

의해 작성.



50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편, 국내 전자산업의 수급관계는 생산, 수출, 수입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과 수

입이 동반하여 상승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우리 전자산업

의 자체가 수출시장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수입이 수출과 동행추세를 보이는 것은 국내 전자기술산업의

기반취약으로 고가의 핵심부품 등을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이

다. 2002년의 경우 국내 전자산업은 생산대비 수출비중이

71.2%, 수입의존율이 60.7%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를 잘 설명하고 있다.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통계」의 각 연도에 의해 작성.

<그림 Ⅲ-3> 국내 전자산업의 부문별 생산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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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자산업의 성장 특징은 1995년과 2000년에 절정에

달하여 5년마다의 주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

산업 전체수출의 27.2%(2002년)에 달하는 반도체의 주기적

경기 순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통계」의 각 연도에 의해 작성.

<그립 Ⅲ-4> 국내 전자산업의 부문별 수출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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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전산업의 발전과 문제점

가전산업은 아날로그제품에서 디지털제품으로, 또한 독립형

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시장 주도제품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아날로그제품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2000

년대 들어 독립형과 네트워크형 디지털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디지털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가전산업은 디지털방송의 실시, 컴퓨터 및 인

터넷 사용인구의 급속한 증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산 등에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통계」의 각 연도에 의해 작성.

<그림 Ⅲ-5> 국내 전자산업의 부문별 수입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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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존 아날로그 가전산업을 대체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산업이다. 디지털 가전제품은 가전, 통신, 방송기술의 융

합에 의해 형성된 기술로 생산되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

능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가전은 아직 산업형성 초기단계로서 현재 선진

국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은 수요

형성단계이나 향후 고성장 지속이 가능한 산업이다. 그 동안

축적된 가전제품 제조역량과 반도체, LCD, PDP 등 핵심부품

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TV, DVDP, MP3 등에서 세계시

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이다. 디지털 TV, 디지털 셋톱

박스, DVDP, MP3 등은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경쟁관계이고,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등은 일본이 경쟁우위

에 있으며, 관련제품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홈네트워크, SoC

등은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우선 디지털 가전제품에 대한 핵심부품

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즉

소프트웨어, 칩셋, 콘텐츠 등에서 기술력이 취약하고, 원천기

술 및 표준화의 국제기반이 취약하여 기술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디지털TV 등 일부 품목에서만 시장을 주도하며,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에서는 취약하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해외브랜드 인지도 및 마케팅력이 취약하여 지속 가

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후발국의 추격이 매우 심하다. 현재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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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날로그 가전제품 생산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선진기업들의

직접투자와 현지기업들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자국의 앞선 환경기

술을 내세워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환경친화형 제품개발 생산능력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선진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로 글로벌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글로벌 R&D센터 운영

및 글로벌 제휴 능력 부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EU, 북미 등의 지역 블록화 심화로 시장진입이 갈

수록 어렵게 되고 있다.  

3) 산업용 전자산업의 발전과 문제점

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

기기산업은 2001년 이후 세계적 IT시장의 버블 붕괴에도 불구

하고, 내수시장의 일정수준 유지와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호조

로 생산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는 휴대전화 보급

률 확대와 초고속인터넷 확산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출의 경우도 휴대전화기나 초고속인터넷장비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브랜드이미지가 제고되는 가운데, CDMA의 도입이 미

국과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으로 확산되면서 이와 관

련된 수출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통신기기산업의 흐름을 보면, 디지털화와 그에 따른 기술의

융합, 그리고 인터넷 관련 기술의 부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

이고 있다. 특히 기술에 있어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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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기와 관련된 무선규격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전되고 있

으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기술도 동시에 개발

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통신기기산업은 당분간 단말기 분야가 생산, 수

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데이터통신과 관

련된 전송장비라든가 네트워크장비도 비중이 다소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단말기의 형태는 유·무선 결합, 또는 음성과

데이터, 영상 등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단말기로 진전될 것이

며, 장기적으로는 멀티미디어 모바일과 같은 3세대 이동통신서

비스 제공에 따른 첨단 단말기로 제품이 고도화될 것이다.

특히 통신기기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신서비스 시장은 향후

세계적으로 무선통신과 유선통신 중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중심

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신서비스의 멀티미디어화가 진

전될 전망이다. 단말기의 경우 고화질의 카메라부착 컬러디스

플레이를 장착하고, 무선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크게 향상된 첨단 제품이 개발될 것이

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 및 초고속인터넷통신망의 확대가 지속

됨에 따라 관련 전송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도 꾸

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컴퓨터산업은 1983년 국내에서 PC가 처

음으로 생산된 이래 1990년대 들어 세계적인 정보화의 진전과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따라 급속히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컴

퓨터에 있어 주요 생산국가로 이미 부상하였기 때문에 성숙·

표준화된 제품 생산을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특히 LCD 및 CRT 모니터, CD-ROM 드라이브, DVD 드라



56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이브 등 주요 주변기기와 메모리 반도체 등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Post-PC형 정보기기에 있어서도 PDA는 MP3 재생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제품까지 개발되었으며, 스마트

폰의 경우 세계 최초로 CDMA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

였다.

컴퓨터산업은 앞으로 데스크톱 PC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

면,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핸드헬드 PC(HPC :

Hand-held PC) 및 노트북 컴퓨터 등 모바일 컴퓨터가 급속

히 성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휴대

정보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 스마트

폰(Smart Phone)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기기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확산, 3G이동통

신 등의 신규서비스 출현, 글로벌 통신시장의 확대 등으로 통

신기기산업에서의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표준화, 마케팅능력 등 경쟁자산

축적이 여전히 미흡하고, 산업구조의 비효율성도 상존하여 이

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신제품 출시, 제품수

명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비해, 첨단장비 및 핵심부품은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기반기술의 원천적 부재가 일차적 요인이며,

기술환경, 기술개발체제 등 혁신체제 구축의 부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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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선진 각국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표준화경쟁이나 표준화협력 등 다양한 전략을 전

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기술은 물론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표준화관련 활동이 매우 미흡한 수준

이다. 특히 표준과 관련된 기본특허를 보유하지 못해, CDMA

의 경우 매출액의 5∼6 %를, IMT- 2 0 0 0 (비동기식)의 경우

13% 이상을 특허료로 선진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컴퓨터산업의 문제점은 우선 대기업의 해외진출 가속

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내 임금상승, 내

수시장 확대 한계 등의 이유로 완제품 조립형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컴퓨터 주변기기업체

들의 해외진출은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산업

특성상 완제품업체들의 해외생산이 본격화되면, 수요처와 동반

진출을 통한 안정된 수요확보를 위해 완제품 추종형 해외투자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내 컴퓨터산업은 모니터 등 주변기기를 제외하면 수출경쟁

력이 매우 취약하다. 인건비 상승, OEM 위주의 수출, 미·일

중심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중국산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요인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

세이다.

4) 전자부품산업의 발전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그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의 많은 부분이 국내산업에 축적되지 못하고



58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해외로부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전자부

품산업의 낙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생산과 수출을 증대시키

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려야 하는 높은 수입유발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술간의 융합

에 의해 신기술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

데 전자부품은 수많은 기술의 부침이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나름대로의 기술발전 전략에 의해 DRAM, LCD,

CDMA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분야

에 따라서는 IMF 체제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전자부품산업은 수요처인 완성품의 경쟁력에 더하여 그

동안 축적한 공정자동화 및 제품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전자부품산업은 영상정보시

장, 모바일제품 등의 시장확대에 따라 반도체, LCD, 2차전지,

고주파부품 등이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전자부품산업의 생산은 1995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나

타냈으나, 그 이후에는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전산업과 컴

퓨터산업의 성장둔화와 함께 외환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다시 1999년부터 회복하여 2000년을

정점을 이루었으나, 그 다음해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

원인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의 침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의 문제점은 우선 기업규모면에

서 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제Ⅲ장 동북아 국가의 전자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59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부품에 대

한 기술개발력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세트업체와 부품업체와

의 수직적 거래관행으로 인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신규 벤처중

소부품업체의 시장진입에 애로가 많다. 생산 및 수출 규모면에

서 반도체, LCD, 브라운관, PCB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

으며, 고부가가치 부품인 이동통신부품, 광부품, 2차전지 등의

기술경쟁력이 취약하다.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가공, 조립 등 생산기술은 선진

국과 대등한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본설계, 응용설계,

소재기술 등의 취약으로 국산화가 미흡하다. 또한 국제 표준화

의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원천기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기반 측면의 경우 전문기술교육이 미흡한데다가 고급 핵

심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

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범용부품은 중국 등

동남아지역에서의 저가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첨단기술부품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2) 주력전자제품의구조고도화진전

최근 우리나라 전자산업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특징

적인 현상은 통신 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용전자 분야로 제

품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력

제품이 과거 반도체, LCD, PCB, 브라운관 등 전자부품 분야

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산업용전자 분야로 이미 바뀌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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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부문 내에서도 새로운 주력 품목들이 지속적으로 출현

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생산에서 가전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5.1%에서 2000년에는 13%로 크게 축소되었다가 2002년

에 20.5%로 다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아날로그

가전제품에서 디지털제품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LCD TV,

PDP TV 등 제품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방송정책에서도 점차 디지털지상파 방송을 확대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 TV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전자부품의 경우는 1995년 생산비중이 57.8%로 정점을 이

루다가 점차 축소되어 2000년에 47.1%로 50%대를 하회하여

2002년에는 35.3%까지 낮아졌다. 이는 산업용전자의 상대적

확대에도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2000년대 들어 반도

체산업의 세계적 장기 불황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생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반면, 산업용전자 분야의 비중은 1990년 21.9%에서 2002

년 44.2%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특히 2001년부터 전자부품

분야보다 앞서기 시작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의 완전 정착과 함께 휴대전화의 급격한 성장에

기인한다.

전자제품 구조의 고도화는 단기적으로 조정비용의 부담을 초

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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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산업의 각 부문내에서도 성장을 주도하는 품목이

세계시장 변화 및 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추세에 맞추어 지속적

으로 전환되고 있다. 구조고도화 과정에서 시대별 주력 생산품

목을 보면, 1960년대에는 라디오, 기계식 전자교환기, 콘덴서

등 주로 단순조립품의 내수용 생산이었으며, 1970년대는 흑백

T V, 전축, 탁상용계산기 등 가전제품 위주로 생산되었다.

1980년대에는 컬러TV, VTR, PC 및 주변기기, 전자식 교환

기 및 전화기, 반도체, 자기테이프 등 다양한 제품의 본격적인

수출지향적인 제품이다. 1990년대에는 全電子式 교환기, 메모

리, 팩시밀리, CDP, 캠코더, 고성능PC, 이동통신단말기 등 고

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통계」각 연도 자료에 의해 작성.

<그림 Ⅲ-6> 한국 전자산업의 부문별 구성비중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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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우리의 주력 전자제품은 디지털제품으로 완

전히 전환되어 기술이 융합하면서 제품마다 새로운 특징을 가

지게 되었다. 가전의 경우 PDP TV나 LCD TV처럼 얇고 큰

것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더욱이 백색가전도 냉장고처럼 큰 사

이즈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용전자에서는 광통신이나 카메라부

<표 Ⅲ-2> 한국 전자산업의 성장주도품목 변화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 ∼

가

전

·컬러TV

·카스테

레오

·VTR

·전자레인지

·냉장고

·대형컬러

TV

·소형

스테레오

·CDP

·에어컨

·DVD플레이어

·셋톱박스

·MP3

·디지털TV

·PDP TV

·LCD TV

·홈시어터

·홈네트워크

·DVD레코더

·DMB수신기

산

업

용

전

자

·전화기

·반전자식

교환기

·모니터

·코드레

스폰

·복사기

·PC

·HDD

·전전자교

환기

·팩시밀리

·무선호출기

·CDMA장비

·이동통신단

말기

·네트워크장비

·노트북PC

·PDA

·CD드라이버

·대형모니터

·3G 통신장비

·카메라부착휴대폰

·DMB 장비

·카네비게이터

·전자북

·텔레메틱스

·전자의료장비

전

자

부

품

·오디오

테이프

·CRT

·CPT

·비디오

테이프

·튜너

·CDT

·DRAM

·자기헤드

·소형모터

·LCD

·고집적IC

·2차전지

·고주파부품

·다층PCB

·T F T - L C D ,

PDP

·유기E L ,고휘도

LED

·SoC

·불휘발성메모리

·고성능2차전지

·고휘도LED
·광전자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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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휴대폰처럼 디지털기술에 광학기술이 빠르게 접목되어 가는

품목이 주도하고 있다. 부품에서는 T F T- L C D나 플래시메모

리, 2차전지 등과 같이 대형투자의 범용부품 위주로 주력 분야

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고주파 부품, 광통신장비, 소프트웨어, 기능재료 등

첨단기술 부문은 아직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3) 전자산업의해외투자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 9 7 0년대와 1 9 8 0년대

중반까지 부진한 편이었으나 1 9 9 0년대 들어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 전자산업이 1 9 7 0년대와 1 9 8 0년대를 거

치면서 과감한 투자실행과 해외시장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자 1 9 9 0년대 들어 과감한 해

외진출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임금상승 등으로 동남

아시아와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도 활발하였다.

1998 1999 2000 2001 200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자산업
(증감률)

44
(-59.3)

853
(112.8)

75
(70.5)

376
(-55.9)

183
(144.0)

462
(23.0)

239
(30.6)

2,799
(505.5)

309
(29.3)

529
(-81.1)

제조업
비중

11.7 37.0 11.0 22.9 17.3 32.5 19.1 74.9 20.3 35.3

<표 Ⅲ-3> 국내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백만 달러, 건수, %

자료：한국수출입은행, 「2002년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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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IMF를 거치면

서 잠시 주춤하였다가 2001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당시 전자산

업이 제조업 전체의 74.9%나 해외에 투자되었다. 투자지역은

대부분 중국이며, 당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과실송금

등 투자환경이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한

내수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중국으로의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분야의 부문별로는 AV기기와 전자부품 부문이 월등히

많고, 최근 들어 통신장비 등도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1 9 9 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함께 중국의 개혁·개방정

책 가속화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

근 한국 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보

이고 있다.

첫째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첨단기술 분야도 중국에의 생산

이전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에 이어 LCD 판넬의 후

속공정, 휴대폰사업 등을 중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

<그림-7> 국내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부문별 비중(2000∼2002년 누계)

자료：한국수출입은행(2003. 7) 자료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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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필립스는 2003년 후반부터 LCD판

넬의 모듈 분야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세계적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면서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자신있는 분야를 중국

에 생산 이전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한국내에

서는 차세대 제품의 개발이나 양산에 특화해 나가는 국제분업

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제3국 수출용 생산을 목적으로 중국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중국 현지시장에 판매를

목표로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중

국에서 사업구조를 휴대전화나 통신시설, PC, 평판TV, 디지털

가전 등 중국 내수용 고급품 분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현지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력을 무기로 시장 선점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 전자업계들은 중국에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

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직접투자사업이 현지시장에 판매를 목

표로 전환된 것과 중국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 삼성의중국진출전략사례 > 

삼성의 중국 진출전략은 생산거점 확보전략 첨단제품 진

출전략 현지시장 판매전략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 1990년대 전반의 생산거점 확보전략은 삼성의

중국 진출초기 전략으로서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여 중저가제

품을 양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생산제품은 주로 한국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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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에 수출했다. 1990년대 전반 삼성전자는 천진에서 소형 컬

러TV, VCR, 모니터 등을 생산했다. 그 이후 혜주에서 오디오,

소주에서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의 공장을 설립했다. 

삼성SDI는 상해, 청진, 동완 등에 모니터용 및 TV용의 브라

운관 공장을 투자했다. 1990년대 중반에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니터용이 14∼15인치, TV용이 20인치급의 소형 브

라운관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모니터용이 17인치 이

상, TV용이 29인치 이상의 대형 브라운관을 생산했으나, 중국

에서는 이보다 저급한 것이었다. 

삼성전기는 1992년 동완에서 플로피 디스크 구동장치, 키보

드, 스피커 등의 컴퓨터용 부품을 생산했다. 그 이듬해에 청진

에도 설립하여 휴대전화용 모터, VCR용 드럼, 튜너, CD－

ROM용 모터 등을 생산했다. 

둘째 단계, 1990년대 후반에 첨단제품으로 전환하였다. 그

동안 중저가제품의 생산에 주력한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점차 고품질의 제품전략으로 전환했다.

중저가제품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여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

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중국 마케팅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제품을 전지역에서 모두 성공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최신 유행과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

장 공략을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추진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성공사례로서 휴대전화의 애니콜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애니콜의 가격을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기업인

노키아 제품보다 높게 설정했다. 품질도 높은 가격에 맞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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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것으로 승부했다. 그 결과 애니콜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부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애니콜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이 중저가제품이 아니고,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것

을 증명해 주었다. 동시에 한국 제품은 싸구려가 아니고,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도 함께 심어줬다. 

셋째 단계, 현지시장 판매전략으로 전환했다. 에니콜의 성공

을 이어받아 삼성은 지금까지의 중국 진출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중국시장을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현

지시장 판매전략으로 바꾸었다. 중국에서 중저가제품은 단기적

으로 이익을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망한 사업이 아

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 현지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범용제품에서는 경쟁하기가 어렵고, 생산규모나 원가

경쟁력도 현지기업에 비해 뒤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생산량은 적어도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급제

품 위주의 생산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중국시장에 적극적으

로 진출하지만, 인건비 목적의 경쟁은 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통해 수량보다도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중국진출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은 향후 중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질 때 돌아오는 부메랑효

과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이

득보다 손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고가제품으로 추진하게 되

었다.

이러한 중국 진출의 전략 수정은 2001년 9월 미국 테러발생

의 영향으로 그동안 미국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삼성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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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경기의 장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전략을 수정했던 것

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WTO가입, 북경 올림픽의 유치, 서부

대개발사업 등 중국시장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아진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삼성의 중국 사업전략의 핵심은 차별화이다. 13억명의 소비자

모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인 상위 5 %의 고소득층만

을 목표로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다. 상위 5 %의 인구는 주로 북

경, 상해, 천진 등 1 0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선진국 수준의 구

매능력을 가진 약 6 , 5 0 0만명이나 된다. 이 고객층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통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삼성의 중국 사업전략 특징은 중국총괄그룹본부제도

이다. 삼성그룹은 중국에서 사업 강화를 위해 중국에 한국의

그룹구조조정본부(옛 그룹비서실)와 같은 기능의 그룹본부 체

제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 등 생산법

인 21사의 감독 기능을 가지는 중국 본부를 마련했다. 중국 본

부에서는 각 현지법인의 인력채용 및 배치, 유통채널의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중국에서의 장기비전 수립과 비즈니스 전체의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의 책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각 계열사별로 맡은 전략수립 기능을 일괄 관리하고, 그룹사간

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 인

해 중국 본사의 책임자를 사장급에서 부회장 수준으로 격상하

고, 중국 사업 전체의 총괄책임자로 임명했다. 이것은 삼성이

중국 비즈니스를 얼마나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

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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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전자산업의현안과제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1 9 9 0년대 후반 IMF 경험과 2 0 0 0년

대 들어 세계적인 I T버블 붕괴를 겪으면서도 이웃의 일본 전

자업체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원

천기술 및 혁신적인 제품개발 역량이 대폭 강화되지 않는 한

중국과 경쟁하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자업계는

컬러TV, VTR, 모니터, CDP 등 저부가가치 가전제품 중심의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후 우리 기업들은 메모리반도체,

TFT-LCD, 휴대폰, DVD플레이어, 디지털 TV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구조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들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IT 경기침체의

여파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까지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자산업은 앞으로도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생산규모의 외형상으로 볼 때

국내 전자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DRAM, TFT-LCD, 브라운관,

모니터, 휴대전화 등은 세계적인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기술수준은 생산기술 및 품질수준을 비

롯한 전반적인 기술이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으나, 회로설계,

기계부품설계 등 설계기술 부족과 핵심원천기술의 선진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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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도가 높다.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분야의 D램 기술수준

은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의

관련기술은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특히 재료기술, 생산장비기

술, 설계기술 등은 부족하다. 특히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은 전

자산업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품구조적인 면에서는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LCD 등 소

수 품목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외부경제

여건변화에 취약하다. 핵심 부품기술이 취약하여 세트제품 수

출에 비해 고부가가치의 부품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수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통계」의 각 연도에 의해 계산 작성.

<그림 Ⅲ-8> 국내 전자산업의 수입 의존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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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유발적 산업구조를 안고 있다. 2000년 국내 전자산업의 수

입 의존율을 보면, 전자 전체가 60.7%, 그 중에서 전자부품

68.6%, 산업용전자 62.7%, 가전 30.7%나 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력 수출품목은 여전히 규모의 경제와 양산 역

량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 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원천기술력과

핵심부품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시장 선점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이 미흡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전자산

업은 환율변동이나 세계시장 수급변동 등 외부 충격에 매우 민

감하게 흔들리는 허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원천기술과 마케팅 능력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며, 상

품화 기술 및 조달능력 또한 열세에 놓여 있다. 다만 생산기술

력의 경우 효율적인 품질관리나 IT 활용 등의 측면에서는 상당

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원천기술은 해당분야의 기반이 되는 핵심요소기술로서 관련

제품의 기본적인 개념을 규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분야에서의 CDMA나 GSM, 반도체의 기본 아키텍처

(architecture), 디지털 가전기기의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

는 영상 및 음성신호처리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

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다양한 수익 창출기회를 향유

할 수 있다. 즉 관련 제품의 최초 개발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내 게임 룰을 유리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원천기술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통신시스템, S/W, 디지털기기 등 고부가가

치 분야의 원천기술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2

년 국내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도입액은 약 17억 달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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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입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도입 상대기업은

디지털 TV 소니, 필립스, 제니스 등, DVD플레이어 필립

스, 소니, 히타치 등, CDMA단말기 퀄컴 등, GSM단말기

노키아, 에릭슨 등, TFT-LCD 샤프 등, PDP 후지쓰,

NEC 등, 유기EL 코닥, 파이오니아 등이다. 앞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술도입액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품화 기술 측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최근 융합제품 출현, 고객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혁신

적인 제품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는 기술력도 매우 중요하다.

제품 디자인의 차별화, 소형화, 다양한 부가기능 탑재 등의 탁

<표 Ⅲ-4> 국내 산업별 기술도입 현황

단위：백만 달러, %, 건

자료：과기부, 「2002년도 기술무역통계 조사결과」, 2003. 11.

기술도입액 기술도입건수(100만 달러 이상)

2 0 0 1년 2 0 0 2년 증감률 비 중 2 0 0 1년 2 0 0 2년 증감률 비 중

합 계 2,643 2,721 3.0 100.0 148 132 -10.8 100.0 

산

업

별

전기전자 1,526 1,548 1.5 56.9 106 74 -30.2 56.1 

기 계 398 291 -26.9 10.7 14 12 -14.3 9.1 

화 학 220 244 10.9 9.0 5 14 180.0 10.6 

서 비 스 74 200 170.3 7.3 1 7 600.0 5.3 

통 신 90 128 42.8 4.7 3 9 200.0 6.8 

소 재 87 83 -5.1 3.0 5 6 20.0 4.5 

섬 유 54 83 53.2 3.0 6 4 -33.3 3.0 

건 설 86 70 -19.0 2.6 4 4 0.0 3.0 

농림수산 57 61 7.3 2.2 2 2 0.0 1.5 

기 타 51 14 -71.9 0.5 2 0 -1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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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 능력을 발휘할 역량이 부족하다. 기업의 상품화기술 역량

은 상품기획 능력, R&D 역량 및 생산기술의 적절한 조화 등

을 통해 형성된다. 우리 전자업계는 고객욕구에 대한 분석능

력, 상품기획과 R&D 부문간의 연계, R&D 투자활동 등이 부

족하여 제품의 혁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혁신성 있는 제품개발 역량의 부족은 국내 기업들의 브

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 기업들

의 경우 원천기술 및 상품화 역량을 통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잇달

아 출시함과 동시에 활발한 마케팅 활동으로 시장 리더로서 확고

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

으로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원활히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제

품의 시장창출에 있어서도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의

미흡, OEM 방식에 대한 높은 의존 등으로 CDMA단말기, 일

부 백색가전, 모니터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전자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2. 일본의 전자산업

(1) 일본전자산업발전의개관

1 9 5 0년대부터 일본은 미국의 백색가전제품 기술을 거의 시

차없이 도입하여 생산해 왔다. 그러는 동안 기술 축적으로 약

1 0년마다“3종의 神器”라고 불리는 상품이 일본 전자산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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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이끌어 왔다. 즉 1 9 6 0년대는 흑백T V, 냉장고 및 세탁기,

1 9 7 0년대는 컬러T V, 스테레오 및 전자레인지, 1980년대는 에

어컨, VTR 및 C D P, 1990년대는 PC, 휴대전화 및 게임기,

2 0 0 0년대는 DVD, 모바일 PDA 및 S T B (셋톱 박스) 등이다.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상품기술이 계속해서 일본에

도입되어 왔다. 미국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3∼5년 간격으로 일

본의 제품들이 미국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

수한 무역마찰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업계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부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들의 눈부신 발전으로 일본도 3종의 신기 제품들을 서서히 넘

겨주고 있다. 전자산업의 세계적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전자산업의 해외 진출추이를 보면, 1950년대에

는 수출만 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수입대체라는 형태로 아시

아지역에 해외투자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가공무역 기

지(export platform)로서 아시아에 진출했다. 당시 일본은 엔

고에 의한 경쟁력 저하나 석유위기가 있었고, 또한 아시아로부

터 유럽과 미국에 수출한 제품이 우회덤핑 수출의 문제에 직면

하여 통상마찰을 야기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플라자 합의

에 의해 엔고가 심화되었고,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의 소비시장에 직접 투자하여 현지조달비율의 향상과 수평

분업 확대를 도모했다.

1990년대에는 세계 경제환경이 지역주의로 바뀌면서 일본

이 최적의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인식하고 중국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의는 스스

로 지역내의 보호주의를 낳고 있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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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복잡한 상태가 되었다. 그 후 일

본은 지역주의의 NAFTA, EU라는 문제가 최대 과제가 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 일본은 이러한 지역주의에 준하여 일본-멕

시코, 한국-일본, 일본-싱가포르 등 FTA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일본의 상품은 아날로그제품의 경우

중국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디지털제품에서는 한국

제품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만

큼 일본제품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전자산업의수급 동향

일본 전자산업의 국민 경제상 위치를 보면, 제조업에서 차지

하는 전자 생산비중은 1990년 16.9%에서 2001년 18.3%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전자업계의 기업수 및 종업원의 비중은 1990년 각각 8.3%,

17.4%에서 2001년 7.7%, 16.4%로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 국내에서의 전자제품이 고부가가치화되고, 또한

설비의 자동화를 더욱 높인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전자산업의 수출비중은 1 9 9 0년에

2 3 %였으나, 그 이후 비중이 조금씩 상승하여 1 9 9 5년

25.6%, 2000년 2 6 . 5 %로 절정을 이루다가 2 0 0 1년에는

23.5%로 10년 전과 비슷한 비중으로 낮아지더니, 2002년에

는 20.9%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자동차 등 전자산업 외의

일부 산업에서 이미 구조조정 완료로 경쟁력이 다시 부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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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자산업은 1995년을 전후하여 정점을 이루다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에 다시 급상승했다가 그 이후는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IT불황이나 미국에

서의 동시다발 테러에 의한 세계적인 경기의 감속에 영향을 받

은 것에 기인도 하지만, 일본업계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이 가속

되어 국내에서의 활동이 위축된 점이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과거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도체

자료：일본 총무성, 「일본통계연감」, 재무성, 「일본통계월보」각 연도 자료에 의해 작성.

주 : 생산액, 기업수, 종업원은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수출은 총수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Ⅲ-9> 일본 전자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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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경쟁력을 추월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2003년부터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대외적인 환경이 호전되어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전자산업은 IT시장에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가 착실하게 진전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정이나 옥외, 자동차 등 여러 장소에

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나 정보의 발신 등을

기능으로 하는 정보가전 분야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보급이 본격 시작된 LCD TV나 PDP TV에 대해서도 디

지털 방송의 개시와 저가격화의 진전 등으로 향후 본격적인 보급

이 기대된다. 반면에 중국 등에의 생산 이전 확대와 현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의해 일본으로의 수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전자산업의 부문별 최근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가전산업의 경우 AV 가전은 디지털제품 호조로 생산·수

출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백색가전은 침체가 계속되어 생산

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Ⅲ-5> 일본 전자산업의 수급동향

단위：십억엔, %

자료：日本電子情報技術産業協會(JEITA)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0 2001 2002 2003. 1~8

생 산
26,200
(11.2)

21,878
(-16.5)

18,837
(-13.9)

12,328
(4.4)

수 출
14,259
(14.1)

12,132
(-14.9)

12,258
(1.0)

8,072
(2.6)

수 입
7,302
(29.4)

7,167
(-1.8)

6,918
(-3.5)

4,545
(-1.1)



78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자료：日本電子情報技術産業協會(JEITA)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

<그림 Ⅲ-10> 일본 전자산업의 장기 수급 증감률 추이

자료：日本電子情報技術産業協會(JEITA)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

<그림 Ⅲ-11> 일본 전자산업의 부문별 생산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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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日本電子情報技術産業協會(JEITA)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

<그림 Ⅲ-12> 일본 전자산업의 부문별 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日本電子情報技術産業協會(JEITA)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

<그림 Ⅲ-13> 일본 전자산업의 부문별 수입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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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日本電子情報技術産業協會(JEITA)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

<그림 Ⅲ-14> 일본 반도체산업의 수급 증감률 추이

자료：각 기업의 홈페이지.

<그림 Ⅲ-15> 일본 종합전자업계의 매출액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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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가전은 영상계 디지털 제품 중심으로 2002년의 월드컵

효과와 연말의 수요확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CRT TV나

VTR 등 기존 상품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LCD TV나

DVD 등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

존 아날로그제품인 VTR의 경우 DVD의 디지털제품으로 서서

히 대체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 DVD보다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더욱이 DVD 플레이어는 DVD 레코더, CRT TV는

P D P나 LCD TV로 빠르게 품목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어 그 속도는 더욱 빨

라질 것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은 환경친화적인 배려를 의식한

프레온가스 대체 냉장고 등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축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백색가전 중에서 에어컨은

여름의 날씨에 크게 좌우되는데,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긴 장

마와 냉대기후로 감소 폭이 매우 컸다. 

산업용전자는 IT투자 부진과 해외 생산거점 이전으로 생산

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다만 휴대전화만이 호조를 보일 뿐

이다. PC의 경우 그동안 심각한 침체에서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Y2K PC 및 구 윈도우 탑재 PC

의 대체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10월부터 시행된「PC 리사이클법」은 수요를 억제할

정도의 영향은 없으며, 연말부터 기업·개인 모두 PC 수요는

본격 회복되고 있다.

서버의 경우 세계적으로 서버의 다운사이징과 오픈화의 흐름

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시장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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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pan 관련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IT투자 삭감 영향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기기의 경우 그동안 투자부진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앞으로 이동통신의 3G(차세대 휴대전화) 분야의 투자가 늘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

대전화의 경우 흑백기종의 재고가 쌓여 염려는 되지만, 칼라의

카메라부착 기종 수요가 매우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 대체수요

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2003년 들어 일본에서는 디지털 가전 전용이

나 휴대전화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시장을 거의 잠식당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의 수요 확대에 따라 CCD, 플래

시 메모리, DSP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반도체산업이 미약하나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

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장기적인 일본 반도체산업의 성장추이를 보면, 대체로

1995년부터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급속 증가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부터 일본 반도체업계는 대폭

적인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면서 DRAM 분야에서 철수하기 시

작했다. 이로 인해 일본 반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DRAM 비

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본 전자업계의 실적 악

화는 DRAM 분야의 적자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전자산업의 강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점의 경우 일본 전자산업은 전자디바이스 등에 우수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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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형액정 디스플레이, 풀 컬러 유기 EL디

스플레이,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등 평면 디스플레이 제품과 휴

대용 소형 2차전지, DVD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등의 분야

에 있어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자기술에 광

학기술과 기계적 메커니즘 기술이 결합된 캠코더나 복사기, 디

지털카메라 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전이나 AV기기 등에 에너지 절약화 기술을 비롯한

환경 친화적 대응 기술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제품 분야와 뛰어난 많은 기술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비메모리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표 Ⅲ-6> 일본 전자산업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 디지털전자산업은 디바이스 등의 높

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형

LCD, 유기 EL, PDP 등 평면디스

플레이와 2차 전지, DVD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등에 강한 국제경쟁력

을 가지고 있음.

- 백색가전이나 A V기기 등은 에너지

절약화 기술 및 환경 친화적 대응기

술을 세계적으로 선행하고 있음.

- 반도체 분야는 다양한 제품 분야와

우수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 특

히 미세화 기술 등 제조기술은 세계

적 수준에 달해 있음. 

-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 분야는 세

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전자업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속도

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더욱이 사

업의 엄선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충

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수익성이 낮음. 

- 기업의 기술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고,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

해 부가가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

고 있음.

- 해외기업에 비해 간접비 등 코스트

가 높고, 다양한 사업의 병렬적 경영

에 의해 매출액의 이익률이 낮음.

- 의사결정의 지연 등으로 유저 요구

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음.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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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세화 기술 등 제조기술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고도의 기

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주변산업인 장비 및 재료 분야

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약점의 경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세계적인 업계 재

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본기업들은 핵심사업의 엄선

등 선택과 집중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수익성이 낮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 전략도 선택적 집중화를

이루지 못한 채 경직된 관리체제를 운영하여 부가가치 향상으

로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업에 비해서 간

접비 등의 코스트가 높고, 다양한 사업의 병렬적 경영에 의해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낮으며, 의사결정의 지연 등으로 신속하

게 유저(user)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일본 전자업계의경쟁력상실원인

1)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저하 요인

1 9 9 0년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이 시장을

석권했다. 일본 기업들이 나아갈 분야는 한정적이었으며, 이마저

출발이 늦어졌다. 사실 1 9 8 0년대에 일본 기업의 기술경영에 대

한 평가는 지극히 높았기 때문에, 시대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기술영역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다이내믹한 연구개발

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다.

다음은 일본 정보통신업계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도 급속히

기술 경쟁력을 잃었는지를 R&D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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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있지만 단순화하면 기술정보 수집

력, 킬러 어플리케이션, 글로벌 표준, 수동적 태도, 반도체 설

계기술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킬러 어플리케이션1)(killer application)을 창출할 수

없었다. 1980년대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PC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그 이후 일본에서 눈에 띄는 제

품은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일본은 고객주문형 개발이나

독자 규격의 응용제품에 집착했다. 범용제품 개발을 피하고 자

기 고객위주를 우선한 개발로 진행해 왔으며, 그 때문에 개발

비용이 커져버렸다. 그러나 고객은 한정되어 있어 회수하기 어

렵게 되었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둘째,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축함으로써 대응이

늦어졌다. 시장을 주도할 목적으로 표준화를 진행시키다 보니,

신기술의 등장으로 표준을 급속히 변화시키지 못했고, 국제기

관의 규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

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을 가지는 기

업이 필요했으나, 일본은 그렇게 못했다.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저가격, 고기능 제품에서도

오픈 아키텍처( a r c h i t e c t u r e )로 바뀌어 표준에 맞지 않으면 적

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필수적

이었다. 기능이나 품질의 차이보다 표준 대응인지 아닌지가 성

공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어버렸다. 그 표준은 글로벌에 통용되

1) 등장하자마자 경쟁상품을 몰아내고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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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지, 로컬 규격에 집착하면 고립하게 된다. 로컬에서 성공하

고 나중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중복된 연구개발이 필

요하게 되며,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로컬의

성공이 글로벌에서의 패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세계 표준으로서 제기 가능한 분야는 사실 극히 일부이다. 핵심

부품, 아키텍처, 통신 프로토콜, 언어, 기본 소프트웨어 등 대

부분의 영역에서 기업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셋째, 다운사이징의 패러다임 변화에 수동적 태도로 일관했

으며, 메인프레임 관련 프로젝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었다. 다운사이징으로 메인프레임 사업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

고 수동적 태도를 보였다. 이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에는 수백명

의 연구인력과 1 , 0 0 0억엔 정도의 자금 투입을 했으나,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계속된 것이다.

다운사이징의 열쇠가 되는 PC나 서버에서 일본 국내 가격을

너무 높게 상승시켰다. 다운사이징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는 제조능력 우위를 바탕으로 과감한 저가격의 하드웨어 대량

판매에 앞장서야 했으나, 반대로 수익확보를 위해 비싼 가격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일본 국내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열리지

않았다. 또한 일본 정보통신업계는 급격한 변화의 속도에도 불

구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해 움직이지 않았다. 리스크를 너무

나 두려워하여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못했다. 특히 인터넷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제 대국으로서 너

무나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넷째, 반도체 설계기술이 취약했다. 1980년대에 일·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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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도체를 둘러싼 무역마찰이 매우 심했다. 양국간의 접촉을

반복하는 동안에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실력을 알아버렸다. 일

본의 회로설계 기술은 기술자의 개인능력 중심의 커스텀 지향

이 강하고, CAD 이용의 방법론, 설계용 언어의 표준화, 설계

프로세스의 모듈화 등이 늦어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

차이는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약점은 새로운 문제

를 일으키고 있다. 1980년대에 제조기술로 우위성을 쌓아 올

렸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설계와 제조

의 상호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

은 포지션을 잃었던 것이다. 

다섯째, 경쟁자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을 몰랐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IBM이나 벨연구소만 주시하고 있으면, 기술의 흐

름을 읽을 수 있었다. 1990년대부터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첨단기술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이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

요한 기술원천의 움직임을 깨닫고 있었지만, 어떻게 신기술을

수집 및 평가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할지를 몰랐다. 특히

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능력이 매우 부족했다.

2) 가전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

1 9 9 0년대 후반들어 일본 가전산업은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

가전업계는 P C나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업계로 변모

하였고, 가전산업의 장점을 유지하고 있던 요소조건은 크게 변했

다. 세계적인 규제완화 및 자본 자유화에 의해 중국, 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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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발전도상국에서의 외자도입 확대, 사회간접자본 정비나 교육

수준 상승 등은 일본 제조업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상실시켰다．

1980년대 일본 가전업계의 장점이 1990년대에 약점으로 변

화하게 되어 생존전략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장점이 약점

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５개 관점으로 정리해 본다2)．

첫째, 일본의 경제사회가 갖고 있던 상대적 유리한 요소조건

은 미국기업의 동남아시아와 오픈 아키텍처에 근거한 저비용의

생산 네트워크에 비하여 고비용이 되었다. 미국과 비교해도 일

본 기술자의 평균임금은 약 ２배가 되었고, 고용자수도 약 ２

배로서 기술자수의 우위가 비용 열위로 된 것이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가 제품의 오픈 아키텍처로 모듈화되었

으나, 일본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미국 시

장에서 IBM-PC 호환기의 등장은 시장의 경쟁체제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IBM이 PC의 아키텍처(설계사양)를 공개하여 호

환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조 프로세스가 모듈

화되었다.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모듈)의 결정, 그 요소간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 등을 규정하는 아키텍처가

공개됨으로써 요소간에 독립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합하여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완성품을 구성하는 각

각의 부품들을 독립적으로 생산하여 공개된 네트워크를 통해

조립할 수 있는 생산체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거의 기

업내에서 폐쇄된 통합적 생산체제를 전개하고 있었다.  

미국 PC산업의 오픈 네트워크화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휴

2) JMR生活總合硏究所, 「 情報家電産業の再生とリバイバル戰略」,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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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 등 모든 개별산업에 파급되었다. 이를 크게 뒷받침한

요인은 인터넷의 보급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이다. 생

산 네트워크의 모듈화는 원재료에서부터 최종 완성품까지 전체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한 구조이다. 그 결과 대체 가능한 모듈

의 조합에 의한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전략이 바로 제품

의 오픈 아키텍처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에 반하여 일본의 가

전산업은 인간 의존적 관계에 의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최종 제품을 제조해 왔다. 즉 폐쇄적 통합전략을 취해 왔다. 

셋째, 유통 네트워크의 조직에 대한 소매업 비중이 너무 컸

다. 최종 제품에 대한 타사와의 가격 비교 등 소비자에게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기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

지식, 가격 경쟁력 등을 소비자에게 깊이 인식시켜 줘야 하며,

특히 디지털TV, 냉장고 등의 대형화는 이러한 소비자 인식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소매업 판매 비중이 약 70％까지 과점

화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등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못했다. 

넷째, 저가의 고품질 경쟁전략을 추진할 수 없는 경영시스템

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수직 네트워크화

한 기업에서는 경쟁하기 어렵다. 신제품 라이프사이클이 대폭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 라인의 다양한 상품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무기로 경쟁우위를 점하는 기업은 이미 사라졌다. 

다섯째, 최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낮아져서 핵심부품의

개발도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가전은 물론 PC나 휴대전

화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일본 독자방식인 PDC 방식을 NTT

도코모사 주도로 전개함으로써 거대한 세계시장을 놓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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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 ). 이와 같이 일본의 가전산업은 1 9 8 0년대의 장점이

1 9 9 0년대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경영전략이 약점으

로 변했는데도 이를 재빨리 수습하지 못하여 한국, 중국 등에 밀

리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심부품인 D램, 플래시메모리,  TFT-LCD 등 범용제품에 집중투

자하여 양산우위를 점함으로써 디지털TV, 휴대폰과 같은 최종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지

속적으로 확대하였음. 예를 들어 미국 규격의 CDMA 방식에 통신용 반도체의 기술우

위를 갖고 있는 퀄컴사와 재빨리 제휴하여 최종제품과 반도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

게 된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음. 

자료：JMR生活總合硏究所, 「 情報家電産業の再生とリバイバル戰略」, 2002. 9.

<그림 Ⅲ-16> 일본 전자전산업의 강점이 약점으로 반전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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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

일본 반도체산업은 1980년대에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첫째, 고급 기술자에 대한 낮은 대우를

들 수 있다. 박사급이라 해서 특별히 높은 대우를 하지 않았으

며, 끊임없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사기 저하를 초래했고, 이것

이 우수한 인재의 유출 요인이 되었다.

둘째, 외부 연구기관과의 제휴 부족, 불합리한 상관행 존재

등이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의 반도체제조 장비 및 재료업체들

은 해외시장에 장비와 재료를 판매하고 있지만, 일본 국내에

남아있는 불리한 상관행, 반도체기업과 장비업체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토양이 부족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기술이 점

자료：みずほ證券, 「半導體市況と成長分野, 業界再編」, 2002. 9.

히타치
- 만성비만의 성인병에 걸려 있음.

- 그러나 자제력이 있어 즉시 사망하지는 않음.

도시바
- 대형사고를 당해 즉시 대수술이 필요

- 수술이 성공하면 회복될 것임.

미쓰비시
- 만성적 성인병에 걸려 있음.

- 즉시 사망하지는 않을 것임.

NEC
- 대형사고로 즉시 대수술과 수혈이 필요

- 빈사상태

후지쓰

- 고혈압 등에 걸려 있으나, 폭음폭식 타입의 20대(실제는 60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과신하고 있음.

- 뇌졸증 직전 상태

<표 Ⅲ-7> 일본 반도체기업 체질의 인체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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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비에 체화되어 소자업계와의 공동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나

국내업계간에는 미흡했다. 

셋째, 높은 생산비용을 들 수 있다. 한국, 미국, 대만 기업들

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D램 생산비용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

구개발비와 영업비용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신기술 및 수평분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발이 부진했다. 구미 기업들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기업,

또는 자국의 관련 벤처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력 제고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복합칩

(SoC)은 메모리,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다양한 반도체를 하나

의 칩에 통합시킨 반도체로서 설계 및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필요하며, SoC의 개별회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휴대전화기 등 정보기기는 제품수명이 짧기 때문

에, 여기에 장착되는 SoC 공급업체로서는 설계기간 단축이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 업계는 기술의 공동개발을 통해 표준화를

시도해야 한다. 과거에 설계한 반도체 회로의 데이터를 재이용

할 수 있는 독자적 컴퓨터언어를 사용하는 설계기법을 개발해

업계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개발한 언어가 업계

표준이 되면, 타사가 설계한 회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게 되

며, 이는 결국 시스템 LSI 개발력 강화로 이어진다. 새로운 설

계언어를 사용하면, 설계 데이터의 해독이나 검증 작업이 자동

화되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설계기간을 1/3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본의 대형 반도체기업들은 다종다양한 제품을 개

발에서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수행하고 있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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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점식 수직 통합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 환경

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애로가 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기업들이 제품측면과 사업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특

화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면, 일본의 반도체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근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당초 일본 반도체기업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메모리

편중의 사업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순조롭지

않았다. 그 원인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호황국

면에서는 메모리가 여전히 엄청난 이익을 냈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메모리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료：日本 經濟産業省, 「 我が國半導體産業の課題と對應」, 2002. 5.

<표 Ⅲ-8> 일본 반도체기업의 강점이 약점으로 반전한 요인

1980년대의 강점 요인 1990년대 이후의 약점 요인

○ 일본시장의 수요 증대

·일본의 가전용 반도체 수요 증대

강력한 세트메이커를 내재하고

있어반도체기업에유리한구조

○ 풍부한 설비투자자금 공급

·세트부문의 이익을 반도체부문의

설비 투자로 공급 반도체부문

이익 이상의 설비투자 가능

○ 효율적인 제품제조기술력 강함

·설계와 제조분야가 일체화되어

사내에서의 노하우를 보유하여

효율적인 제품제조기술 축적

·반도체장비기업과 일체화된 새

로운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발

○ 설비투자 등을 실행할 때 의사결정

의 신속화 요인이 세트부문과의 조

정 등으로 지연

○ 세트부문의 약체화에 따라 세트용

부품을 공급하는 반도체 부문도 약

체화

·세트부문은 성장제품(PC, 서버,

휴대전화, 통신기기 등)의 국제경

쟁력 상실, 더욱이 가전제품의 수

요도 둔화 지속

○ 세트부문을 향한 광범위한 제품종류

의 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의

집중투자가 곤란

·비효율적인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과잉 중시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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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 반도체업계는 반도체 전업이 아닌 종합 전자메이커

이므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잠재고객의 대부분은 동시에 기업

수준의 경쟁상대이기도 하다. 이것은 안정된 자사내 수요의 접

근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국내 비메모리제품(특히 ASIC)의

자유로운 시장형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기업마다

거대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품개발 및 판매가 기능적 또

는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품개발 담당자와 시장욕구와

의 직접적인 접촉이 부족했었다.  

(4) 일본전자업계의구조조정동향

전자업계에서는 합종연횡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최

근에는“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일본 전자업계의 특징이면서 강점이기도 한“수직

통합 모델”이 시대의 변화4)에 따라 이른바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체나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계열화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종합전자업계는 기업규모 및 사업영역의 확대에 따른

조직의 비효율화나 수익성 악화, 그룹내의 시너지 효과 상실

등이 문제가 되어 사업구조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히타치의

경우「사회 인프라 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서비스」라는 신그룹

경영이념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이행하고, 도시바는「디지털·

모바일·네트워크」, NEC는「솔루션 및 네트워크」라는 경영이

4) 제조공정의 변화나 제조에 필요한 경쟁력의 변화, 또는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가치라는

새로운 기준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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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반도체 등 디바이스사업 부문을 분사화했고, 후지쓰는

「인터넷/솔루션(소프트웨어·서비스)」으로 기반을 구축하여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사업 재편을 단행하고 있다.

일본 종합전자업계의 과거 구조개편 방식은 전자관련 신규사

업 분야의 진출이나, 후방산업인 전자부품 및 소재 부문과 전

방산업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 등에 진출하여 사업확대

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점차로 경

영효율을 의식하여 사업 재구축 방향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불황이 심각하여 각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하게 저하된

2001년부터는 기존 사업으로부터의 철수, 공장폐쇄 등 극단적

인 사업구조 개혁이 급증하게 되었다.

구조개편 중에는 관리부문의 고정비나 제조코스트의 삭감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 감축 사례가 가장 많으며, 2001년 들어

삭감대상 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실시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인

력감축이 대규모화되고 있다.

또한 수요의 침체나 시황의 악화 때문에 개별사업 분야의 모

든 인력을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부문의 DRAM 등 범용메모리 사업은 사업 자체를 철수하거

나, 공장폐쇄, 생산공장 및 사업소의 통합 등을 통해 정리해고

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전자업계는 최근 들어 적자사업을 정리하고, 수

익 부문이나 성장기대 부문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사업선별의

소위 선택과 집중 전략을 늦었지만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온 경영전략인 기존사업에 신규사업 분야를 겹쳐 투자

하는 사업확대의 흐름이나, 풀 세트형 생산스타일의 유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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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철수는 아니지만, EMS(위탁제조) 사

업자에게 공장을 매각하여 그 EMS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

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업계 중에서 1998년

에 미쓰비시전기가 미국 조지아주의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EMS 전문기업인 솔렉트론사에 매각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있

다. 이것은 모듈화 및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생산공정의 변화

에 대응하여 분업을 확대하는 경영혁신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으

로 이해된다.

지금까지도 자사 브랜드제품의 OEM 조달은 많이 이행되어

왔지만, EMS에의 공장매각은 본격적인 아웃소싱과 분업의 활

용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도체사업의 경우 이러한 분

업체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기부담 생산중심에

서 파운드리(위탁가공)업계나 조립가공업계를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분사화 등과는 반대로 자회사 등을 통폐합하여 사업구

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의 효율적 경영, 의지결정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효율이나 경영 스

피드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업규모와 권한 위임의 사업구조를

각 업계가 모색하고 있다.

자사의 공장을 EMS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EMS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계도 늘어나고 있다. 자사가 가지

고 있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무기로 타사제품의 제조

를 수탁함으로써 수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시장에서는 제조설비가 부족하지도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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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포함한 생산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일본내 공장에서

E M S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더욱이 자기계열회사를

넘어 타사 그룹으로부터 수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다만 제조부문에도 독립채산제의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업계 중에서 사업구조 개편이 가장 심한 분야가

반도체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 반도체업계는 수익성

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반도체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강요받

아 왔다. 수년간 지속된 적자경영으로 일본업계는 단독기업만

으로는 차세대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투자여력

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반도체산업은 부활의 노력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NEC가 반도체사업을 분리한 신규회사「N E C

일렉트로닉스」가 2 0 0 2년 11월에 발족했다. 2003년４월에는

히타치와 미쓰비시전기가 공동출자한「르네사스 테크놀로지」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일본 내의 비메모리 반도체업계는 N E C ,

도시바-후지쓰,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라는 ３개그룹으로 재편성

되었다. 더욱이 2 0 0 2년 6월에 시스템 I C의 공동개발로 제휴한

도시바와 후지쓰는 장래의 사업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D램은 도시바와 후지쓰가 사업을 철수하고，NEC와

히타치는 1999년에 절반씩 출자한「엘피다메모리」에 미쓰비시

전기가 2003년３월에 동사업을 엘피다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D램은 엘피다 1개사로 집약된다. 공교롭게도 D램사업

은 미국도 마이크론 1개사로 집약되었고, 유럽도 인피니언 1개

사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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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분야 사업 구조조정 내용

히타치

- 가전사업 분사

- IBM과 광스토리지 합병회사 설립

- LG전자와 광디스크드라이브 합병회사 설립

-국제전기, 히타치전자, 팔목안테나의 통신기기 분야를 모두 통합

- NEC와 D램사업 합병 : 엘피다(2000. 4)

- STM과 MCU(슈퍼 H) 공동개발

- 포토마스크사업을 DNP에 사업 양도

- 미국 클레리티와 광통신부품회사 합작 설립

- 미쓰비시와 시스템 LSI사업 통합(2002. 3)

- 반도체사업 부문의 인력 3,100명 감축 발표(2001. 10)

NEC

- 히타치와 D램사업 합병(2000. 4)

- 액정사업 분사

- 전자부품사업을 토이킨에 양도

- 톰슨과 PDP사업 제휴

- 컴퓨터제조 자회사 4사를 통합

- 미국 PC사업을 철수

- HP와 서버사업 제휴

- 슈퍼컴퓨터사업을 클레이사와 제휴

- 프린터사업을 후지제록스에 양도

- 미쓰비시전기와 모니터(CRT/액정)사업 합병회사 설립

- 통신시스템제조회사 일부를 세레스티카에 매각

- 마쓰시타와 3G 휴대폰사업 제휴

- TSMC와 0.1㎛ 공정기술 및 Tr 특성 공유화(2001. 7)

- 영국 반도체공장 폐쇄(2001)

- 반도체사업부문 인력 4,000명 감축(2001)

- 반도체사업부 분사(2002. 7)

도시바

- 마쓰시타와 액정사업 통합

- 일렉트로릭스와 백색가전 제휴

- 오끼에 ATM사업 매각

- 복사기사업을 도시바테크에 이관

- 미쓰비시와 3G 휴대전화사업 제휴

- 소니, IBM, SCE 등과 0.1㎛ 이하 SOI기술 공동개발(2002. 4)

<표 Ⅲ-9> 일본 주요 전자업계의 구조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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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기업의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정리.

도시바

- D램사업 철수 발표(2001.12) 

- 미국 메모리공장 마이크론에 매각(2001. 12)

- 중국 SMIC에 SRAM 기술 제공(2001. 12)

- 시스템 LSI 후공정사업을 총괄하는 신규회사 설립(2002. 4)

- 인피니언과 FeRAM 공동개발

- 후지쓰와 시스템 LSI사업 통합 추진(2002. 3)

- Amkor와 후공정사업 합작 설립(2002)

후지쓰

- 미국 그래샴공장 폐쇄(2001. 11)

- 히타치와 PDP사업 합병

- 본체액정사업을 미국 자회사에 통합

- 데스크톱용 HDD사업을 철수

- 레이저프린트사업을 미놀타와 합병회사 설립

- 돗트프린터 철수

- 이통사업을 알카텔과 합병회사 설립

- AMD와 플러시메모리 합작(2002. 11)

- D램사업 철수 발표(2000. 4)

- 도시바와 시스템 LSI사업 통합 추진(202. 3)

- Amkor와 후공정사업 합작 설립(2002)

오끼전기

- 방송기기사업을 도시바에 매각

- UMC 및 UMC Japan과 0.15㎛ 공정기술의 포괄적 제휴

- D램사업 철수

- Chartered와 블루투스칩 공동개발

마쓰시타
- 미쓰비시와 시스템 LSI 공동개발

- 도레이와 PDP사업 합병 - 중국 TCL과 제휴

산요전기 - 중국 하이얼과 포괄적 제휴

소 니
- 에릭슨과 휴대폰사업 합병회사 설립

- 삼성전자와 LCD사업 합작회사 한국에 설립

- 히타치와 시스템 LSI사업 통합(르네사스 : 2003. 4)

- PC사업 철수

- 샤프와 GSM단말기사업 제휴

- 마쓰시타와 시스템 LSI 공동개발

- 반도체사업부 인력 2,000명 감축(2001)

- 로옴과 시스템 LSI 공동개발

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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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NEC의 분사한 신규 반도체회사 개요

자료：NEC 홈페이지.

- 상호: NEC 일렉트로닉스

- 설립: 2002년 11월 1일(회사분할법제도에 근거한 분사형 분할)

-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戶坂 馨

- 사업내용: 범용D램 제외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서비스

- 본점: 日本 神奈川縣 川崎市

- 자본금: 500억엔

- 종업원(연결): 약 2만 4,000명(국내 1만 8,800명, 해외 5,200명)

- 매출규모(연결): 약 7,000억엔

- 신회사의 관계회사: 24개사(국내 12개사, 해외 12개사)

SoC사업의 통합을 선언(2002.10.3)한 히타치와 미쓰비시는 반도체 통

합회사인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를 2003년 4월 1일에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로직, 아날로그, 개별반도체, 非D램 메모리( S

램, 플러시메모리 등) 등을 포함한 반도체사업을 신규회사에 이관한다. 회

장 및 CEO는 미쓰비시전기의 반도체사업본부장이 맡고, 사장 및 COO는

히타치의 반도체그룹장 및 CEO를 담당하던 사람이 맡을 계획이다. 자본금

은 500억엔, 출자비율은 히타치 55% 및 미쓰비시 45%로 한다. 

신규회사의 연구개발거점에 있어서 0.1㎛의 첨단공정기술은 미쓰비시전

기의 北伊丹사업소로 집중화한다. 제조거점의 경우는 양사의 생산설비를 그

대로 계승하게 되지만, 중복되는 개발이나 생산설비 등은 사업계획을 기본

으로 하여 통폐합한다. 일본내의 판매체제는 기존 히타치 세미콘디바이스와

미쓰비시전기 세미콘닥터시스템의 2사를 2003년 4월 1일에 통합하여 신규

판매회사를 설립한다. 해외에 관해서는 2003년도 이내를 목표로 유럽, 미

국, 아시아 등의 양사 거점을 통폐합한다.

한편, 엘피다메모리와 미쓰비시전기는 미쓰비시의 D램을 2 0 0 3년 3월

말까지 엘피다에 양도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미쓰비시는 기술자의 파견을

포함한 제반지원을 수행하여 D램제품, 기술 및 고객지원을 엘피다로 집중

한다.

<표 Ⅲ-11> 히타치와 미쓰비시의 반도체 합병회사 주요 내용

자료：히타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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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도시바와 후지쓰의 반도체사업 제휴 내용

자료：도시바 홈페이지.

도시바와 후지쓰는 2002년 6월 SoC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반도체

사업 제휴를 발표했다. 2002년 12월 현재 공동사업 협력추진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양사는 ① 90 및 65nm 세대에 대한 설계인프라의 공통화 및 공동개발,

② 90 및 65nm 세대에 대한 첨단공정기술의 공동개발, ③ SoC 솔루션사

업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첫째, 설계인프라의 공통화에는 90nm 세대 이하 공정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 및 개발 플랫폼의 공동개발과 공통화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IP

매크로의 공통화 및 공동개발, 고기능 설계환경의 설비, 디지털가전 및 모

바일 단말기용 신기술개발,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등의 소프트웨어 정비

등 4개 항목이다. 

둘째, 첨단공정기술의 공통개발에 관해서는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사양의

공통화도 진행한다. 또한 90nm 이하의 CMOS공정에서는 ASPLA(첨단

S o C기반기술개발)의 표준화 활동에 참가하여 양사의 협력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우선 설계룰과 디바이스 파라메터의 공통화부터 협력을 실시한다. 

셋째, SoC솔루션사업에서는 디지털TV, 퍼스널비디오레코더, 실리콘오

디오 등의 디지털가전분야를 협력한다.

<표 Ⅲ-13> 소니의 사업구조 개혁 발표 주요 내용(2003. 10. 28)

- 삼성전자와 액정판넬분야 합작사를 2004년 3월 설립

- 간접·판매 부문 2만명 감축(그룹 전체 15만명의 13%)

- 고정비를 연간 3,300억엔 삭감

- 브라운관 국내생산 철수

- 연결영업 이익률을 2006년도에 10% 향상

- 2004년 4월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소니생명보험, 소니손해보험, 소니은행)

자료：소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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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 기업의 구조조정 특징을 보면, NEC의 경우 분사를

통한 독자적인 전략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수립하고 있고, 그외

기업들은 제휴와 통합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시스템 IC업계가 통합을 통해 거대화됨으로

써 사업환경에도 불안감은 있다. 세계적인 대형 반도체업계가

각자 시스템 IC를 축으로 집중화하고 있어 과당경쟁이 시작될

우려도 있다. 시스템 IC는 고객수요에 따라 설계가 다른 개별

주문품으로 다품종소량생산이 특징이다. 규격형 대량생산에 익

숙해 있는 일본기업의 체질이 어떤 식으로 사업모델 전환이 가

능한지 우려된다. 

더욱이 일본 반도체업계는 거대조직을 슬림화하여 사업모델

을 전환하고 있다. 즉 2001년 위기에 즈음하여 일본 반도체기

업들은 경영개혁 및 조직개혁을 획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형태

를 변혁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경기의 부침에 대응하

면서 대규모 투자 및 성장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의사 결정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면서 조직의

단순화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사업

부문의 분사화나 기업간의 사업통합은 경영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선택의 길이다. 

또한, 코스트삭감을 위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반도체공

장을 특정지역으로 집중화시키고, 또한 공장내부에서도 제품의

선택과 집중으로 라인을 집약화하고 있다. 이는 일본 반도체기

업들이 다종다양한 제품에 설비투자를 하고 있어 외국기업에

비해 제품단위당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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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히려 코스트 증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특히 최첨단 라인구축에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자사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0 . 1㎛, 0.07㎛ 수준의

최첨단 제조라인의 경우는 대규모 라인으로 집약시키는 방안

이 최상책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최첨단 이외의 제

조라인에 대해서도 중국을 포함한 해외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끝나 원가경쟁력이 있는

라인 이외에는 기업경영효율화의 차원에서 라인의 집약화 및

타사에의 생산위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내의 거점

집약뿐만 아니라, 기업간에 있어서의 거점 집약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처럼 일본 반도체업계의 구조조정 형태를 크게 보면 대체

로 ① 메모리사업의 재편성, ② 생산라인의 정리 및 축소, 인력

감축 등에 의한 고정비 삭감, ③ 중점사업 영역의 자원집중(선

택과 집중)에 의한 경영효율 향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장기적인 성장전략으로서 중요한 것은 자원집중의

경영효율화이다. 이것은 사업영역의 재정의를 통해“무엇을 만

들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접적인 접근방법이다.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각사 비슷비슷한 것은 부득이하더라도 문제는 제품개발

에 관계된 조직의 모습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개발에서부터

판로확장까지 광의의 마케팅기능을 일관해서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기동적인 분야별 조직단위를 사내에 다수 만드는 움

직임과 병행하여 반도체부문의 분사화, 독립회사화 등으로 진

행하고 있다. 그래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분야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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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는 공장을 갖지 않는 Fabless 반도체 업체로서 반출할 계

획이고, 이것은 각 기업의 선택과 집중 대상에서 벗어났던 분

야 및 틈새시장 분야에서 이미 선행한 전략이다. 

이것은 제품개발, 생산, 판매를 일관하게 수행한 종래 수직

통합형 반도체기업의 해체과정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

적인 기반은 파운드리 서비스의 발달, 범용적인 반도체 설계환

경(CAD)의 보급 및 표준회로블록(IP코어)의 유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존 종합전자업계로부터의 구조개혁이 이루어

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 자립적인 움직임으로 일어나

는 Fabless 벤처기업의 탄생이다. 2001년의 위기에 대응하면

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반도체업계의 구조개혁이 성공할지에

대한 예측은 아직 시기상조지만, 어쨌든 이러한 구조개혁이 반

도체 벤처업계를 탄생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것도 간단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패자부활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풍토, 위험을 무릅쓰는 기풍의 결여, 벤처

캐피털의 양적인 부족 등 일본에서 벤처기업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의 다양한 장벽을 넘지 않으면 안된다. 벤처캐피털제도에

있어서도 기존 업계로부터 고급인력이 빠져나와 새로운 벤처기

업의 창업(Spin-off)을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존 업계

의 근본을 흔들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용납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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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직접투자동향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확대전략은 대체로 ① 일본내에서 생산

하여 해외에 수출, ② 소비국에서 생산하여 현지에 공급, ③ 저

비용국에서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 및 일본에 역수입이라는 흐

름으로 해외생산 확대를 꾀해 왔다. 진출 지역별, 시기별의 현

지 생산 법인설립 건수를 보면, 1970년대는 아시아신흥국

(NIES)에의 진출이 가장 많았고, 엔고가 진행된 1980년대 후

반에는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급증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중국에의 진출이 비약적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해외생산 비율의 확대는 국내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의 감소를 초래하는 이른바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2001년 이후는 해외공장 폐쇄나 현지법인 청산 등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어 생산거점의 분산 확대로부터 집약 효

율화로 크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한편, 일본 전자업계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살펴보면, 종

래의 일본 전자업계의 중국 생산법인 설립은 저부가가치 제품

의 코스트 삭감이 주목적이었지만, 최근 각 기업이 설립하는

중국 거점은 확대하는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일본계 메이커의 입지를 그다지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① 기존 진출의 미국, 유럽, 한국 및 대만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② 중국 현지기업들의 최근 현저한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세계에서도 선두기업

인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롤러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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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또한 현지기업인 TCL 등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존재를 그다지 높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제품의 품질이 높다고 생각되는 에어컨에서도 현지

기업이나 한국의 LG전자 등이 압도적인 생산 규모, 가격 경쟁

력 등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일본계 기업의

점유율 상승은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많은 일본계 메이커

들의 향후 과제는 ① 경쟁이 치열한 보급품보다도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선구자적인 제품을 어떻게 중국 시장에 투입할 수 있

을지, ② 중국 메이커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깊숙이 침투함과 동시에 일본계 기업의 핵심역량인 첨단부품

분야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등이다.

<표 Ⅲ-14> 일본 전자업계의 해외생산 법인 분포 현황

자료：JEITA, 「해외법인 리스트」, 각년도.

주：1개 법인이 복수업종을 담당하고 있어서 합계와 불일치.

1992 2000

가전용 산업용 전자부품 합 계 가전용 산업용 전자부품 합 계

한 국 7 9 52 62 3 8 39 46

대 만 21 12 87 93 14 10 70 71

홍 콩 3 4 18 22 7 12 26 40

싱가포르 20 9 47 71 13 8 46 60

태 국 21 11 38 63 27 11 67 97

말레이시아 37 13 83 121 32 21 103 135

인도네시아 8 1 6 14 18 6 46 65

필 리 핀 5 3 9 16 3 15 36 48

중 국 8 13 26 42 63 68 162 273

合 計 130 75 366 504 180 159 595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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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일본 전자업계의 아시아 지역 투자변화

자료：JEITA, 「해외법인 리스트」, 각년도.

주：1개 법인이 복수업종을 담당하고 있어서 합계와 불일치.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주력

투자지역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태국, 중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주력

투자분야
가전 가전, 전자부품 가전, 전자부품

가전, 통신기기,

전자부품, 반도체

중점

전략
현지판매

제3국 판매를

위한 역외 생산

본국 판매를

위한 역외 생산

글로벌시장에서

의 경쟁력 확보

자료：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日本産業動向」, 2002. 8.

<그림 Ⅲ-17> 일본 전자업계의 중국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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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일본 전자업계의 대아시아 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직접투자가 수

출에 끼치는 효과는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 수출 유발효

과와 수출 대체효과라는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 유발효과는 생산 초기단계에서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나

중간재가 본국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출 대체효과는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국에서

수출하고 있던 완성품이 투자지역에서 생산되게 되며, 또한 중

간재가 투자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생산 개시부터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 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수

출 유발효과는 저하된다. 

일본 전자업계의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

를 보면, ASEAN 4(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서는 일본의 직접투자가 본국으로부터 수출을 유발하고 있으

나, 중국에서는 일본의 직접투자가 아니라 중국내 수요의 확대

가 일본으로부터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직접투자에 대한 수출효과의 함수 추계에서 탄성값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유발효과가 대체효과를 상회하여 직접투자가 수출

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이면 그 역을 나타

낸다. 

ASEAN 4에서는 직접투자에 대한 탄성값의 부호가 플러스

로서 직접투자가 수출을 유발하고 있다. ASEAN 4에는 1960

5) JRI, ASIA Monthly, (2003. 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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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일본 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의해 관련산업이 발달되

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지조달의 확대를 통해 수출대체 압

력이 높아져서 수출 유발도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발효과가 대체효과를 상회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발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이 ASEAN 4에서 생산하는 전

자제품을 급속히 고부가가치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일본 기업들은 생산체제의 재구축 일환으로 ASEAN 4에

생산기지 이관을 가속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부품이나 소재

의 기술수준이 높아졌지만, 한정된 시간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

로는 점차적으로 대체효과가 강해지고 유발효과가 저하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사업 재구축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체제에

서 생산이 본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기업은 국제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중간재의 현지조달로 변환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직접투자에 대한 탄성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로서

수출 유발효과보다 대체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중국내 생산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체효

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중국 진출시 완성품업계와 부품업계가

<표 Ⅲ-16> 일본 전자업계의 아시아 직접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

자료：JRI, ASIA Monthly, 2003. 5, p.5에서 인용

소득 탄성치 가격 탄성치 직접투자 탄성치

아세안 4개국 1.91 -0.94 0.41

중 국 3.39 -0.0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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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진출하여 초기부터 현지조달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효과가 점차 증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중국이 소득수준의 상승과 함께

외자계 기업 및 현지기업간의 경쟁격화로 생산 품목이 보다 고

부가가치 제품으로 급속히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

터의 첨단중간재 수요가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다만, 중국은

ASEAN 4와 달리 산업기반이 매우 두터운데다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여 자본재나 중간재의 공급능력이 급속히 향상할 가능성

이 높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기업들은 중국에 직접투자의 수출

유발효과 증대로 연결하기 위해 일본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고도화나 중국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6) 일본전자산업의현안과제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전자산업은 심각한 침제국면에 처하

고 있다. AV기기나 PC 및 주변기기 등은 주로 해외 생산으로

경쟁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자신있는 메카트

로닉스나 재료기술에 의한 프린터, DVD 등 일부에서는 확실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지배하는 PC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분야는 아

직 글로벌 경쟁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

컨 등 백색가전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기업에 계속적으로 밀리

고 있고, 심지어 과거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 반도체나

LCD 등 대형부품에서도 이제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에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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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전자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예상되는 기술로드맵을 볼

때 일본의 전자산업은 충분한 잠재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 일본 전자업계는 핵심기술를 비롯한

부품소재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경쟁환경

여건만 조성된다면 급속한 부활을 이룰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일본의 산업사회나 기업경영이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사업의 선택과 집중, IT투자를 통한 사업구조의 슬림화

및 효율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공존공영 방안 수립 등이 향후 일본 기업의 국제 경

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IT투자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

의 경우, 과거 총체적 백화점식 사업 전개로부터 각사가 가장

자신있는 핵심사업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는 사업 구조로의 개

편이 불가피하다. 핵심사업의 집중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

선 등 각사 모두 가속적인 변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구

조의 슬림화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 또한 SCM, e－비즈니스

등 IT의 도입에 의한 생산 프로세스의 개혁을 통해 재고를 대

폭 줄여 수익성 확보를 꾀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최적의 발

상에 의해 생산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제조면에서부터 국제 경

쟁력 부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발상의 전환에 있어서도 단

순히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프로덕트 아웃(product out)

으로부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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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market in)으로의 제조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첨단기술 개발에 의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꾀해야 할

것이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의 재구축과

동시에 제품이나 핵심부품에서 해외를 압도하는 첨단기술의 개

발이 필요하다. 또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등 전자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와 바이오나 나노텍 분야의 성과를 융합

시켜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의 제휴나 벤처 비즈니스의 육성이

유효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셋째,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국제분업이 반

드시 필요하며, 중국에 대해 거대시장으로서의 전략과 세계의

공장에 걸맞게 생산기지로서도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중국

의 전자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화남지역, 자본집약적인 상하이

중심의 화동지역, 기술집약적인 북경지역 등으로 중층적 산업

입지가 확산되어 있어 고도화를 앞당기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경제특구 중심으로 외자기업에 대부분을 의존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화의 가속화와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기회 확대에 따라 국제 경쟁력 및 브랜드

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 자본의 가전이나 소프트웨어 관련기업

이 수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이얼 등 중국 자본기업의 상당수

는 저가격으로 입수하기 쉬운 성숙기술 및 부품을 통해 오픈

아키텍처 전략으로 고신뢰성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을 지

향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SCM을 구축하고 스피드 경영을

실천하여 범용 저급 제품이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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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산업 고도화에 따라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향후

중국시장에의 본격적인 참가와 중국의 뛰어난 제조기반을 활용

하는 국제 분업적 전략인 공급 거점화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코스트 경쟁이 심한 AV기기나 백색가전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상호의존적 사업 분리가 필

요할 것이다. 정보통신기기나 전자 디바이스 등에서는 구미나

한국, 대만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 내외시장

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축적되고 있는 방대한 기술력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선진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내에서의 사업구조 개

편이나 생산 시스템 재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활발한 국제분업이 필요하며,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

력 회복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본다. 

3. 중국의 전자산업

(1) 중국전자산업의발전성과

중국경제에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추

세이다.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

며, 과거에는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이 주류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중국으로의 생산이전도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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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중국의 IT산업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2%에서 2000년에 4%, 2002년

에는 5.7%로 확대되었으며 10차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2005

년에는 7%로 높아질 전망이다.  

전자정보 100대기업은 중국 전자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

에 설명해 주고 있다. 1985년 115억 위안이던 100대기업의

총매출액은 2001년에 4,442억 위안으로 약 40배가 증가하였

으며 2002년에는 4,643억 위안으로 상승하였다. 전자산업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에 48%에서 약 76%로

높아졌다. 

최근 중국 전자산업의 동향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단기간 내의 성장으로 산업에서의

시장집중도가 상승하여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는 대기업

이 대거 탄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액 100억 위안을 달성한

기업은 1996년에 처음 탄생하였는데 불과 6년이 지난 시기에

12개가 넘는 기업이 100억 위안을 넘어선 데서도 중국 전자산

업이 성장하면서 소수 대기업에 의한 과점체제가 강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0 0 2년에 매출액 1위를 기록한 普天信息産業集團公司는

2 0 0 1년에 이어 연속 매출이 6 0 0억 위안을 돌파한데 이어

2005년에는 1,200억 위안을 달성하여 세계의 톱 500사에 진

입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이얼(海爾) 그룹도

2002년에 처음으로 600억 위안을 상회하는 대기업으로 성장

하였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은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그동안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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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배하던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첨단제품인 휴대전화기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1998년 2%에서 2003년 5월에

51.5%로 높아져 절반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6). 개인용 컴퓨

터도 중국 브랜드가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산 브랜드 제품은 중국 브랜드의 위상이 제고되고 유통시

장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중국은 전자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인 생산대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기술

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시장에

서 중국 브랜드가 급성장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은 2001

년 9월 중국 브랜드 전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제품의 품질, 시

장점유율, 지명도, 판매규모, 생산비용, 이익률 등 10가지 조

건에 기초하여 10개 제품, 45개 중국기업에 대해‘중국의 브

랜드’제품을 선정함으로써7) 외국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을 정

도로 성장하였다8).  

아울러, 중국은 대규모의 외자유입에 힘입어 외국기업간, 외

국기업과 중국 현지기업간 치열한 경쟁과 기술이전을 통하여

6) 정상은(2003.7).

7) 예를 들면, 컬러 TV에서는 TCL, 長虹, 판다, 廈華, 海信 등 8개사, 냉장고는 하이얼,

科龍, 新飛 등 4개사, 가정용 에어컨은 春蘭, 하이얼, 格力, 美的, 科龍, 海信 등 7개사

임. 中國硏究所(2002).

8) 2002년 중국내 조사기관(북경 명품자산평가사)에 의하면, 하이얼의 브랜드가치는 중

국기업 중 최고인 489억 위안(7.1조원), 창훙이 266억 위안, 롄상이 198억 위안,

TCL이 188억 위안의 순으로 나타남. 1990년대 말까지 부동의 1위가 담배브랜드인

홍타산(紅塔山)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중국에서 전자산업의 위상이 단시일 내에 얼

마나 제고되었는가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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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산업의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촉진하였다.

예를 들면, 통신 분야에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TD-

SCDMA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기준은 국제표준으로 정식 인

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

직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중요부품과 주요한 설비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아직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전자산업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는 어렵다. 

전자업계 상위 1 0대기업에 속하는 하드웨어 기업의 R & D

투자비율을 보면 하이얼(海爾) 집단, 상해 공전(公電)을 제외

하고는 3% 미만이어서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비율

이나 규모가 선진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들 상위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7> 중국 전자업계의 R&D 투자(2001년)

단위：만 위안, %

자료：중국 신식산업부 홈페이지.

업 종 R&D 투자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하이얼(海爾) 집단 가전 398,000 6.6

상해 公電 가전 130,000 4.3

聯想 집단 PC 96,146 2.9

TCL 집단 가전, 통신기기 58,600 2.8

海信 집단 가전 16,353 1.0

중국普天信息産業집단 통신기기 61,3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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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및 생산구조

1) 산업구조

중국은 1 9 7 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고도

성장기에 진입하여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왔

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IT 혁

명의 파고에 올라서면서 중국이 보유하는 국제경쟁력은 종래의

노동집약형 제품 중심에서 일부 전자제품까지로 확산되는 성과

를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공업총생산 구조를 보면 2 0 0 0년 기

준으로 중공업 비중이 6 0 %로 경공업 비중을 상회하게 되었으

며 향후 중공업의 생산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中國統計年鑑」, 2001.

<그림 Ⅲ-18>  중국 제조업내 업종별 부가가치 구성비( 1 9 9 2∼2 0 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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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제조업 총부

가가치에서 전자·전기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1 9 9 2년 8 %에서 1 9 9 7년에는 11.1%, 2001년에는 다시

15.5%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자·전기

업종은 그동안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화학업

종과 더불어 단일업종 중에서는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

다. 추세변화에서 화학이나 수송기계가 오랫동안 거의 비중의

변화가 없는 현상과 비교하면 전자산업의 성장이 괄목하게 전

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산업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절대적으

로 높은데, 2001년 기준으로 전자산업에서 외자계 기업의 수

는 전체의 약 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생산과 수

출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생산규모는 1993년

2 0 %에서 2 0 0 1년 약 5 2 %로, 수출액에서는 같은 기간 중

38%에서 79%로 상승할 정도로 외국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

는 전자산업이 비록 수에서는 소수이지만 대형 외국기업의 투

자에 의해 성장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업발전과

<표 Ⅲ-18> 중국 전자산업 분야에서의 외국계기업 비중

단위：%

자료：「中國電子工業年鑑」(島根현립大學 中國地方總合硏究센터, 「中國のI T化·知

識經濟化とわが國地域經濟」, 2003. 7에서 재인용).

1993 1995 1997 1999 2001

생산액 비중 20.3 39.7 45.1 45.2 51.6

수출액 비중 37.8 57.0 76.1 73.9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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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중국 전자산업 가치사슬이 확장되면서 이른바 풀세트( f u l l

s e t )형 산업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전자산업에

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산업에서의 풀세트형 구

조는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하면서 완성되고 있다. 

첫 단계로,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수출지향형 노동집약

적인 조립가공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1990년대 들면서부터

가전에서 정보통신기기에 이르기까지 기술집약적 제품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우위성까지를 함께 보유하게 되면서 풀세트형 산

업구조를 갖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다국적기업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시하

던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 외에 중국의 거대시장 확보에도 관

심을 높이면서, 단순한 가공조립 거점만이 아니고 세계 경쟁력

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본격적인 R&D 거점을 중국에 설

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기업내 R&D 설계 부품자

재조달 가공조립 물류」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상의 제품관

리(개발, 생산, 판매, 유지) 기능이 중국내에 구축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로, 투자환경 특히 생산입지 측면에서,「중소 전

자부품업체의 입지 조성 부품조달의 편익성 제고로 대형 메

이커의 입지 조성 대형업체로부터의 제조 아웃소싱을 하도

급받는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 전자

제품 수탁전문 제조서비스) 기업 입지」로 산업입지상 선순환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지역내 기업간 분업이 본

격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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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구조

① 업종별 생산동향

중국은 IT 기술의 활용을 통해 그동안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

되었던 공업화 과정을 비약적으로 뛰어넘어 단기간에 선진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

으로 하여 일본에서는 제조업에서 중국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 이른바「중국 위협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의 이러한 민감한 반응이 의미하듯이 과거‘제조

업=일본’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수정되어야 할 정도로 중국의

제조업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를 보더라

도 최소한 보급형·표준화 제품의 생산은 중국이라는 등식이

이미 형성된 상태이다.

중국 전자산업9)의 생산은 2001년 945억 달러, 2002년에는

전년비 약 17% 증가한 1,106억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3위의

생산국이다. 연평균 증가율로 비교해 보면, 1999∼2002년 기

간 중 중국은 21.4% 성장하여 미국 -6%, 일본 -8.7%, 한국

1.3%에 비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준다. 

세계 전자산업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매년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9년 5 . 2 %였던 중국

9) 여기서의 전자산업은 Reed Electronics Research 자료에 의거하여, 가전제품, 컴퓨

터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전자부품, 제어·계측기기, 의료·신호기기, 사

무용기기 등 8개 분야를 모두 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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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은 2 0 0 1년에 7 . 8 %로 상승한데 이어 2 0 0 2년에는

1 0 . 1 %로 높아졌다. 현재는 미국( 2 6 . 5 % )과 일본(15.7%) 다음

가는 세계 3위의 수준으로 상위 2국에 비해 비중에서 상당한 격

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계속 일본과의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자산업의 범주를 가전과 정보기기, 통신기기 등의

분야로 축소해 보면, 중국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대국

으로 부상하였다. Reed의 자료를 기준으로 세계생산에서의 주

요 업종별 점유율로 보면, 중국은 가전제품에서는 세계 1위,

컴퓨터기기에서는 2위, 전자부품에서는 4위, 유선통신기기에

서는 3위의 생산국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저부가가치 산업

부터 후진국으로 생산이 이전되는 산업발전 과정에 의해 중국

은 라이프사이클상 성숙단계인 산업일수록 선진국으로부터 생

산이 많이 이전되어 생산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전자산업의 분야별 생산구조는 2002년 기준으로 컴퓨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 0 0 3 / 4 .

<그림 Ⅲ-19> 중국 전자산업의 주요 업종별 세계생산 점유율(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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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기기의 비중이 41%로 가장 높고 전자부품이 19.7%, 가전

제품 17.5%, 통신기기 15.4%(무선 10.1%, 유선 4.5%)의

순으로 되어 있어, 현재는 컴퓨터기기가 중국 전자산업의 성장

을 주도하는 주력업종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중국 전자산업 중에서 최대 생산분야인 컴퓨터기기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나 중국은 급격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 대비 2003년 생산액(전망)

은 한국은 9% 감소, 일본은 36% 감소가 예상되는데 반해, 중

국은 115% 증가가 예상되면서 한국의 4배가 넘는 590억 달

러 정도로 예상된다. 컴퓨터 관련 품목의 생산 증가율은 중국

의 여타 전자산업 관련 품목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년도.

<그림 Ⅲ-20> 중국의 컴퓨터기기 생산추이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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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어서 단기간에 급성장해온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컴퓨터기기에서 중국은 2003

년 590억 달러의 생산규모가 예상되면서 200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생산국으로 등장하였다. 2003년

실적은 일본과의 격차가 2002년에 비해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확실한 하드웨어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두 번째 생산비중이 큰 분야인 전자부품의 경우, 컴퓨터기기

와 마찬가지의 추세를 보이면서 전자산업 생산액 중 절반 가까

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생산액이 감소 또는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인데 비해, 중국은 꾸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년도.

<그림 Ⅲ-21> 중국의 전자부품 생산추이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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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0년 대비 2003년 생산액(전망)

은 한국은 -20%, 일본은 -31%로 전자강국인 두 나라가 모두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중국은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부품 생산에서 중국은 2 0 0 1년까지는 대만에 뒤져 있었

으나 2 0 0 2년부터 대만을 추월하여 2 0 0 3년 현재는 미국, 일

본, 한국 다음가는 세계 4위의 생산국이다. 전자부품에서도 외

국기업의 지속적인 중국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V,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등이 포함되는 가전 분야의 생산

에 있어서도 한국은 정체, 일본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00년 대비 2003년 생산

액(전망)은 한국( - 4 % )과 일본( - 2 2 % )은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국은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가전제품 생산에서 중국은 2001년부터 일본을 추월하

여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되었다. 2003년 생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약 50억 달러, 일본이 150억 달러 규모이며 중

국은 한국보다 4배 이상 많은 207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경

쟁국인 한국, 일본의 감소추세로 볼 때 중국은 저렴한 임금과

대량생산 체제의 구축으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전

분야에서 앞으로 세계 유일의 가전생산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기, 항해장치, 레이더 등이 포함되는 무선통신기기

생산의 경우도 한국과 일본의 감소 또는 소폭 증가 속에 중국

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대비 2003년 생산액(전

망)은 일본은 13% 감소, 한국은 0.9% 증가에 그친데 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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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무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무선통신기기 분야에서 미국, 일본, 한국 다음으로

세계 4위의 생산국이나 2003년에는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좁

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1∼2년 내에 한국의 생산규모를 추월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전자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생산점유율 증가에

비례하여 구체적인 주요 품목의 세계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VTR 등 백색가전에서 중국의

독주는 이미 오래 전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세계생산 비중

에 있어서 DVD플레이어는 1999년 16%에서 2002년 54%,

휴대전화기도 같은 기간 중 9,5%에서 28%로 급증하면서 세

계1위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첨단기술력을

요하는 노트북 PC에서도 세계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 각년도.

<그림 Ⅲ-22> 중국의 가전제품 생산추이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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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1999년 0.1%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약 12%로

상승하면서 대만과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10).

이처럼 단기간내에 세계 전자산업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무엇보다 외국의 전자제품 수탁생산(EMS) 전문기업들이

중국에 집중적으로 설비를 확장한 것이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

으며, 이와 함께 일본과 북미·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국

적기업들이 양질 저임의 노동력 활용을 위해 중국으로 생산을

대거 이전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는 한

국의 기업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림 Ⅲ-23> 한·중·일의 무선통신기기 생산 추이

10) 노트북 P C의 중국생산 증가는 대만이 2 0 0 2년 말에 중국 투자금지를 해제하면서 대

만의 대형 메이커(廣達電腦 등)들이 급속히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비롯되고

있음.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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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구조상의 특징

세계 전자산업에서의 중국 위상은 이처럼 계속 높아지는 추

세인 가운데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주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감소 또

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

<표 Ⅲ-19> 최종전자제품의 국별 세계 생산 점유수준

단위 : %

자료：日本 중소기업금융공고,「電氣·電子機器産業におけるアジア各國間の分業構

造の變化と日系中小企業の對應」, 2003.3, 「日本경제신문」, 2002. 8. 13.

주：2001년 기준이며, (  ) 안은 2002년 점유율 추정치, *는 2001년 실적치임.

상위 중위 하위 기타

냉장고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세탁기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전자레인지 중국,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가정용에어컨 중국(43.7)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컬러 TV 중국(26.5)
말레이시아(11),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VTR 중국(32.5)
말레이시아(18),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일본

D V D플레이어 중국(54.1) 말레이시아( 1 8 ) 일본(10) 한국, 대만

디지털카메라 일본(52.1) 대만(20.7)
중국(13.4),
한국(6.3)

휴대전화기
중국(27.8),

한국(18.7)
일본(12.9) 대만

노트북 PC 대만(48.3), 
일본( 1 8 . 8 ) ,
중국( 1 1 . 7 )

한국(7.3) 말레이시아

데스크톱P C 중국(28.6)* 대만(18)* 한국(6.4)* 일본, 싱가포르

대형 LCD
한국(35.9), 대만

( 3 5 . 4 ),일본( 2 8 . 6 )



128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대비 2003년 전자산업 생산

액은 한국의 경우 13%, 일본은 31.7% 각각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1). 특히 2003년의

경우 중국은 전년에 비해 61% 증가하며 가전, 컴퓨터기기 등

의 성장세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자산업의 품목별 생산 구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3년 현재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부품 비중이 각각 46%

와 4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은 컴퓨터 관련 기기의

비중이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 전자산업의 부문별 생산구

조는 컴퓨터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보

11) Reed Electronics Research.

<표 Ⅲ-20> 중국 전자산업의 생산 증가율(2000∼2003년)

단위 : %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각년도.

주：2000년 대비 2003년 증가율임.

중 국 한 국 일 본 세 계

전자산업 총계 61.0 -13.0 -31.7 -15.2

컴퓨터기기 114.6 -9.1 -36.1 -11.6

사무용기기 27.1 -24.9 -35.9 -18.3

제어·계측기기 57.4 -27.4 -38.3 -3.8

의료·신호기기 53.0 61.7 -21.4 12.6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 75.9 0.9 -13.0 -9.4

유선 통신기기 12.5 -42.7 -52.7 -34.4

가전(비디오, 오디오 장비) 22.6 -4.0 -22.3 -4.5

전자부품 27.8 -19.7 -31.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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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은 전자부품의 생산이 5 0 . 7 %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

는 무선 통신기기(23.1%) 분야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며, 일본

역시 전자부품이 3 7 . 3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에 비해 중국은 컴퓨터기기의 비중이 2 0 0 0년 3 3 . 9 %에서

2 0 0 2년에 4 1 %로 크게 상승하였다. 더구나 중국은 2 0 0 3년에

는 정보기기의 비중이 45% 이상으로 더욱 높아질 것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전자산업이 완제품의 조립공정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나 한국 등으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중국내에서 조립한 후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가공생산형 산업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일본 전자부품의 생산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

실로도 잘 뒷받침된다.   

<그림 Ⅲ-24> 중국 전자산업의 업종별 생산구조 변화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년도.

주：2003년은 전망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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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자산업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미국의 점유율이 상대

적으로 높은 제어·계측, 의료기기를 제외한 일반 전자산업 분

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계산업에서의 중국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결국 중국은 가전, 정보기기, 통신기기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조립형 구조의 특성이 강하여 전자

산업이 기술적으로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자산업에서 가장 성숙단계에 들어선 가전의 경우 중

국은 200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생산대국으로 부상

하였다. 중국으로 일본이 생산설비 이전을 가속화함에 따라 중

국의 생산규모 증가, 일본의 국내생산 위축 현상이 발생하면서

두 나라간의 위상이 역전된 것이다. 

현재 중국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특히 가전에서 최고의 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가전산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세계 전자산업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표준화된 성숙제품일수록 기술 자체보다는

가격이 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더 작용하기 때문에 세계 가전

산업에서 중국으로의 생산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중국에서 가전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가

전의 생산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생산금액 자체는 증가하

는 추세이지만 정보기기, 통신기기의 성장속도가 가전보다 빠

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가전보다 부가가치도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로 볼 때, 중국은 아직까지 저부가가치

의 제품생산 및 생산공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제품의 라이프



제Ⅲ장 동북아 국가의 전자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31

사이클상 성숙기에 들어선 표준화 제품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한국 등 기존의 일반전자산업 생

산 강국과의 관계는 주요 부품을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하여 저

렴한 노동력과 저비용 구조라는 장점을 활용한 중·저급 조립

공정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는 수직적 관계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산업의 발전

속도로 보면, 가전, 정보기기에서의 외국자본에 대한 무서운

흡인력에서 드러나듯이 외국자본의 힘을 빌려 점차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 및 수급관계

중국 전자산업의 국내시장은 2 0 0 2년에 세계 전자시장의

9 . 4 %인 1 , 0 5 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3년에는 비중이

10.2%, 금액으로는 1,20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전자시장에서의 비중은 1999년 5.1%에서 2000년 6%,

2001년 8% 등 매년 상승하여 중국 시장이 경제성장과 함께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이러한 성장세는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9∼2002년 기간 중 중국의 전자시장은 연평균 20.3% 성

장한 반면 주요 경쟁국인 일본은 이 기간 중 오히려 6% 감소

하고 한국도 1.8% 증가하는데 그쳐 중국만이 급성장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세계 전체의 전자시장도 이 기간 중 2% 이상

감소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2000년까지는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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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후 외국기업의 생산공장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2002년부터는 수요보다 생산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업종별로

는 컴퓨터기기, 가전, 무선통신기기, 사무용기기 등 외국기업

들이 중국에서 집중 생산하고 있는 분야는 여전히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규모가 훨씬 크다.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별 내수 대비 생산 비율을 보면, 중국

은 2 0 0 3년의 내수전망 기준으로 가전제품 2 . 1 2배, 컴퓨터

1 . 5 4배, 무선기기 1 . 4 7배 등의 순으로 생산규모가 더 크고,

반면 전자부품과 유선통신기기 생산은 내수에 미치지 못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C 제품에 대해서 중국은 9 0 %를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IC 제품의 연간 수요량은 현재

약 1 , 8 0 0억 위안 가량 되나 국산 제품은 약 2 0 0억 위안에 불

과하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가지는 가능성과 비용 면에서의

우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해외 메이커들이 생산라인을 중국

으로 옮기고 있어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로 2 0 0 6년에 가서는

2 0 0 0년 수준의 2배가 넘는 1 , 6 7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관련 기기와 전자부품은 2 0 0 0년

대비 각각 167%, 111 %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도 7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시장규모는 한국 시장의 7 . 8배, 비디오

및 오디오는 4 . 3배, 전자부품 4배 등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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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중국 전자산업의 품목별 내수 대비 생산비율 비교

단위 : 배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년도.

주：1) 전자산업 총계에는 컴퓨터, 유·무선통신기, 비디오, 오디오, 전자부품 외

에도 제어계측기기, 사무용 기기, 의료 및 신호기기 등도 포함됨.

2) 2003년은 전망치임.

2000 2001 2002 2003

전자산업

총계

한 국 1.84 1.84 1.95 1.96

중 국 0.99 1.03 1.05 1.08

일 본 1.27 1.22 1.20 1.19

3국 합계 1.27 1.22 1.23 1.24

세 계 1.01 0.99 0.98 0.98

컴 퓨 터

한 국 2.09 2.15 2.25 2.25

중 국 1.32 1.36 1.42 1.54

일 본 1.02 1.00 0.88 0.86

3국 합계 1.17 1.19 1.18 1.24

세 계 0.97 0.97 0.97 1.00

무선

통신기기

한 국 1.73 2.45 2.73 2.70

중 국 1.17 1.37 1.40 1.47

일 본 1.22 1.16 1.14 1.14

3국 합계 1.33 1.41 1.45 1.47

세 계 1.09 1.05 1.01 1.01

유선

통신기기

한 국 0.59 0.64 0.74 0.75

중 국 0.87 0.80 0.78 0.78

일 본 1.06 0.99 0.86 0.83

3국 합계 0.95 0.91 0.82 0.80

세 계 1.02 1.00 0.92 0.91

가전제품

한 국 2.26 2.21 2.23 2.19

중 국 2.03 2.06 2.11 2.12

일 본 1.68 1.61 1.65 1.66

3국 합계 1.88 1.87 1.92 1.93

세 계 0.99 0.95 0.94 0.94

전자부품

한 국 2.40 1.99 2.06 2.07

중 국 0.54 0.54 0.52 0.47

일 본 1.42 1.38 1.48 1.48

3국 합계 1.30 1.14 1.16 1.12

세 계 1.01 0.99 0.98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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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시장에서의 부문별 비중을 보면, 전자산업이 성장

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전자부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자부품이 전체 전자산업 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컴

퓨터 정보기기 부문으로서 1999년 약 25%에서 2002년 30%

를 기록한데 이어 2003년에는 31.9%로 예상되면서 점차 증

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수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로 본 부문별 변화를 보면, 컴

퓨터기기가 1999∼2003년 기간 중 27%를 기록하여 가장 빠

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그 다음은 전자부품이 이 기간 중 약

20%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반면 가전제품의 시장은 도시지

역에서는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시장성장률이 6%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내 가전제품별 시장규모를 보

<그림 Ⅲ-25> 세계 전자시장에서의 중국시장 비중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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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컬러TV 3,700만대, 세탁기 1,300만대, 냉장고 1,200만

대, 에어컨 1 , 0 0 0만대 등 중 주요 가전제품은 모두 연간

1,000만대 이상의 대규모이다. 

중국 전자산업은 매년 발표되는 100대 전자·정보기업의 순

위에 의해 시장 동향이 잘 나타난다. 2002년까지는 통신업체

인 푸텐(普天)이 1위기업이었으나 2003년 발표치에서는 중국

최대의 종합 가전업체인 하이얼(海爾)이 사상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서면서 두 기업간의 선두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1 0 0대 기업의 제품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는 TV, 브라운관, 라디오 등의 기업이 주도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통신, 가전업체가 상위권을 형성하였으

며,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컴퓨터, 통신에 종사하는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대기업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시장에서의 대기업 집중도 구체

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컬러T V는 창훙(長虹) ( 2 0 0 2년 약

<표 Ⅲ-22> 중국 전자산업의 시장구조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각년도.

전자부품 컴퓨터기기
유선

통신기기

무선

통신기기
가전제품 합 계

1999 2 3 , 4 4 2 ( 3 8 . 9 )1 4 , 9 6 1 ( 2 4 . 8 )4 , 8 3 6 ( 8 . 0 ) 4 8 2 5 ( 8 . 0 ) 7 , 7 0 8 ( 1 2 . 8 ) 6 0 , 2 7 3

2000 3 3 , 9 1 8 ( 4 1 . 5 )2 0 , 8 0 6 ( 2 5 . 5 )6 , 0 0 0 ( 7 . 3 ) 6 , 4 0 0 ( 7 . 8 ) 8 , 3 0 6 ( 1 0 . 2 ) 8 1 , 6 6 0

2001 3 6 , 9 4 2 ( 4 0 . 2 )2 6 , 1 7 4 ( 2 8 . 5 )6 , 6 0 0 ( 7 . 2 ) 7 , 2 9 6 ( 7 . 9 ) 8 , 7 7 5 ( 9 . 5 ) 9 1 , 8 6 1

2002 4 1 , 4 6 0 ( 3 9 . 5 )3 2 , 6 0 1 ( 3 1 . 0 )7 , 1 2 8 ( 6 . 8 ) 8 , 1 7 2 ( 7 . 8 ) 9 , 1 7 1 ( 8 . 7 ) 1 0 5 , 0 6 4

2003 4 7 , 9 3 3 ( 3 9 . 9 )3 9 , 0 1 8 ( 3 2 . 5 )7 , 4 8 4 ( 6 . 2 ) 8 , 9 8 9 ( ( 7 . 5 ) 9 , 7 7 6 ( 8 . 1 ) 1 2 0 , 2 16

연평균증가율

( 1 9 9 9∼0 3 )
1 9 . 6 2 7 . 1 1 1 . 5 1 6 . 8 6 . 1 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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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3 0만대 판매)과 T C L (약 8 0 0만대) 두 기업의 전체 시장점

유율 합계가 약 3 7 %에 달하며, PC에서는 롄상(聯想)과 베이다

팡정(北大方正)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 5 %를 기록하고 있다.

(4) 전자산업집적지

중국 전자산업의 생산에서 입지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이른

바 북경, 상해, 심천으로 대표되는 3대 경제권이다. 이들 3대 경

제권이 중국 전체의 G D 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3 %에 달한다.

북경 중관촌은 1 9 8 8년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로 지정된 후

1 9 9 9년 중관촌과기원구(科技園區)로 확대지정되었다. 과기원구

는 중관촌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중국

최대의 연구개발 및 벤처집적지로 유명하여 중국의 실리콘밸리

로 불리고 있다. 입주기업은 약 1만 2,000개이며 천진 경제특

구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다른 집적지와 비교하여 중관촌의 차이점은 중국 IT단지 중

에서 인력의 보고라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북경대학

<표 Ⅲ-23> 중국 전자산업 100대 기업의 실적

자료：중국신식산업부.

1987 1995 2000 2001 2002

매출총액(억 위안) 115 944 3,040 4,442 4,643

전자산업에서의 비중 48 69 71 76 n.a.

매출 10억 위안 초과기업 수 0 26 62 75 71

매출 1 0 0억 위안 초과기업 수 0 0 10 13 12

이윤총액(억 위안) 21 n.a. 164 269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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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청화대학 등을 포함하여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 등 약 70개

의 대학이 밀집해 있어서 유능한 인력확보가 용이한 데다, 최

근에는 해외 유학파가 이 곳으로 대거 귀국하면서 인적 자원이

더욱 풍부해졌다. 특히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발달로 중관촌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인도의 방갈로드와 더불어 세계의 소프트

웨어·벤처기업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중심인

다른 집적지와 달리 중관촌은 중국계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산학협동이 가장 활발한 점도 특징적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PC 생산업체로 등장한 롄상(聯想)은 바로 여기서 산

학협동으로 탄생한 기업이다.

장강 델타지역은 상해의 푸둥(浦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일대

를 의미하는 화동(華東)지역이라 불리며, 심천 경제특구에 비

해 1 0년이나 늦은 1 9 9 0년에 국가급 개발구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새로이 부상하면서 각광을 받는 지

역이다.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발달하고 있으며, 특

히 반도체 및 액정의 전(前)공정, 노트북 PC 등 하이테크 자본

집약적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장강 델타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최대의 소비지인 상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최근에는 그동안 부품산업의

집산지였던 주강 델타지역보다 이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

하고 실제로 최근의 부품생산 외국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구나 기존에 위치한 주강 델타지역에서 이 지역으

로 이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장강 델타

가 수출지향성이 강한 주강 델타에 비해 상해라는 대도시를 가

지고 있어 내수지향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세 번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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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역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노동집약적 가공생산의

거점이라면 장강 지역은 대기업 장치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고

부가가치 자본집약적 생산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외국계

반도체 웨이퍼 공장의 대부분이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 지

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강 델타지역은 홍콩을 배후로 성장하여 화남(華南)지역으

로 불리며,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IT 관련 하드웨어 제품의 집

적지이자 대표적인 수출가공기지이다. 이 지역에는 홍콩기업,

대만기업이 중심을 형성하고 이 밖에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

들이 전자부품, 가전, PC, 휴대전화기, 복사기·프린터 등의

OA기기, 가전제품 조립 및 제조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표 Ⅲ-24> 중국의 3대 경제권별 비교(2002년)

자료：島根현립大學 中國地方總合硏究센터,「中國のIT化·知識經濟化とわが國地域

經濟」, 2003. 7. 

정상은 외, 「중국경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3. 7.

북경(중관촌)·천진 장강 델타(상하이지역) 주강 델타(심천지역)

중국G D P내

점유율( % )
5.0 18.7 9.2

수출

(억 달러)
242 920 1,125

외자유치

(억 달러)
89 183 149

특성
-중국의실리콘밸리

-연구개발 기능

-하이테크산업의메카

-종합 첨단기술 단지

-컴퓨터, 전자부품 등

I T제품생산거점

장점

-대학집중, 기술인력

풍부

-산학여건 조성

-천진경제특구와연계

-고소득, 상업발달로

시장성 보유

-대규모첨단생산기지

-물류 중심지

-풍부한저임의노동력

-부품조달의 용이성

-대만, 홍콩과 연계

하는 수출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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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 델타가 다른 지역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중국의

노동력, 홍콩의 자본, 대만의 기술력이 결합하였다는 점으로서

홍콩은 1980년대, 대만은 1990년대 들어 각각 전자부품, 컴

퓨터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자료：富士通總硏(FRI), 「中國で發展する臺灣IT産業」, 2003. 2. 

<표 Ⅲ-25> 장강 델타와 주강 델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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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구조

중국 산업의 기술적 진보에 힘입어 최근들어 중국의 수출구

조는 급속하게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전제품 중심의 수

출구조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가전중심의 소비재 비중이 감

소하는 대신 PC 및 관련제품, 통신기기, 부품장치류 등의 수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기계·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1 9 9 5년 2 9 . 5 %에서 2 0 0 0년 4 2 %로 상승한데 이어

2002년에는 다시 48%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수출기반의 출발 저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 수준은

경쟁국들에 비해 아직 뒤떨어진 상태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국

의 수출구조는 일본과는 보완관계가 강하고 한국과도 아직까지

는 경쟁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0 0 2년의 전자산업 수출총액은 6 2 2억 달러이며, 수입은

583억 달러로 약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

년간의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2000년까지는 계속 적자상태였

<표 Ⅲ-26>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

단위：억 달러, %

자료：中國대외무역경제합작부(한국은행 재인용).

1990 1995 2000 2002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수출 6 2 0 . 9 100 1 , 4 7 8 . 8 100 2 , 4 9 2 . 1 100 3 , 2 5 6 . 0 100

공산품

(기계·전자)

462.1

(na)

74.4

(na)

1 , 2 7 3 . 0

( 4 3 8 . 6 )

85.7

(29.5)

2,237

( 1 , 0 5 3 . 1 )

89.8

(42.3)

na

( 1 , 5 0 7.8)

na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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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01년부터 외국기업의 집중적 투자진출에 힘입어 흑자

로 전환하였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컴퓨터기기, 가전제품이 수출을 주도하

면서 가장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반도체는

대규모의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2년 반도체의 무

역적자는 272억 달러에 달하여 최대 무역흑자 분야인 컴퓨터

기기 134억 달러, 가전 117억 달러 등 2대 업종의 흑자 합계

보다도 큰 규모이다.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로 인해 반도체,

전자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무역수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출비중은 컴퓨터기기가 32%, 통신기기가 30%로 두 분야

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수입에서는 반도체가 총수입의

57%를 차지하며 통신기기가 18%이다.

자료：KOTIS 통계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Ⅲ-26> 중국 전자산업의 업종별 對세계 수출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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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산업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수출보다

수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전자산

업의 총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없이 최근 수

년 동안 4%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비중은 2000년에 약

12%로 약간 하락한 후 2001∼2002년에는 다시 약 14%로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수입의존도에 있어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2 0 0 1

년 1 0 %에서 2 0 0 2년 1 3 %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반면 일본의 비

중은 매년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 2 0 0 2년에는 1 9 . 7 %에 머물렀다.

중국 전자산업이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것은 일본기업들의 중국 진

출이 확대되면서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는 규모가 줄어드는 대

신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로부터 국내에서 조달하는 규

모가 확대되고, 또한 중국내 일본기업의 대일본 역수출이 증가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KOTIS 통계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Ⅲ-27> 중국 전자산업의 업종별 수출입 구성비(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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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산업의 수출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절대적으

로 의존하고 있다. 2000년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기업

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은 298억 달러로서 중국 하이테크제품

수출총액의 81%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일본의 경우, 가

전제품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에 불

과하였으나 2 0 0 0년에는 3 5 %로 증가하였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한 때문이다.

중국의 가전, 반도체제품의 수출규모는 지난 1998∼2002년

사이에 각각 연평균 34% 증가하였으며 가장 수출규모가 큰 컴

퓨터기기도 이 기간 중 30% 증가함으로써, 이들 세 분야가

가장 빠르게 수출이 신장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수입에서는 1 9 9 8∼2 0 0 2년 기간 중 반도체가

연평균 48.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컴퓨터기기

도 38.3% 증가하였다. 

<표 Ⅲ-27> 중국 전자산업의 對한·일 무역의존도

단위：%

자료：KOTIS 통계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對한국

對일본

2.9

13.4

3.8

11.9

3.7

11.8

4.3

14.0

3.6

13.8

수입

對한국

對일본

8.7

24.4

10.0

23.9

10.9

21.4

9.9

20.4

13.1

19.7

12) 張岩貴(南開大學多國籍企業硏究센터,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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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기업의중국 투자진출동향

1)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외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1990년 35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직접투자

는 2002년 527억 달러(GDP의 4.3%)로 15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규모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

위의 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 9 9 0년대 중반 이후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세계 전체의 외국인직접투

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는 1.7%로 낮은 수

자료：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그림 Ⅲ-28>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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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었으나 2 0 0 1년 6.4%, 다시 2 0 0 2년에는 8 . 1 %로 크게

상승하였다.  

판매시장으로서의 중국을 목표로 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확

대되면서 중국의 역할은 완제품의 조립은 물론 중간재의 생산

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외자계 기업의 중

국진출이 증가한데 힘입어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간의 현지조

달이 점차 확대되고 이에 편승하여 중국 국내기업의 성장도 전

개되면서 중간재·부품의 현지생산 기반은 크게 확충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국기업의 수출의무가 완화되

어 국내판매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도 중국의 내수시장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2차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73%가 넘으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이 노동집약

적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기업들의 중국진

출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전자제품

수출의 90%는 수입부품을 사용한 가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어 가공 프로세스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낮고 핵심기술과

주요 공정이 외국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3).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국별로 살펴보면, 2002년 실

행기준으로 홍콩이 34%로 가장 높고, 미국이 10.3%, 일본이

7.9%, 대만이 7.5%의 순이다. 영국령 버진 군도, 케이만 군

도 등의 대중국 투자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버진 군

도를 경유한 투자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급증하였는데, 이

13) 張海梅(「가공무역의 불균형구조와 그 문제점」,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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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만기업의 우회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14).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엔화 강세기였던 1985∼87년 기

간과 1990∼95년 기간 등 그동안 두 차례의 투자 붐이 있었지

만, 그 후로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투자규모가 2000년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에 다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피하

기 위해 대중국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의 대중국 투자는 실행기준 43억 달러에 달하여

한 해 동안의 직접투자로는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에도

전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투자가 실행되었다.   

대만의 투자비중도 높은 편인데, 대만은 제조업 특히 컴퓨터

및 부품 중심의 전자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닌다.  

<표 Ⅲ-28>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조(2002년 실적)

단위：억 달러, %

자료：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신고기준 실행기준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산업 전체 827.7 100.0 527.4 100.0

1차산업 16.9 2.0 10.3 2.0

2차산업 611.3 73.9 387.6 73.5

3차산업 199.6 24.1 129.6 24.6

14) 일본무역진흥회(JETRO, 「무역투자백서」, 2002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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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특성

중국은 1 9 9 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1 5 ),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추진,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

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92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직접투

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의

외국자본 이용은 종래 대외 차관에 의존하였으나 이후 외국기

업의 직접투자, 이른바 3자 기업에 의한 것으로 전환되었다16).

개혁 개방에서 1990년대 말기까지 중국은 일부 선진기업들

<표 Ⅲ-29> 중국에 대한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백만 달러, %

자료：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1998 1999 2000 2001
2002

금 액 구성비

홍 콩 18,508 16,363 15,500 16,717 1 7 , 8 6 1 33.9

버진군도 4,000 2,700 3,800 5,100 6,117 11.6

미 국 3,898 4,216 4,384 4,433 5,424 10.3

일 본 3,400 2,973 2,916 4,348 4,190 7.9

대 만 2,915 2,599 2,296 2,979 3,971 7.5

한 국 1,800 1,300 1,500 2,000 2,721 5.2

싱가포르 n.a. n.a. n.a. n.a. 2,337 4.4

독 일 700 1,400 1,000 1,300 928 1.8

영 국 1,200 1,000 1,200 1,100 896 1.7

15) 南巡講話란 등소평이 1992, 1. 18∼ 2. 21일 사이에 심천, 珠海, 武昌 등 중국 남부

의 주요 지역을 순시하면서 행한 강연을 가르킴. 그는 여기에서 재차 경제발전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개혁· 개방의 확대와 시장경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16) 산업연구원(「중소·벤처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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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는 외국기업들의 생산거점으로 주로 간주되었다.

중국의 역할은 자본재 및 중간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중국 내

에서 조립한 후 다시 수출하는 생산비 절감 차원의 생산기지에

충실하였으며, 이로 인해 선진기업들과 화교기업은 저렴한 노

동력이나 풍부한 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진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패턴이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중국은 생산기지에서 거대

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전

기를 가져왔다.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이 지속됨은 물론이고 자

체시장성도 높게 평가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은

중국을 거대한 잠재시장임은 물론 현재의 성장도 급속하게 전

개되고 있는 시장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고 세계유일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려는 대

열에 경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은‘시장으로서의 중국’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외국기업의 투자방식은 시기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이 본격 시작된 1992년에는 합자·합작

기업의 투자건수가 전체투자의 82.1%를 차지하여 중국 투자

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독자기업의 투자건수

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인 54.1%를 차지하여 투자방

식이 합자·합작에서 단독투자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독 방식의 투자 강세는 1997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

자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자 중국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조치

들이 외국인 독자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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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된다17). 

투자대상지역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광동성이 포함된

화남경제권 지역은 여전히 전체 투자누계액 중 선두를 차지하

고 있지만 이 지역의 직접투자 유치액은 중국의 총 투자유치

금액 중 1991년의 57.8%에서 1999년 25.5%까지 하락하여

점차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화동(華東)지역인 상해경제권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중국내 최대의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지역으로 등장한 상태이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에서 상해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1년만 하더라도

13.5%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30.9%로 증가하면서 화동지

역으로의 외국기업 투자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2 0 0 1년에는

외자도입 계약액에서 화남지역을 처음으로 상회하였으며,

2002년에는 중국 전체의 45%에 달하는 378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18). 

상해 경제권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대된 것은 홍콩을

비롯한 각국별 투자방향이 홍콩과 인접한 화남권 지역의 초기

투자형태에서 1990년대 이후 상해의 浦東開發, 長江流域開發

프로젝트 등 상해권 지역개발을 겨냥한 투자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상권이 발달하였다는 장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KOTRA 홈페이지(중국시장 환경).

18) 島根현립大學 中國地方總合硏究센터(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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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중국의 전자 및 통신장비제조 업종에서 외국계 기업의 비중

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동 업종에서

외자기업은 1997년 61.3%, 1999년 68%의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2002년에는 70%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 이

는 중국 제조업의 전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전자산

업이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에 의해 고속 성장하는 대표적인 산

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시기별로

성격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별 변화는 그동

안 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1980년대에는 백색가전, 초급 AV기기 분야에 대한

진출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저임금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중심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PC 및 통신설비, 반도체 및 부품류

등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이 발표한 1999년

외국계 500대 기업 중에서 상위 200대 기업을 보면 일본기업

32사 중 IT·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23사(72%)에 달하였

으며, 구미기업도 IBM, 모토롤라, Cisco, TI, HP, 인텔, 마

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노키아, 에릭슨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

19) 전자업종 다음으로 외자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류제조업( 1 9 9 9년

48%)인데, 비중에서 전자업종과 큰 격차가 남. 富士通總硏(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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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중국에 연달아 진출하였다. 그 결과 전자산업의 매출 및

이익규모에서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 3 % ,

57%로 과반을 점하였다.   

2 0 0 0년 이후인 최근에는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R&D 센터

진출과 대만 기업들의 중국진출 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외국기업의 중국내 R&D 투자는 대부분 100% 출자한 전

자관련 기업이며,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기본전략하에 모

기업의 기술, 제품 등을 현지에서 응용개발하여 현지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선진 다국적 전자기업들은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글로벌한 개

발연구 거점을 설치하여 모기업의 제품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전자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만을 빼놓

을 수 없다.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1979∼2000년까지의

실행기준 누계로 264억 달러로서 홍콩(1,745억 달러), 미국

(300억 달러), 일본(281억 달러)에 이은 네 번째 투자대상국

이며 2 0 0 2년 한해의 투자실적으로도 최대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내용을 보면, 최근에 올수록 전자 분야로

의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만의 대중국 투

자에서 전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1년 1 8 %였으나

1998년 37%, 2000년에는 56%로 급증하였다. 

대만 제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중 전기·전자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0년대 초만 해도 15% 수준이었으나

1996∼98년 기간 중에는 20%대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에

는 6 1 . 4 %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그 후 2 0 0 2년에는

43.1%로 다소 낮아졌는데 이는 섬유, 식품 등 경공업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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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과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대만기업의 중국 진출이 단기간 내에 급증한 것은 대만정부

의 중국에 대한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대만정

부는 2001년 11월 종래 금지했던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조건 및 노트북 PC, 휴대전화, 디지털 TV 등 122개 품목에

대한 투자를 허가한데 이어, 2002년 3월에는 조건부이지만 8

인치 웨이퍼의 반도체 투자도 투자금지 대상에서 해제하였다. 

대만은 주력생산제품인 IT 하드웨어에서 생산공장을 대거

<표 Ⅲ-30> 최근 외국 전자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자료：일본경제신문 및 인터넷 종합.

생산입지 및

투자시기
생산제품 투자내역

마쓰시타 상해(2003.2) PDP 모듈
월 17,000대 생산

연내 추가투자

히타치 소주(2001) LCD 모듈

도시바
상해(2000) 

항주(2002) 

노트북 PC

노트북 PC반도체 연 240만대

소니 상해(2002) A V·가전R&D 센터

디지털 카메라 기업

(미놀타, 후지필름,

올림푸스, 니콘)

소주, 무석 등

(2001. 4 이후)
디지털카메라

NEC 상해 반도체생산

노키아 북경(2001) 휴대전화기 제2공장

지멘스 상해(2002) 휴대전화기 사업부 지역본부 설치

인텔
청도( 2 0 0 3 . 8

발표)

플래시 메모리, 통신

반도체칩

2억 달러 투자(추가

1억 7,500만 달러)

L G전자, LG필

립스

남경(2002.5) 

남경(2003.10) 

LCD 모듈

PDP 모듈

연 360만대

연 24만대

삼성전자
소주(2003.7) 

천진(2002)

LCD 모듈

PDP TV, 프로젝션T V
월 10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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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이전하여 중국에서의 생산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

다. 대표적 제품인 컴퓨터의 경우 대만은 2002년에 총생산액

의 48%를 중국 내에서 생산하였으며 2003년에는 60%에 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역으로 보면 중국에서 2002년

에 생산한 컴퓨터의 65%가 대만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일본 전자기업의 중국진출도 매우 적극적인데, 대형 6개

기업2 0 )을 대상으로 중국에서의 제조사업체 수의 변화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년 6개 전자 대기업의 중국 제조사업체 수는

가전에서 3 3개, 정보기기에서 1 2개사였으나 2 0 0 2년에는 각각

6 1개, 26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2 0 0 1년에 비해 사업체 수가 감소하였지만 생산거점의 통합에

따른 것으로 중국 내에서의 생산능력은 모두 증가하였다. 

<표 Ⅲ-31> 외국 반도체업계의 對중국 투자 특징 비교

자료：반도체산업협회 실사단 조사.

미국업체 일본업체 유럽업체 대만업체

투자형태 獨資 위주 합자, 기술협력
합자 위주

獨資 모색

합자 위주

일부 合資

진출방식 후공정 중심
판매/조립 위주

생산/설계

초기 전공정

후공정 위주

파우드리 생산

위주

진출지역 천진, 상해, 蘇州 상해, 북경, 蘇州 상해, 蘇州, 심천 상해, 蘇州, 珠海

주요업체
모토롤라, 인텔,

AMD, Amkor

NEC,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

마쓰시타, 후지쓰

Bell, 필립스,

STMicro

TSMC, UMC,

Macronics,

大王電子

20) 가전 3사(松下전기, 三洋전기, 東芝), 전자·정보기기 3사(소니, NEC, 富士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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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 2001년까지 50억 달러를 투자

한데 이어 최근 다시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80억 달러를 투

자하였으며 기술센터, 생산기지, 정보시스템센터 등을 설립하

여 운영 중이다. 

(7) 중국의전략적제휴 사례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라는 매력과 더불어 중국의 WTO 가입

을 계기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 외국기업들의 중

국 진출 및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기업간의 전략적 제

휴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기업들도 기술부족 문제가 존재하여

선진기업들과의 기술제휴가 필요한 입장이다. 따라서 제휴관계

는 점차 판매, 기술 중심의 제휴에서 포괄적 제휴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들은 가전산업에서 높은 제품개발 능력과 브랜

드력을 앞세워 시장확대가 절실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중국시장

에 진출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대해 중국기업들은 상당한 위

협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으로 일본기업도 광대한 중국시장에

서 강력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중국

기업에 비해 이 점에서는 열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일본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는 상호이해가 일치하는 분위기 속에

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기업

과 중국기업간의 제휴이다. 일본기업의 효과적인 중국시장 확

대와 중국기업의 선진기술 및 노하우 습득이라는 양자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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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모두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보면, 그동안 일본기업은 중국기업에

기술 및 경영관리를 전수하는 일방적 관계가 일반적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경쟁격화 이후 시장확대가 필요한 일본기업에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보유한 중국기

업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

다. 중국기업도 시장침투가 어려운 일본시장에 자사 브랜드 제

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기

술제휴도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2 0 0 1년 1 2월에 중국 최대의 가전메이커인 하이얼은 일본

산요전기와 포괄적 제휴를 체결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금

까지의 일방적 제휴관계에서 벗어나 양자간 협력관계를 강화하

는 새로운 형태의 제휴이기 때문이다.  

하이얼은 일본시장에 자사 브랜드로 가전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즉, 산요전기의 판매망을 통해 하이얼 브

랜드의 냉장고, 세탁기의 판매와 사후서비스를 수행한다는 것

이다. 대신 하이얼은 중국내의 42개 판매회사와 9,000개의 계

열대리점, 약 6만개의 판매거점과 1만 2,000개의 서비스 거점

을 통해 산요전기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에는 하이얼에 이어 중국 브랜드 가치로 제5위

인 TCL집단이 일본 마쓰시타 전기와 제휴관계를 체결하였다.

TCL집단은 국내 컬러TV 시장점유율이 2002년 약 20%로 1

위, 휴대전화기 시장에서는 2002년 상반기에 삼성전자보다 약

간 높은 6.7%로 3위를 기록한 대형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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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이 마쓰시타 제품을 OEM 공급 등으로 중국 농촌지역

에 판매하는 대신 마쓰시타는 TCL에 플라즈마 등 하이테크 기

술 및 콤프레서 등 주요 가전부품을 제공하는 상호보완적 제휴

이다. TCL의 제휴목적은 마쓰시타의 안정적 부품공급과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 경쟁기업과 제품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마쓰시타는 TCL의 전국 32개 지역의 판매거점, 174

개 영업소, 4,000개의 대리점 및 2만개의 소매점을 통해 중국

농촌지역에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TCL은 2002년 11월 초 프랑스 TV 메이커인 톰슨과

TV생산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였다. TV 및 DVD 플레이어

제조 부문을 합병하여 연 1,800만대 판매규모인 세계 최대의

TV 생산업체를 탄생시킨 것이다. 판매는 톰슨이 유럽과 북미,

TCL이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고 지분은 TCL이 67%, 톰슨이

33%를 보유하여 TCL이 합작회사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톰슨은 현재 미국내 TV 시장점유율 1

위(13%)이며 TCL은 중국내 2위의 TV메이커로 매출의 70%

를 TV가 담당하고 있다. 

TV와 휴대전화기 생산이 주력인 TCL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

해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왔으며, 톰슨은 손실상

태인 TV와 DVD 플레이어 부문을 분리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가운데 보다 경쟁력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측의

이해가 일치한데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TCL은 2003년 10월 말 미국 인텔(Intel)과도 디지

털가전 부문에서 기술제휴를 체결하여 TCL 연구개발센터에

공동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디지털 TV, 다기능 휴대전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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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단제품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TCL은

자사가 보유하지 못한 반도체 기술을 가전기기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 말부터 PC와 가전제품의

호환기술, 통신에 대응하는 디지털가전 기술, 3G 휴대전화기

기술 등 3개 분야의 공동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국의 SVA(상해광전집단)는 2003년 6월 일본의 NEC와

TFT-LCD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였다. 5세대 생산라인을 구

축하여 2004년 10월부터 월 4만 5,000장의 TFT-LCD를 생

산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한국기업과 중국 대형 가전사와의 제휴도 성사되었

다. 환경가전 전문기업인 웅진코웨이개발은 2003년 8월 말 중

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과 신제품 공동개발, 하이얼 브랜드

의 한국내 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웅진코웨이개발과 하이얼 양측은 신제품 공동개발과 제품

의 공동 생산, 하이얼 본사 단지 내에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에 대해 협조하기로 하였다. 웅진코웨이개발은 하

이얼과의 제휴를 통해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웅진코웨이개발이 환경가전 전문기업에서

종합가전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정부정책기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방향의 바로미터는 2002년 6월 발표

된 국가산업기술정책과 2001년 7월 발표된 10차5개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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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정책의 공통목표는 전통산업과 첨

단산업의 결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기

술혁신체제 구축 등이다. 

국가산업기술정책은 10차5개년계획 기간의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핵심목표로 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을 GDP의 1.5% 이상으로 제고하여 중점산

업, 중점기업, 중점제품, 중점 기술설비를 통해 핵심기술을 축

적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5년까지 기술의 제조업성장 기여도를 8∼

1 0 %로 향상시키고 첨단기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현재

28%에서 30%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것이다.

10.5 계획은 경제의 구조개혁, 산업구조의 개혁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세계적인 글로벌화에 유의하여 첨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국내산업의 구조개혁으로서 개혁개방

의 효과를 통해 중국은 국가적으로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

며 공장입지 및 공장 수에서도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10·5계획의 핵심 거시지표는 이 기간 중 연평균 7%의 경

제성장 달성과 2010년의 GDP를 2000년의 약 2배로 늘린다

는 목표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베이징 중관촌(북부), 상하이 포동을 중심으로 한 장

강(長江) 델타지역(중부), 심천을 중심으로 한 주강(朱江) 델

타지역(남부) 등 3개축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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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세계 3위 수준인 IT전자산업의

매출규모를 2 0 1 0년에 2 0 0 3년의 3배로 확대시켜 세계1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첨단산업 육

성의지에 힘입어 특히 디지털 TV, 반도체, 3세대 이동통신 부

문에서 기술발전 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세계 1위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자체 진단하고 있다.  

산업발전계획의 핵심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자산업을

지주(支柱)산업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진흥을 추구한다는 점

이다. 그동안 중국의 전자산업은 과거 20년간 연평균 25% 이

상의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1990년대의 10년만을 놓

고 보더라도 실제로 10배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현

재 중국은 집중적인 육성전략을 통해 산학협동, 생산과 응용, 조

립과 부품생산이라는 일련의 종합적 전자산업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21).

전자산업은 9·5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인 2 0 0 0년에 생산규모,

수출, 수익 등 모든 면에서 당초 성장목표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가전, 부품에서 세계최대의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전

자산업의 성장추세로 볼 때, 10·5 계획이 종료되는 2 0 0 5년에

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차5개년계획에서 전자산업과 관련된 요강의 개요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를 통해 공업화를 촉진한다. 정

보제품과 전통상품의 융합을 촉진하고 신제품에서의 IT기술 응

용범위를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둘째, 정보산업의 발

21) 日本中小企業金融公庫, 「中國の産業高度化と 日係中小企業の 經營戰略」,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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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정보인프라를 정비하여 통신·

TV·컴퓨터 등 3대 네트워크의 융합을 촉진한다. 셋째, 과학

기술의 진보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발전능력을 제고한다. 하

이테크 연구를 촉진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술로 뒷받침한다

는 것이다.

<표 Ⅲ-32> 중국의 주요 산업기술정책

자료：한국산업기술재단·산업연구원, 「한·중 산업기술 및 정책 비교」, 2003. 9.

국가산업기술정책
10차5개년

첨단산업기술발전계획

기술혁신강화 및 첨단

기술발전, 산업화추진결정

주관부서

(발표)

상무부(前국가경제무

역위원회) (2002.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前국가발전계획위원회)

(2001.7)

국무원(1999.8)

기본원칙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중심의 정보화

-전략적 첨단산업 분야

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

-전통과 첨단산업간

접목을 통한 국가경

쟁력 제고

-새로운성장원동력발굴

-기술혁신체제 구축

-생산능력의 획기적

발전

-첨단기술의 산업화

추구

주요

목표

-2 0 0 5년기술기여도를현

재보다8∼10% 향상

-2 0 1 0년 일부 첨단분

야에서 선진국 수준

도달

-기술혁신체제와 자체

개발시스템 구축

-G D P대비 첨단산업 비중

을4 % 6% (2005) 제고

-제조업대비첨단산업비중

9 % 16% (2005) 제고

-세계첨단산업의 공

장육성

-기술혁신중소기업육성

-첨단기술산업단지육성

-과학기술의 성장원동

력화

-첨단산업의 자체역량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농촌과 기술의 융합

중점산업

-첨단기술 산업화 : 정

보통신, 생물기술, 신

소재, 항공위성 등

-전통산업 개조 : 환

경, 가공제조업, 에너

지, 소재, 국방과학기

술 등

-1 2개 중점사업 : 차세대

광대역통신망, 0.25㎛ 이

상 집적회로, 3세대 디지

털 이동통신, HDTV, TV

위성 중계시스템, 고속전

철, 소형항공기, 생명공학,

농업시범, 고부가선박등

-전자정보(IC 설계 및

제조), 네트워크 및

통신, 컴퓨터 및 SW,

디지털전자, 신소재,

신약, 항공위성, 해

양, 생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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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간 국제분업 구조분석

(1) 한·일의대중국직접투자관계

그동안 한·중·일 3국간에는 일본의 핵심부품 생산, 한국의

중간재 및 중간기술부품 생산, 중국의 완제품 조립 및 보급형

부품 생산의 관계를 유지하여 대체로 수직적인 분업구조가 형

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투자의 흐름은 과거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일본과 한국에

서 중국으로 전개되었다. 

2001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 총투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보다 중국에 2배 이상 집중 투

자하고 있다. 전자산업에서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한국이

일본보다 비중이 더 높아서 누계 기준으로 한국(2002년까지의

누계)이 17.7%이며 일본(2001 회계연도까지의 누계)22)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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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02년 3월까지의 누계 기준이며, 일본은 전기 분야에 전자를 합산하여 통계를 집계

하므로 엄밀하게는 전자산업만의 수치라고는 볼 수 없음.



보다 낮은 5.0%이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수년간은 중국에 대

한 투자비중이 크게 높아져 2001 회계연도에는 전자산업의 총

해외 직접투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를 기록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중반 그리고 최근 수년

사이에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대외직접투

자가 극히 미약하여 아직은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우선 한국의 투자는 일본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연 2억 달러 내외에 달하고 있다. 전자산업 전체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차이가 난

다. 중국의 비중은 1 9 9 9년 1 5 %에서 2 0 0 2년 3 9 %로 확대되었

으며 일본의 비중은 2 0 0 0년 이후 1 %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자산업 총해외투자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비

중은 2000년 한해 예외적으로 4.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

였을 뿐 거의 매년 1% 내외에 머물고 있다. 반면 중국의 비중

은 1995년 17.4%를 기록한 후 무분별한 투자 후유증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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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한국 전자산업의 對中·日 직접투자 비중

단위：%

자료：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對중국 20.1 16.0 14.2 32.2 15.0 26.6 5.8 38.9

對일본 0.03 0.2 0.03 1.2 2.8 0.8 0.7 0.4



시 낮아졌으나 2000년에 10.6%를 나타낸 후 다시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기술제품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2 0 0 1년 실적의 3국간 생

산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중국의 생산규모가 절대적으

로 높은 가운데 현재까지는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공정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저임을 활용하려는 외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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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일본 전기전자산업의 對韓·中 직접투자 비중

단위：%

자료：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對중국 1.4 0.3 0.5 1.3 0.3 4.9 1.1 1.0

對일본 17.4 6.1 6.3 3.7 0.4 10.6 13.3 8.0

<표 Ⅳ-3> 한·중·일 전자산업의 연간 직접투자 매트릭스

단위：백만 달러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日本 財務省, 日本貿易振興會(ジェトロセンサㅡ, 2003. 12)  

주：1) 신고 기준임. 2) 일본은 엔화를 달러로 환산한 금액임(연평균 환율).

3)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 총액임.

투자국(↓) 한 국 중 국 일 본

한국

2000 137 4.3

2001 165 21.0

2002 218 2.1

중국1)

2000 2.9 0.263)

2001 10.6 1.73)

2002 4.5 -

일본2)

2000 153.2 332.4

2001 45.3 526.1

2002 38.4 304.5



면서 모듈화·유니트화된 제품의 생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데스크톱 PC는 중국(이하 홍콩 포함)의 생산량이 한국의 3

배, 일본의 8배에 달하며 PDA(휴대정보단말기)는 중국이 일

본보다 약간 많고 한국에 비해서는 4.5배 더 많게 생산한다.

유니트(unit) 제품에서는 CRT, 스위치 전원, HDD, 주기판

등에서 중국의 생산량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노트북

PC는 아직 중국의 생산규모가 많지 않아 일본에 비해 크게 뒤

지지만 2003년 현재기준으로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생산량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형 TFT-LCD는 중국이 생산

하지 못하는 분야로 남아있고 한국과 일본간의 경쟁체제가 유

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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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주요 전자제품의 국가별 생산량 비교(2001년)

단위：천대

자료：富士キメラ總硏, 「2002 Worldwide Electronics 市場總調査」, 2002.

일 본 중 국 한 국 대 만 미 국

데스크톱 PC 3,470 24,040 7,050 18,200 103,730

노트북 PC 5,110 1,700 1,920 12,890 25,100

휴대전화기 60,500 73,170 67,950 4,550 373,070

PDA 2,280 2,760 600 2,040 12,400

주기판 800 56,500 7,200 56,500 112,600

HDD 6,300 11,200 11,200 0 198,900

CRT 5,600 21,500 9,600 3,100 85,400

대형TFT LCD 13,900 0 18,400 11,790 44,090



1) 한국의 대중·대일 직접투자

전자산업에서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오랜기간 동안 정체되

어 있는 반면, 대중 투자는 외환위기로 1999년 급락한 이후 점

차 증가하고 있어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전자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 전자산업의 대세계 총투자에서 대

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2년 말 현재 총투자액 누계 기

준으로 1 7 . 7 %에 달했으며 이에 비해 대일 투자 비중은 0 . 9 %에

그쳤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대한 한국 전자산업의 직접투자

금액을 비교하면, 대일 투자액은 2 0 0 2년 말 총투자 누계액 기준

으로 중국 투자액의 약 1/20 수준에 불과하여 한국의 해외직접

투자가 일본보다는 중국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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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주：1) 총투자액 기준. 2) 전자산업 투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항목과 사무계산

용 기기, 전자통신장비(반도체, 전자부품 포함) 분야에 대한 합계임.

<그림 Ⅳ-1> 한국 전자산업의 對中·日 투자 추이



연간 투자추세를 보면, 대중국 투자는 1 9 9 8년 약 2억

9,5000만 달러가 최고수준인 가운데 2002년에는 2억 2,00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에 대한 투자에서는 매년 3,000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미약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투자의 흐름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

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전자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일

정한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매년 투자금액의 기복이 심한 편이

다. 한국의 대일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중 투자보다

더욱 단발적인 투자에 그치고 있어서 전자산업에서는 투자 대

상국으로서의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기술

우위가 강하고 생산입지로서의 장점도 없어서 판매, 부분적인

생산·기술 제휴 등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본에 대해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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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한국 전자산업의 對中·日 직접투자 현황(2002년)

단위 : 건, 천 달러, %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주：1) 총투자 누계 기준.

2) 총계 내역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전자통신장비(반도체, 전자부품 포

함) 외에 사무, 계산용 기기에 대한 투자도 포함됨.

3) (   ) 안은 세계 전체에 대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통신장비 총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대세계
129

( 1 0 0 . 0 )

1 , 0 0 6 , 3 4 3

(100.0)

1,470

( 1 0 0 . 0 )

8 , 0 7 8 , 9 7 2

( 1 0 0 . 0 )

1,614

( 1 0 0 . 0 )

9 , 0 9 5 , 3 1 0

( 1 0 0 . 0 )

대중국

(A)

41

(31.8)

155,585

(15.5)

784

(53.3)

1 , 4 4 4 , 8 3 6

( 1 7 . 9 )

836

(51.8)

1 , 6 0 6 , 4 3 0

(17.7)

대일본

(B)

13

(10.1)

8,451

(0.8)

32

(2.2)

73,355

(0.9)

45

(2.8)

81,806

(0.9)

(A+B) (41.9) (16.3) (55.5) (18.8) (54.6)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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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수출입은행.

주：총투자액 기준.

<그림 Ⅳ-2> 한국의 전자산업 부문별 對中 투자 추이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주：총투자액 기준.

<그림 Ⅳ-3> 한국의 전자산업 부문별 연간 對日 직접투자



부문별 투자 누계액으로 볼 때 양국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

비,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중 투자의

경우 전자부품(41%), 가전기기(20%), 영상·음향기기

(15%), 반도체(9%) 등의 순으로 투자되었다. 대일 투자에서

는 영상·음향 기기(46%)와 반도체 분야(34%)에 대한 투자

가 거의 대부분이다.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경우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약 10% 정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때, 성숙단계에 들어선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생산설비가 중국으로 이전·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전자산업 부문별 한국의 대세계 전체 투자에서는

2002년 말 총투자액 누계 기준으로 전자부품(37%), 방송수

신기, 영상, 음향기기(30%), 가전기기(15%), 컴퓨터 및 주변

기기(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4%), 통신기

기 및 방송장비(3%) 등의 순으로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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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수출입은행.

주：2002년 말 총투자 누계액 기준.

<그림 Ⅳ-4> 한국의 對중 전자산업 투자의 부문별 비중



2) 일본의 對중·對한 직접투자

일본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1996년 이후로 계속 감소한

후 2000년부터 증가로 반전되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투

자 분야로는 1990년대에는 섬유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8년 이후는 전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1 9 9 5년 엔화 강세가 진행되고

글로벌 경제의 진전으로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가속화되었으

며 이때부터는 중국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크게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 진출 붐이 형성되면서 다

수의 기업들은 사전조사도 없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중국에 진

출한 결과 1 9 9 0년대 후반에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중국내에서 발생한 무단 복제품의 대량

생산에 상당한 손실을 받게 된 점도 일본기업에게는 악재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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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수출입은행.

주：2002년 말 총투자 누계액 기준.

<그림 Ⅳ-5> 한국의 對日 전자산업 투자의 부문별 비중



용하였다.

반면 선진 구미기업의 경우는 진출 초기부터 중국의 내수시

장을 겨냥한 현지시장진입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투자

분야도 하이테크 분야, 자본재, 부품소재 업종의 투자가 다수

를 차지하여 일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일본형 투자 분야가

지적재산권을 침해받기 용이한 제품군에 속한 반면 구미기업들

의 투자 분야는 오히려 중국에서 독점이 가능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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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일본의 對중국 투자 수익성 악화 배경

자료：富士通總硏, 「日米歐企業の 對中國投資戰略·マネジメントの比較」( 2 0 0 1 .

6)을 참고로 보완 작성.

일본기업 유형 문제점·개선점 구미기업

투자동기

-1 9 9 5년까지는 수출

지향형투자가주류

-1 9 9 6년 이후부터는

내수진입형점증추세

-현지 판매력의 약세

-중국시장의 특성(상

관행, 파트너 등)

파악 미비

-처음부터 시장진입

형 투자 수행

-시장경쟁 대비

투자분야

투입 기술

-노동집약산업, 소

비재·조립산업이

다수(VTR, TV,

백색가전 등 저부

가가치 단순조립)

-중국내에서 복제하기

용이한문제점 노출

-「최신기술은 국내,

성숙기술은 해외」라

는 방침의 재검토

분위기 형성

-하이테크산업,자본재·

부품소재( u p s t r e a m )

산업이 다수 독점

이 용이한 분야에 진

출(통신기기, 컴퓨터

분야, 장비등)

경영관리

-생산·현장 중시, 품

질·브랜드 중시의

일본식경영에집착

-경영·판매 중시로

전환하여 현지화 추

진 필요

-경영, 특히 판매중

시, 비용·성과 중시

-결과주의·현지화추진

IT 응용

-I T활용의 이점에

회의감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이용

-생산성 향상뿐 아니

라 현지화 대응의

주요수단임을 간과

-글로벌화된 네트워

크 구축을 위해 적극

적으로 활용



일본은 대기업 전자업체 대부분이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으나 중국 국내 시장에 대한 침투는 아직 불충분한 상태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전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이 이미 자국 시

장을 거의 지배하고, 해외 진출도 시작한 상태다.

컴퓨터, 가전, 반도체 등을 포괄하는 전기기계 분야에 대한

일본의 2000년도 중국 현지법인 활동 실적 조사에 따르면 경

상이익률(홍콩 포함)은 동종업계의 대세계 경상이익률(2.8%)

보다 훨씬 높은 5%로 조사되었다23). 일본의 전기기계 분야 중

국내 현지법인 수는 동종분야 전세계 일본 현지법인 수의

20.9%, 자본금의 14%, 경상이익의 23.7%, 종업원 수의

25.9%를 차지한다.

일본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2001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반

도체의 조립생산을 본격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가전제품 등

전자기기의 생산량이 확대되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을 현지에

서 조립함으로써 수요 확대와 생산 품목의 변동에 대응함은 물

제Ⅳ장 동북아 전자산업의 상호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71

자료：日本經濟産業省, 「第31回 2001년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2002. 5.

주：현지법인 자본금 총액기준(2001년).

<그림 Ⅳ-6> 일본의 對중국 제조업 업종별 투자



론,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 165억엔이었으

나 2002년에는 48억엔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본 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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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日本經濟産業省, 「2001年 海外事業活動 基本調査」. 2002.

23) 그러나 일본제조업 전체 차원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수익성은 1990년대 말까지

도 다른 선진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富士通總硏

(2001. 6)). 이는 앞서 언급한 1990년대 말 일본기업의 일시적인 중국 철수 현상으

로도 뒷받침됨. 그 이유는 투자동기, 투자분야, 경영관리 등 여러 면에서 구미기업들

과 차이가 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투자동기의 경우 일본기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출목적의 생산기지로 중국을 활용하는 수출지향형 투자

가 보편적이었으며, 투자 분야에서도 노동집약적이며 소비재·조립산업의 비중이 매

우 높았음.

미·일 제조기업의 90년대말 대중국 투자 수익성 비교(%) 

대중국

투자법인

(A)

일본의대세계

전기기계 투자

총계 (B)

A/B

일본의대중국

전체산업

현지법인 총계( C )

A/C

법인 수(개) 382 1,827 2 0 . 9 2,530 15.1

법인 자본금 총액 493,330 3,891,463 1 4 . 0 2,180,962 22.6

매출 총액 2,628,113 19,605,229 1 3 . 4 10,629,676 24.7

매입 총액 2,069,797 14,480,576 1 4 . 3 8,694,668 23.8

경상이익 총계 104,106 440,063 2 3 . 7 307,104 33.9

경상이익률 5.0 2.8 - 3.1 -

법인세후이익총계 92,493 257,916 3 5 . 9 287,776 32.1

설비 투자액 총계 111,558 741,250 1 5 . 0 265,093 42.1

종업원 총수(명) 271,436 1,048,486 2 5 .9 657,865 41.3

<표 Ⅳ-7> 일본의 전기기계분야 중국 현지법인 활동 현황(2000년)

단위 : 백만 엔, %



전체 해외투자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에

불과하여 한국을 더 이상 투자 대상국으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한·일의해외생산이전확대와전망

1) 해외이전의 확산

한국과 일본 전자산업에서의 관심사 중 하나는 생산의 해외

이전 확대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1년부터 생산공

장의 해외이전이 제조업 전체로 확산되면서 국가적 문제로 제

기된 상태이며, 한국도 2003년 들어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가

격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등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24). 

특히 해외이전 대상국과 관련하여,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중

요성이 높아지면서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중국에 신

규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현재 관심사안인 해외로의 생산이전 문제는 결국 중

국이 저임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량생산 능력을 구축하여 생

산에서의 절대우위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입지상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대거 생산설비를 이전하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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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산의 해외이전 확대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기업이 과거에 축적한 기술·지식 스톡 등 경영자원을 투입하는 생산활동 중 일

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해외투자는“수출대체·역수입형”대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며 이

러한 투자형태는 제조업의 축소를 유발하므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유발시킨다는

것임. 



생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유리한 생산환경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인식은

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중

소기업들의 해외이전은 대기업의 이전에 따른 동반진출이 확대

되면서 보편화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최근들어 중소기업의 이전

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25). 이러한 현상은 국내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외에, 주요 세트업체들

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전략에 대응하여 저부가가치 제품을 중

심으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중소 부품업체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산업의 해외이전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국의 전자산업

발전속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

를 보면 앞에서의 사례에서처럼 한국에서도 해외이전이 고부가

가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02년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대상기업의 76%가 중국으로의 투자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6), 일본경제신문 등 다른 기관들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진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에서도 2003년 7월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조

사대상기업(246개 수출제조업체)의 74%가‘생산시설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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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03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8억 4,100만 달러로 대기업의 7억

8,200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중소기업의 투자액이 처음으로 대기업의 투자액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남. 

26) 日本政策投資銀行, 「産業レポㅡト」, Vol. 6, 2002.



로 이전했거나 옮길 계획’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해외이전 대상

국으로는 2/3(66%)가 중국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보다 앞선 2003년 3월에 대한상의가 220개 기업을 대상으

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 이내에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추

진 중이라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9.5%이며 40.7%는 10

년 이내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전자산업에서의 해외진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를

보면, 최근 수년 사이에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IMF

직후인 1998∼2000년 기간 동안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전

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규모를 크게 능가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다시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더 커서 직접투자

수지(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는 2 0 0 1년 1 8억 달러,

2002년 2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다행히 최근

의 흐름을 보면 적자 폭이 계속 축소되면서 2003년들어 3분기

까지의 실적은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가 거의 같은 수준에 근

접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생산기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전자

산업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핵심부품 및 연구개발 기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

로 생산입지를 이동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해 주는 투자유입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 전자산업(전기 포함)은 1 9 9 8년

부터 매년 4 , 0 0 0억엔 내외의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일본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극히 미약하

다. 따라서 일본 전자산업에서는 직접투자수지가 해외직접투

자 규모만큼 거의 그대로 적자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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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점차 연구개발 기능까지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산업 차원의 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

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서,

G D P대비 해외직접투자잔액 비율을 보면, 한국은 1 9 9 0년

0 . 9 %에서 2 0 0 0년 11 . 1 %로 급상승하였으나 2 0 0 2년에는

6.5%로 낮아졌다. 2002년에 비율이 하락한 것은 전년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에 6.6%로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크게 낮은 5.8%

를 보였으며, 2002년에는 8.3%로 다시 크게 상승하였다. 미

국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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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자원부.

주：해외직접투자는 총투자액,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임. 

<그림 Ⅳ-7> 한국 전자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간 격차



국은 약 1만 달러이고 일본은 3만 1,900달러(2002년 기준)

인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일본

에 비해 약간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 전자산업의 해외이전 추이

① 해외생산 확대 동향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로 계산된 한국 전기전자산

업의 공동화 비율27)은 1991∼2000년 기간 중의 누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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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홈페이지.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주：1990 2000 2002의 비율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율은 GDP대비 당해

년도 해외 직접투자잔액의 비율임.

<그림 Ⅳ-8>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수준



로 8 . 2 %로서 신발가죽산업의 40.8%, 목재가구산업의

35.5%, 섬유의류산업의 20.2%보다는 크게 낮으나 산업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전자산업의 해

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수준은

더욱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

면, 과거에는 가전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첨단 고가제품까지

도 대거 이전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

는 각종 규제와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해외이전을 할 이

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PC산업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에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보컴퓨터는 공장의 해외이전에 가

장 적극적이다. 국내생산 PC의 비중은 불과 4년 전(1999년)

만 하더라도 거의 전부(99%)를 경기도 안산공장에서 생산했

으나, 2003년 말에는 1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삼보의 세계 총생산에서 중국공장이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37%에 달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디지털미디어 부문의 해외생산 비중을 2 0 0 2

년 6 9 %에서 2 0 0 3년 80% 초반으로 대폭 올린뒤 2 0 0 4년에는

최대 8 7 %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노트북 P C의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전략하에 일차로 2 0 0 3년 4월

부터 중국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 공장에서 연간 1 0 0만대

규모의 노트북 PC 생산을 개시하였다. 삼성은 2 0 0 4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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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지평(2002). (해외직접투자 실행액 누계) / (국내설비투자 누계액).



수원공장의 노트북 P C사업부를 전부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전자레인지 생산시설도 2 0 0 4년 상반기까지 전부 중국, 태국, 말

레이시아 등 해외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

전자는 내수판매 중심인 프린터, 모니터, 일부 대형 PDP 제품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원가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의 해외이

전, 고급제품의 해외공장 신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LG전자는 창원공장의 에어컨 컴프레서, 전자레인지 생

산라인을 2002년 말 중국 천진으로 이전하였다. 2003년 하반

기에는 소형냉장고 라인도 중국 태주(泰州)로 이전하였으며 앞

으로 중형 냉장고 라인 확충과 컴프레서 신규라인 증설을 통해

그동안 창원공장이 수행하던 냉장고 글로벌 수출기지의 역할을

태주 공장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 상해 인근

의 쿤산(昆山)에 연간 60만대 수준의 노트북PC 공장을 건설

하여 가동 중이며, 디오스 냉장고 등 고부가 제품도 중국에서

본격생산할 예정이다.  

LCD 판넬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도 두드러지고 있다. 삼성전

자·LG필립스LCD·한솔LCD·이미지퀘스트 등 국내 모니터

업체들의 2003년 모니터의 해외생산 비중이 65∼90%로 증가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해외공장 확대로 2003년 모니터 해

외생산 비중은 2002년보다 5% 포인트 이상 증가한 90%에

이를 전망이며, LG필립스L C D는 2 0 0 2년 해외 생산비중이

70%에 이르렀는데, 2003년에도 해외 모니터 생산시설을 증

설하거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비중을 8 0∼

85%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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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 제품의 경우, 국내업체들은 국내생산을 거의 중단하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솔은 2 0 0 3년 상반기에

CRT 모니터의 해외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미지퀘스트도 금

명간 중국 천진법인으로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는 아직 국내에 1개 라인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해외로 이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해외직접투자와 국내생산환경간 관계

한국 전자산업은 해외생산 확대 및 해외로의 생산설비 이전

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의 생산도 점차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신발, 섬유산업과 같은 경공업 분야처럼 아직 공동화

수준을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지표에서 전자산업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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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내외 인터넷 종합.

<표 Ⅳ-8> 주요 LCD제조업체들의 중국 진출 현황

업 체 소재지 공장 가동 시기

한국

삼성전자 쑤저우 2003년 2분기

LG필립스LCD 난징 2003년 2분기

BOE하이디스 베이징 2005년

일본

히타치 쑤저우 2004년 2분기

NEC 상하이 2004년 4분기

대만

CPT 무창 2002년 2분기

AUO 쑤저우 2002년 2분기

Hanstar 난징 공장 설립 중

QDI 쑹장 공장 설립 중

Chimei 광둥 2003년 1분기



징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한국 전자산업의 생산능력은 아직까지 증가하는 추세

이지만, 최근들어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어서 잠재공급능

력 즉,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부

품·영상음향기기와 통신기기 부문은 분기별 증가율이 2003년

들어 2% 내외로 크게 낮아졌다. 컴퓨터기기는 2001년 4분기

를 고비로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며 생산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생산능력의 감퇴는 국내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에서의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능력의 추이로 보

면, 컴퓨터기기가 전자산업 중 해외로의 생산이전이 가장 심각

한 분야이며 통신기기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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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주：2000=100이며 분기별임.

<그림 Ⅳ-9> 한국 전자산업의 생산능력지수 변화



또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전자산업의 비중도 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자산업은 2000년을 정점으로 2001

년에는 총생산액이 전년비 약 7% 감소하였으며 부가가치도 전

년에 비해 11.6% 하락하였으며, 고용자수에서도 2000년 61

만명에서 2 0 0 1년 5 9만명으로 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 비해 모두 하

락하였는 바, 생산액은 제조업의 19.7%에서 17.9%로, 부가

가치에서는 2 1 . 2 %에서 1 9 %로, 종업수에서는 1 3 . 3 %에서

13.0%로 각각 하락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실적과 국내

생산 및 고용간의 연관성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

면, 전자산업 전체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과 생산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시기적으로 한국 전자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산업의 국제적 팽창기에 달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전

체적인 상관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시사점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와 국내산업 고용 및 생산간의 상관관계에 의하

면,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고용, 생산액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존재하며, 투자금액은 생산액에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투자의 건수와 금액이 클수록

당년도 국내고용과 생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를 업종별로 보면,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가 해외직

접투자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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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면 당년도의 국내고용과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는 투자 건수와 고용간

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통신기기·방송장비, 전자부

품은 투자건수와 생산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 흐름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가정용 기구, 방

송수신기·영상음향기기 분야는 비록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추세상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할수록 국내 고용이나 생산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상

대적으로 조립공정 의존도가 높은 전자산업 분야에서는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하면서 점차 국내생산기반도 축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산업자원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자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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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자료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Ⅳ-10> 한국 전자산업의 제조업내 비중 변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한국 전자업계의 국내사업 변화를 보면 아직까지는 해

외투자가 전반적으로 국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체로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63%는 국내공장을 해외투자 이전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

내공장을 축소하였다는 29%보다 크게 높으며, 국내생산 규모

도 대상기업의 49%가 해외투자 이후에 오히려 확대되었고, 축

소된 기업은 19%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고용 수준에서는 비록 22%가 투자 이전보다 확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이보다 더 높은 32%가 고용을 축소

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향후 5년내 국내공장 활용계획에서는 39%가 국내공장

을 축소하고 8%는 국내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응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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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광공업생산통계),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에 의거하여 산출.

주：*는 5%에서 유의, **는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Ⅳ-9>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생산·고용간 상관관계

해외직접투자 건수 해외직접투자 금액

고용자수 생산액 고용자수 생산액

전자산업 전체 0.765** 0.793** 0.326 0.639*

컴퓨터·사무기기 0.610* 0.863** 0.557 0.350

통신기기·방송장비 0.912** 0.887** 0.694* 0.656*

전자부품(반도체 포함) 0.847** 0.696* 0.721* 0.585

가정용기구(A) -0.268 0.441 -0.442 -0.152

방송수신기·영상·음향기기( B ) -0.075 0.456 -0.380 -0.162

가정용전자 합계

(A+B+전구·조명기기)
-0.111 0.603* -0.418 0.141



써 역시 향후에는 해외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전자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가능

성을 예측해 보면, 현재 해외생산 이전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상 분야도 과거의 아날로그형에서 이제는 디지털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고 한편으로 세

계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유치가 부진하다면 해외투자 유출이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를 능가하면서 결국에는 국내 생산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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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자원부,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및 실태조사」, 2003.11.

주：해외직접투자 이후의 국내 실태변화임.

<그림 Ⅳ-11> 한국 전자통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영향



3) 일본 전자산업의 해외이전 확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에 따른 성격의 변화를 보면, 해외

생산이전이 확대되면서 이에 맞춰 제조업 국내생산 기능의 역

할도 변화하였다. 일본의 초기 해외생산이전은‘노동집약적 저

급품의 조립’을 중심으로 아시아와의 임금격차를 이용한 형태

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해외생산은 일부 노동집약적인

저급제품이 주된 대상이었으며, 이 결과 소재 및 부품은 기본

적으로 국내에서 조달하는 체제(full set형 생산 시스템)가 유

지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은 극히 미약하였다.

1 9 8 0년대 들어서는 조작이 용이한 컴퓨터 제어의 공작기계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어서 고도의 기능 및 숙련이 존재하

지 않는 개발도상국가에도 정밀 및 가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가 낮은 아시아를 중심으로‘부품의 가공·생산’까

지도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전속도도 빨라졌다. 이 때는 생

산의 기본이 되는 가공공정을 현지화하기 시작하면서 부품산업

의 해외진출이 주로 모기업과의 동반진출 형태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개발 분야까지 해외로 이전하

여 일본기업의 생산시스템을 풀세트로 해외에 생성하는 국제분

업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세트 메이커의 해외진출이

본격화하면서 부품산업에 이어 소재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되

기 시작하였으며 표준화된 기능을 갖춘 중급품의 해외생산이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28). 이 시기부터 일

본기업의 기본전략은 국내에 중급품 이상의 생산거점을 배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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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수출지향형에서 국제분업에 기초한 다국적기업 지향형으로

크게 전환하였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해외생산비율29)은 1985년 3%에 불과하

였으나 1990년 6.4%, 1995년 9%, 2001년 16.7%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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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표적인 제품은 컬러TV로서, 해외이전의 결과 1993년에 일본으로의 역수입이 수출

을 초과한데 이어 1995년에는 수입이 국내생산량(725만대)을 상회함. 또한 자동차

는 1990∼95년 기간 중 국내생산이 330만대 감소한 반면, 해외생산은 403만대에서

589만대로 급증하였으며, 수입통계가 처음 기록된 1989년 자동차 수입량은 5,489

대에서 1995년에 11만여대로 증가하였음.

29) 일본 경제산업성이 계산하는 해외생산비율 식은 (현지법인 매출액)/(본사 매출액)임.

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그림 Ⅳ-12> 일본 제조업공동화 현상의 메커니즘



낸 데 이어 2002년에는 18%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어 매년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본은 국내사업소의 숫자가

2 0 0 0년대 이전보다 6 0만개가 축소되고 종업원 규모에서도

1,000만명이 감소하여 생산의 공동화가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직접 진출한 기업의 해외생산비율

은 일본 전체법인의 해외생산비율보다 훨씬 높아서 2002년에

는 37%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해외투자를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이 주도하고 있어

한국보다 공동화 수준이 크게 높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2 0 0 2

년판 일본 경제산업성의「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2 0 0 1년 말 현재 전자관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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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본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2002.

<그림 Ⅳ-13>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



비중은 2 2 . 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자

관련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2 7 . 6 %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다. 또한 한 주간경제지에 의하면 일본 전자산업(전기기

기 업종으로 분류)은 2 0 0 5년에 가서 해외생산비율이 약 3 3 %

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일본 전자

산업의 해외이전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공동화 현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인건비, 에너지 비용, 물류비 등으

로 대표되는 고비용구조, 소비재 시장의 축소추세 등은 일본기

업이 마케팅 관점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지속할 동기가 상실되

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미기업의 거대화, 아시아 기업의 경쟁

력 향상,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확대 등 외적요인도 크게 작용

하고 있다30).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공동화 우려와 관련하여 대두된

대표적인 논쟁은 중국 위협론이었다. 중국 위협론은 좋은 의미

의 중국 위협론과 나쁜 의미의 중국 위협론으로 해석이 엇갈리

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좋은 위협론이란 중국의 급성장을 인

정하는 바탕 위에서 일본에서 비교우위가 하락한 산업 또는 산

업내 특정 분야의 생산거점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이전하여

그 산업에서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성장 분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성숙화된 기술 분야의 생산을 중국

에 위임하여 일본내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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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日本政策投資銀行, 「産業レポㅡト」, Vol. 11, 2003. 5.



것은 좋은 위협론의 전형이다. 

반면 나쁜 위협론은 중국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운 산업이 영

향력을 행사하여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 경영자 및 일부 정책당국이 경쟁력 저하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적기의 대응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공동화

현상은 국내생산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고비용 구조를 피해 산업기반 전체가 이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나 파급영향에서 당시의 경우와

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최근 공동화는 성숙산업

의 국내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및 정보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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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週刊ダイヤモンド」, 2002. 1. 12.

<그림 Ⅳ-14> 일본의 산업별 해외생산비율



등 성장산업의 생산도 이전하고 일부에서는 설계와 개발 부문

까지도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31). 

해외이전 현상에서 일본이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제조업 중에서 비무역재 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지속되는 가운

데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 해외에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

외투자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생산성이 높은 일본산업의 효자

업종에서 활발하여 국내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내수중심

업종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일본은 현재 생산의 공동화가 전개되고 있지만 가까

운 시일내에 기술의 공동화도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자산업에서 연구개발 기능은 일본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패턴이었으나 현재는 R&D 부문의 해외이전도

발생하고 있다. 소니, 마쓰시타, 파이오니아, 도시바 등 일본

대기업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에서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지시장 판매를 위

해 현지에 적합한 제품의 개발, 중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연구

수행 등이 주된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기업의 중국 진출

에 대한 견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른바 풀세트(full set)형 이전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도 최근 해외이전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과거에는 주

요 부품과 중간재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현지에서는 단순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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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8 0년대 후반의 해외이전은 일본내 생산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해외에서 조립중심의

생산거점을 신·증설하는 낮은 단계였으나, 현재는 경영자의 경영의욕 상실과 함께 국내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의 생산기능을 다수 폐지해버린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임.



조달 및 조립 중심의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부품의

제작까지도 이전하여 현지에서 일괄생산하는 풀세트형 이전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풀세트형 이전은 부품업체 나아가

연구개발 기능까지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기 때문에 과거의 형

태에 비해 국내의 고용감소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해외

생산비율을 보이고 있어 저부가가치 공정이 중심인 아날로그

분야에서는 이미 공동화가 상당수준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평

가된다. 일본의 고비용 구조로는 일본내 생산이 더 이상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해외이전이 불가

피한 것으로 보인다. 

2. 3국간 전자제품 무역의 상호의존과 경쟁관계 분석

(1) 한·중·일의무역의존매트릭스

1) 한·중·일의 총수출 의존관계

중국 경제의 급부상은 모든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 혹은 저가제품 시장에

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중국의 성장이 두

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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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수치는 총수출 중에서 해당국에 수출한 비중(%)이며, 는 해당국에서 상대

국으로 수출방향임. 

<그림 Ⅳ-15> 3국의 총수출 의존도(2002년)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표 Ⅳ-10> 한·중·일의 역내 총수출 비중 비교

단위：%

상대국 2001 2002 2003(1∼9)

한 국

대일본 10.4 5.8 5.2

대중국 2.8 11.5 14.5

역내무역 비중 13.2 17.3 19.7

일 본

대한국 7.6 5.8 6.6

대중국 6.0 6.6 10.5

역내무역 비중 13.6 12.4 17.0

중 국

대한국 4.7 4.8 4.5

대일본 16.9 14.9 13.7

역내무역 비중 21.6 19.7 18.2



중국 경제의 급부상은 동북아시아의 무역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역내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이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역내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한·중·일

3국간의 역내 수출비중을 통하여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수

출에서 對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1년 2.8%에서 2003년

(1∼9월)에는 14.5%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

는 같은 기간 동안 6.0%에서 10.5%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한·중·일간의 상호 수출비중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특

히 한국의 對일본 수출비중은 2 0 0 1년 1 0 . 4 %에서 2 0 0 3년

5.2%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중국의 수출에서 對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1년부터 2 0 0 3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이 4 %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기간 동안 對일본 수출 비중은 소폭의 감소를 보이

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對일본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역내무역에서 일

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큰 폭으로 상

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2003년도 통계는 9월까지 누계

이므로 다소 변화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위상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주지하다시피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공급

국 역할과 세계의 중요시장으로서 수요국 역할을 동시에 담당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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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의 전자산업 수출 의존관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한·중·일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32)에

대한 수출액 및 역내수출 비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

산업의 주요 품목 수출에서도 중국의 수출액과 역내 무역에서

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한국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 수출은 16.4% 증가하

였으나, 일본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0.6%에 그치고 있다. 반

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43.2%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한국

전자산업 수출의 중요한 국가로 등장하였다. 일본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 수출은 2002년에 오히려 0.02% 감소하였다. 그러

나 역내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에 대

한 수출 증가율은 58.4%로 매우 높았다. 한·일 양국 모두 중

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수출시장으

로서 중국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중국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 수출은 한·일 양국의 수출 증가

율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수출액에서도 역내국가 중에서

2001년에 가장 낮았으나, 2002년에는 가장 많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1년 5.6%에서 2002년

에는 11 . 8 %로,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6 . 5 %에서

10.3%로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국 전자산업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2001년까지 중국에의 수출보다 많았으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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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기서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무선통신기기, TV카메라, 반

도체, 일반전자부품, 가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절에서 전자산업 합계는 이들 품

목만의 합계를 의미함.



년에 對중국 수출이 對일본 수출보다 훨씬 많아졌다. 

반면에 한·일 양국 전자산업의 상호 수출비중은 큰 변화 없

이 소폭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對일본 수출비중은

2001년 8.9%에서 2002년 7.7%로 축소되었으며, 일본의 대

한국 수출비중은 2001년 8.0%에서 2003년 10.3%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 전자산업의 수출에서 대한국 수

출과 대일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반면에 한·일 양국은 양국간의 수출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 비중의 증가로 역내

수출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시장의

규모가 타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역내에서 가장 중요

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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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표 Ⅳ-11> 주요 전자품목 합계의 한·중·일 수출액 비교

단위：백만 달러, %

상대국 2001 2002 증가율

한 국

對세계 38,373 44,675 16.4

對중국 2,165 5,265 143.2

對일본 3,411 3,432 0.6

일 본

對세계 50,991 50,983 -0.02

對한국 4,057 4,818 18.8

對중국 3,322 5,262 58.4

중 국

對세계 36,170 51,764 43.1

對한국 1,582 1,912 20.9

對일본 4,552 6,145 35.0



다음에는 3국간의 전자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액을 비교

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수입은 2002년 전년대비 10.8% 증가

한 반면, 일본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3.8%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생산 및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눈에 띄

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에 수입 증가율이 무

려 49.6%나 되었다. 이는 주로 완성품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수출액에서와 유사하게 한국과 일본의 전체적인 무역액의 변

화는 對중국 무역에 비해 증가율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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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수치는 對세계 수출 중에서 상대국에 수출한 비중(%)을 2001 2002년 변

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며, 부호는 해당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방향임. 

<그림 Ⅳ-16> 주요 전자제품 수출의 3국간 의존도 변화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교역 상대로서 중국의 위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통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중·일의 역내 수입비중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對중국 수입비중과 역내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그 증

가세가 두드러진다. 중국의 역내 수입 비중과 역내 국가별 수

입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수출 비

중과 유사한 양상이다. 

중국의 역내 수출과 수입을 비교해 보면, 역내 수출 비중은

2001년 17.0%에서 2002년 15.6%로 다소 감소한 반면, 역

내 수입비중은 동기간 18.6%에서 22.8%로 증가하였다.  

수입액과 수입비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도 수출액 및

수출 비중에서와 같이 중국의 급부상으로 역내무역 구조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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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표 Ⅳ-12> 주요 전자제품 합계의 한·중·일 수입액 비교

단위：백만 달러, %

수입국 수입 상대국 2001 2002 증가율

한 국

對세계 21,870 24,231 10.8

對중국 1,349 1,537 13.9

對일본 4,667 5,372 15.1

일 본

對세계 36,624 35,246 -3.8

對한국 3,415 3,457 1.2

對중국 4,525 6,207 37.2

중 국

對세계 35,022 52,395 49.6

對한국 2,145 5,443 153.7

對일본 4,360 6,515 49.4



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자산업은 생산

및 무역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역내무역

은 세계 시장에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역내무역 비중도 증

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역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신장함을 알 수 있다. 

3)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무역 관계 분석

전자산업의 구성 품목을 HS코드 소분류에 따라 분석하기에

는 그 종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역 규모가 무시해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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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수치는 對세계 수출 중에서 상대국에 수출한 비중(%)을 2001 2002년 변

화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며, 부호는 해당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방향임. 

<그림 Ⅳ-17> 주요 전자제품 수입의 3국간 의존도 변화



을 만큼 적은 품목들이 있어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기

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품목들의 합을 전체 전자산업

이라 할 수는 없으나, 전체 전자산업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33).

한국의 주요 전자제품 전체수출액은 2 0 0 2년에 전년대비

16.4% 증가하였고, 역내 수출액은 56.0% 증가하여 역내

무역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수출비

중도 2 0 0 2년 1 9 . 5 %로 증가하였으며, 對일본 수출비중은 다

소 감소하였으나, 대중국 수출 비중의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전자제품 가운데 전체수출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품목은 널리 알려진 대로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이

다. 무선통신기기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주요 품목 수출

액 중 25.3%와 2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자부품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일반전자부품의 합이

2 0 0 1년과 2 0 0 2년의 주요 품목 수출액 중 각각 4 0 . 4 %와

37.9%를 차지하여 한국 전자산업의 수출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가정용 전

자도 13∼14% 수준으로 전자산업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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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히 전자산업 중에서 생산 및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무

선통신기기, 반도체와 일반전자부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산업 전체의 흐름을 이

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됨. 



한국의 역내무역을 살펴보면, 對일본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반도체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주요 전자제품 전체수출 중에서 대일본의 반도체 수출비중

은 2001년 53.6%, 2002년 67.5%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부분 품목들의 대일본 수출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컴

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대일본 수출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14.0% 5.8%, 18.9% 12.9%). 컴퓨터와 컴퓨터 주

변기기는 단지 수출비중뿐만 아니라 수출액 자체에서도 큰 감

소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수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한

국 전자산업의 총수출 증가에 따라 대일본 수출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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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수치는 각 품목별 전세계 수출 중에서 해당국에 수출한 비중.

<그림 Ⅳ-18> 한국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출비중(2002년)



한국의 역내무역 중에서 대중국 수출에서는 대일본 수출과

달리 무선통신기기의 비중이 높은 것이 두드러진다. 무선통신

기기는 비교기간 동안 수출액 증가율도 매우 높아 291.0%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전자부품(반도체와 일반전자부품)의 대

중국 수출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두 품목 합계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1년 58.5%에서 2002년 35.8%로 다소 감소하였

으나, 이 역시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전자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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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  ) 안은 각 품목별 전세계 수출 중에서 해당국에 수출한 비중.

對세계 對일본 對중국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1 , 9 0 3 , 7 8 41 , 6 6 3 , 0 7 7
4 7 9 , 0 3 3

( 2 5 . 2 )

199,872 

( 1 2 . 0 )

42,017 

( 2 . 2 )

61,996 

( 3 . 7 )

컴퓨터

주변기기
5 , 5 6 2 , 0 7 36 , 5 6 3 , 0 6 1

6 4 5 , 1 1 8

( 1 1 . 6 )

443,781 

( 6 . 8 )

194,569 

( 3 . 5 )

855,297 

( 1 3 . 0 )

유선통신기기 7 7 , 9 8 9 3 9 , 2 7 6
4 2

( 0 . 1 )

128 

( 0 . 3 )

80 

( 0 . 1 )

1,213 

( 3 . 1 )

무선통신기기 9 , 6 9 9 , 6 2 01 3 , 1 8 0 , 3 5 1
6 0 , 1 9 4

( 5 . 2 )

8 3 , 6 1 6

( 0 . 6 )

6 1 2 , 5 7 1

( 6 . 3 )

2 , 3 9 5 , 2 0 8

( 1 8 . 2 )

TV 카메라 1 6 4 , 5 4 5 1 8 3 , 3 0 9
8 , 5 2 9

( 5 . 2 )

10,719 

( 5 . 9 )

1,869 

( 1 . 1 )

3,560 

( 1 . 9 )

반도체 1 2 , 1 5 8 , 2 8 41 3 , 2 6 7 , 5 8 0
1,829,747 

( 1 5 . 1 )

2,317,643 

( 1 7 . 5 )

367,485 

( 3 . 0 )

750,262 

( 5 . 7 )

일반전자부품 3 , 3 2 9 , 4 0 83 , 6 5 3 , 4 9 3
130,656 

( 3 . 9 )

96,595 

( 2 . 6 )

899,679 

( 2 7 . 0 )

1,132,644 

( 3 1 . 0 )

가정용 전자 5 , 4 7 7 , 2 0 06 , 1 2 5 , 1 7 7
257,660 

( 4 . 7 )

279,659 

( 4 . 6 )

46,486 

( 0 . 9 )

64,737 

( 1 . 1 )

주요 전자

합계
3 8 , 3 7 2 , 9 0 34 4 , 6 7 5 , 3 2 4

3 , 4 1 0 , 9 7 9

( 8 . 9 )

3 , 4 3 2 , 0 1 3

( 7 . 7 )

2 , 1 6 4 , 7 5 6

( 5 . 6 )

5 , 2 6 4 , 9 1 7

( 1 1 . 8)

<표 Ⅳ-13> 한국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출 비중 비교

단위：천 달러, %



의 비중 감소는 반도체보다 일반전자부품의 비중 감소에 의한

것이지만, 일반전자부품 역시 수출액에서는 25.9% 증가를 기

록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은 컴퓨터

주변기기로서 2002년에 전년대비 무려 439.6% 증가하였고,

이 품목의 대중국 수출 비중도 동기간 동안 3.5%에서 13.0%

로 급증하였다. 

한국 전자산업의 대중국 수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출

액은 2002년에 전년대비 143.2% 증가하였으며, 수출 비중도

5.6%에서 11.8% 확대되었다. 한편, 중국의 주요 전자제품 수

출액은 2002년도에 전년 대비 43.1% 증가하였으며, 역내 수

출액은 이에 다소 못 미치는 31.4%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수출비중은 2001년 17.0%에서 2002년 15.6%로

다소 축소되었다. 

중국 전자산업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컴퓨

터 주변기기, 무선통신기기, 가정용 전자로 세 품목 모두 전자

산업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일

본은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자 부품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중국은 전자 부품의 비중이 20% 이하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를 통해 중국이 기술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뒤져 첨

단기술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문에서는 아직 한·일 양국에

뒤처져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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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002년 세계 수출액의 전년대비 증가를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가 102.5%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고, TV

카메라가 75.7%, 반도체가 52.1%, 가정용 전자가 46.1%,

무선통신기기가 35.3%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에 對일본 수출 증가율은 무려 412.7%나 되며, 對한국 수출

증가율은 비록 액수는 적으나 2,36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 컴퓨터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역내 수출 증가가

큰 원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은 품목별로도 컴퓨터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중국의 수출 증가가 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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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수치는 각 품목별 전세계 수출 중에서 해당국에 수출한 비중.

<그림 Ⅳ-19> 중국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출비중(2002년)



율이 역내와 역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주요 전자제품 수출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세계에 대한 반도체 수출비중이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57.4%와 60.1%로 나타나, 전자산업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부품(반도체와 일

반전자부품)과 컴퓨터제품(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을 합할

경우 전체 수출의 95%를 육박한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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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중국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출 비중 비교

단위：천 달러, %

對세계 對일본 對한국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2 , 5 2 0 , 6 1 35 , 1 0 3 , 8 9 2
3 7 5 , 1 8 9

( 1 4 . 9 )

1 , 5 4 8 , 4 4 0

( 3 0 . 4 )

711 

( 0 . 0 3 )

1 6 , 8 3 8

( 0 . 3 )

컴퓨터주변기기 1 0 , 0 5 6 , 0 3 31 3 , 8 3 6 , 2 0 2
1 , 0 4 2 , 8 2 8

( 1 0 . 4 )

1 , 4 0 6 , 4 6 4

( 1 0 . 2 )

322,477 

( 3 . 2 )

2 4 9 , 2 8 0

( 1 . 8 )

유선통신기기 1 , 0 4 3 , 1 3 61 , 0 3 6 , 0 8 0
3 3 , 4 6 4

( 3 . 2 )

5,454 

( 0 . 5 )

896 

( 0 . 1 )

1 , 7 8 3

( 0 . 2 )

무선통신기기 7 , 7 0 7 , 7 8 31 0 , 4 2 6 , 7 0 8
1 , 0 1 5 , 7 2 7

(13.2 )

9 2 7 , 5 7 9

(8.9 )

5 6 8 , 0 2 7

(7.4 )

7 1 4 , 7 5 4

(6.9 )

TV 카메라 3 3 , 1 7 1 5 8 , 2 9 5
1,191 

( 3 . 6 )

4,121 

( 7 . 1 )

22 

( 0 . 1 )

1 2 7

( 0 . 2 )

반도체 4 , 0 9 6 , 8 9 76 , 2 3 2 , 7 0 5
6 4 7 , 4 1 7

( 1 5 . 8 )

6 7 2 , 0 6 4

( 1 0 . 8 )

344,554 

( 8 . 4 )

5 0 0 , 1 6 1

( 8 . 0 )

일반전자부품 2 , 6 4 5 , 5 8 63 , 2 8 8 , 0 6 5
1 6 6 , 1 3 6

( 6 . 3 )

2 2 8 , 0 1 2

( 6 . 9 )

1 8 3 , 5 2 3

( 6 . 9 )

2 0 7 , 6 5 3

( 6 . 3 )

가정용 전자 8 , 0 6 6 , 7 9 91 1 , 7 8 2 , 0 8 1
1 , 2 6 9 , 6 8 4

( 1 5 . 7 )

1 , 3 5 3 , 2 1 0

( 1 1 . 5 )

161,904 

( 2 . 0 )

2 2 1 , 8 1 3

( 1 . 9 )

주요 전자

제품 합계
3 6 , 1 7 0 , 0 1 85 1 , 7 6 4 , 0 2 8

4 , 5 5 1 , 6 3 6

( 1 2 . 6 )

6 , 1 4 5 , 3 4 4

( 1 1 . 9 )

1 , 5 8 2 , 1 1 4

( 4 . 4 )

1 , 9 1 2 , 4 0 9

( 3 . 7)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  ) 안은 각 품목별 전세계 수출 중에서 해당국에 수출한 비중.



선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으로서 일본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비

중이 1%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對중국 수출에서는 전자부품, 특히 반도체 수출의

급증( 1 8 1 . 5 % )이 역내 무역비중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對한국 수출은 액수와 비중 모두 큰 변화 없이

소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본의 주요 전자제품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역내수출은 다소 상승하여 그 비

중은 2 0 0 1년 1 4 . 5 %에서 2 0 0 2년 1 9 . 8 %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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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수치는 각 품목별 전세계 수출 중에서 해당국에 수출한 비중.

<그림 Ⅳ-20> 일본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출비중(2002년)



이상으로 각국의 수출액 및 비중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의 수출구조를 살펴보았고, 다음은 3국의 수입액 및 비중을 살

펴보겠다. 수입구조는 수출 구조분석에서 논의한 내용과 중복

되는 부분이 많아 개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 중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세계로부

터의 컴퓨터 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역내 국가들로부터

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역내 수입비중이 2001년 9.4%에서

제Ⅳ장 동북아 전자산업의 상호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07

<표 Ⅳ-15> 일본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출 비중 비교

단위: 천 달러, %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  ) 안은 각 품목별 전세계 수출 중에서 해당국에 수출한 비중.

對세계 對중국 對한국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5 , 6 8 1 , 9 8 7 3 , 8 9 5 , 8 5 3
27,785 

( 0 . 5 )

22,407 

( 0 . 6 )

85,881 

( 1 . 5 )

180,462 

( 4 . 6 )

컴퓨터주변

기기
6 , 5 7 8 , 1 2 6 6 , 8 9 3 , 1 4 4

155,191 

( 2 . 4 )

189,044 

( 2 . 7 )

158,681 

( 2 . 4 )

142,904 

( 2 . 1 )

유선통신기기 4 1 , 8 9 5 2 3 , 8 4 5
33 

( 0 . 1 )

8 

( 0 . 0 3 )

8 

( 0 . 0 2 )

64 

( 0 . 3 )

무선통신기기 6 2 7 , 7 6 2 7 6 3 , 9 7 9
1 1 2 , 6 5 7

( 1 8 . 0 )

1 3 6 , 4 3 5

( 1 7 . 9 )

5 6 , 3 5 4

( 9 . 0 )

6 7 , 8 6 7

( 8 . 9 )

TV 카메라 6 6 9 , 4 9 0 6 1 0 , 4 2 0
10,546 

( 1 . 6 )

14,496 

( 2 . 4 )

26,937 

( 4 . 0 )

16,765 

( 2 . 8 )

반도체 2 9 , 2 8 3 , 2 8 03 0 , 6 4 1 , 8 8 9
2,073,310 

( 7 . 1 )

3,762,362 

( 1 2 . 3 )

3,146,324 

( 1 0 . 7 )

3,742,824 

( 1 2 . 2 )

일반전자

부품
5 , 8 8 0 , 4 9 7 5 , 8 5 3 , 8 8 4

909,640 

( 1 5 . 5 )

1,114,464 

( 1 9 . 0 )

527,694 

( 9 . 0 )

589,188 

( 1 0 . 1 )

가정용 전자 2 , 2 2 7 , 8 0 1 2 , 3 0 0 , 0 8 0
32,444 

( 1 . 5 )

22,910 

( 1 . 0 )

55,248 

( 2 . 5 )

77,617 

( 3 . 4 )

계 5 0 , 9 9 0 , 8 3 95 0 , 9 8 3 , 0 9 4
3 , 3 2 1 , 6 0 6

( 6 . 5 )

5 , 2 6 2 , 1 2 6

( 1 0 . 3 )

4 , 0 5 7 , 1 2 8

( 8 . 0 )

4 , 8 1 7 , 6 9 1

( 9 . 5)



2002년 37.4%로 급증하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로부터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부품(반

도체와 일반 전자부품)의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한국으

로부터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일본의 품목별 수입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컴퓨터의 수입이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품

목 중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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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한국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입 비중 비교

단위：천 달러, %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  ) 안은 한국 수입시장에서 해당국 제품의 점유율.

對세계 對중국 對일본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9 2 4 , 9 2 6 9 3 0 , 5 6 5
7 1 1

( 0 . 1 )

1 6 , 8 3 8

( 1 8 . 1 )

8 5 , 8 8 1

( 9 . 3 )

1 8 0 , 0 8 8

( 1 9 . 4 )

컴퓨터주변

기기
2 , 1 0 1 , 6 1 12 , 2 6 0 , 8 2 3

3 2 2 , 4 7 7

( 1 5 . 3 )

2 4 9 , 2 8 0

( 1 1 . 0 )

1 5 8 , 6 8 1

( 7 . 6 )

1 4 2 , 6 0 8

( 6 . 3 )

유선통신기기 1 0 , 7 1 8 1 3 , 3 7 9
8 9 6

( 8 . 4 )

1 , 7 8 3

( 1 3 . 3 )

8

( 0 . 1 )

6 4

( 0 . 5 )

무선통신기기 1,611,332 1,767,748 
3 3 5 , 2 6 8

( 2 0 . 8 )

3 3 9 , 4 3 3

( 1 9 . 2 )

6 6 6 , 1 0 9

( 4 1 . 3 )

6 3 2 , 5 1 5

( 3 5 . 8 )

TV카메라 2 8 , 4 5 9 3 3 , 7 9 8
2 2

( 0 . 1 )

1 2 7

( 0 . 4 )

2 6 , 9 3 7

( 9 4 . 7 )

1 6 , 7 3 0

( 4 9 . 5 )

반도체 1 5 , 4 4 1 , 9 0 31 7 , 3 0 7 , 6 4 2
3 4 4 , 5 5 4

( 2 . 2 )

5 0 0 , 1 6 1

( 2 . 9 )

3 , 1 4 6 , 3 2 4

( 2 0 . 4 )

3 , 7 3 5 , 0 6 4

( 2 1 . 6 )

일반전자부품 1 , 4 0 3 , 6 0 31 , 4 4 4 , 3 1 9
1 8 3 , 5 2 3

( 1 3 . 1 )

2 0 7 , 6 5 3

( 1 4 . 4 )

5 2 7 , 6 9 4

( 3 7 . 6 )

5 8 7 , 9 6 7

( 4 0 . 7 )

가정용전자 3 4 7 , 5 9 3 4 7 2 , 8 6 6
1 6 1 , 9 0 4

( 4 6 . 6 )

2 2 1 , 8 1 3

( 4 6 . 9 )

5 5 , 2 4 8

( 1 5 . 9 )

7 7 , 4 5 6

( 1 6 . 4 )

주요제품

합계
21,870,145 24,231,140 

1,349,355 

( 6 . 2 )

1,537,088 

( 6 . 4 )

4,666,883 

( 2 1 . 3 )

5,372,491 

( 2 2 . 2)



정용 전자,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입은 많았으

나,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의 수입액이 타국가들보다 현저

히 낮았다. 한국으로부터는 반도체의 수입이 67%를 초과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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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중국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입 비중 비교

단위：천 달러, %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 ) 안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해당국 제품의 점유율.

對세계 對한국 對일본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1,875,336 1,825,962 
4 2 , 0 1 7

( 2 . 2 )

61,996 

( 3 . 4 )

27,785 

( 1 . 5 )

22,360 

( 1 . 2 )

컴퓨터주변

기기
2,951,809 4,524,169 

1 9 4 , 5 6 9

( 6 . 6 )

855,297 

( 1 8 . 9 )

155,191 

( 5 . 3 )

188,652 

( 4 . 2 )

유선통신기기 8,703 6,590 
8 0

( 0 . 9 6 2 )

1 , 2 1 3

( 1 8 . 4 )

33 

( 0 . 4 )

8 

(0.1) 

무선통신기기 5,182,400 7,324,831 
5 9 3 , 0 9 1

( 1 1 . 4 6 4 )

2 , 5 7 3 , 7 4 9

( 3 5 . 1 )

1 , 1 5 0 , 9 1 9

( 2 2 . 2 )

1 , 4 0 0 , 1 2 3

( 1 9 . 1 )

TV 카메라 31,193 27,701 
1 , 8 6 9

( 6 . 0 )

3 , 5 6 0

( 1 2 . 9 )

10,546 

( 3 3 . 8 )

14,466 

( 5 2 . 2 )

반도체 21,100,877 3 3 , 4 1 7 , 3 5 5
367,485 

( 1 . 7 )

750,262 

( 2 . 3 )

2,073,310 

( 9 . 8 )

3,754,561 

( 1 1 . 2 )

일반전자부품 3,753,728 5 , 1 0 8 , 6 6 8
899,679 

( 2 4 . 0 )

1 , 1 3 2 , 6 4 4

( 2 2 . 2 )

909,640 

( 2 4 . 2 )

1 , 1 1 2 , 1 5 3

( 2 1 . 8 )

가정용전자 117,937 159,267 
46,486 

( 3 9 . 4 )

64,737 

( 4 0 . 7 )

32,444 

( 2 7 . 5 )

22,863 

( 1 4 . 4 )

주요 전자

합계
3 5 , 0 2 1 , 9 8 352,394,543 

2,145,276 

( 6 . 1 )

5,443,458 

( 1 0 . 4 )

4,359,868 

( 1 2 . 5 )

6 , 5 1 5 , 1 8 7

( 1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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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일본의 주요 전자제품별 역내 수입 비중 비교

단위：천 달러, %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주：( ) 안은 일본 수입시장에서 해당국 제품의 점유율.

對세계 對한국 對중국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5,891,232 5,226,220 
4 7 9 , 0 3 3

( 8 . 1 )

199,872 

( 3 . 8 )

375,189 

( 6 . 4 )

1,548,440 

( 2 9 . 6 )

컴퓨터주변

기기
6,890,747 6,837,504 

645,118 

( 9 . 4 )

443,781 

( 6 . 5 )

1,042,828 

( 1 5 . 1 )

1,406,464 

( 2 0 . 6 )

유선통신기기 98,749 78,166 
4 2

( 0 . 0 4 )

1 2 8

( 0 . 2 )

33,464 

( 3 3 . 9 )

5,454 

( 7 . 0 )

무선통신기기 2,302,577 2,679,888 
6 3 , 9 9 1

( 2 . 8 )

1 0 8 , 8 2 8

( 4 . 1 )

9 8 9 , 1 2 5

( 4 3 . 0 )

9 8 9 , 3 0 6

( 3 6 . 9 )

TV 카메라 69,005 71,715 
8 , 5 2 9

(12.4) 

1 0 , 7 1 9

( 1 5 . 0 )

1,191 

( 1 . 7 )

4,121 

( 5 . 8 )

반도체 16,137,804 15,658,501 
1,829,747 

( 1 1 . 3 )

2,317,643 

( 1 4 . 8 )

647,417 

( 4 . 0 )

672,064 

( 4 . 3 )

일반전자부품 965,506 945,263 
130,656 

(13.5) 

96,595 

( 1 0 . 2 )

166,136 

( 1 7 . 2 )

228,012 

( 2 4 . 1 )

가정용전자 4,267,967 3,749,011 
257,660 

( 6 . 0 )

279,659 

( 7 . 5 )

1,269,684 

( 2 9 . 8 )

1,353,210 

( 3 6 . 1 )

주요전자

합계
36,623,586 35,246,268 

3 , 4 1 4 , 7 7 6

( 9 . 3 )

3 , 4 5 7 , 2 2 5

( 9 . 8 )

4 , 5 2 5 , 0 3 4

( 1 2 . 4 )

6 , 2 0 7 , 0 7 1

( 1 7 . 6)



(2) 한·중·일의수출경쟁관계 분석

1) 경쟁지수 분석

① 분석 방법

수출경쟁력에 대한 체계화된 정의는 없으며, 몇 가지 지수들

이 수출 경쟁력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수로는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지수), 시장별 현시비

교우위지수(MCA 지수)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시장 점유율

등의 통계치들을 종합하여 수출경쟁력을 표현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

의 차이(수출-수입)를 수출과 수입의 합(수출+수입)으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의 특정 품목이 수출 또는 수입에 얼마나 특화

되었는가를 나타낸다. 무역특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이 지수가 0보다 크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1에 가까우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므

제Ⅳ장 동북아 전자산업의 상호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11

XHK : H국의 K 품목의 수출

MHK : H국의 K 품목의 수입

XH
K - MH

K

XH
K + MH

K

XH
K : H국의 K품목의 수출

MH
K : H국의 K품목의 수입

TH
K =



로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우면 수

출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므로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3 4 )는 저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의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 국가에서의 시장별 현시비교우위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시장별 현시비교우위지수(MCA :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의 수출

MCA 지수는 특정 품목의 수출에 있어서 한국과 여타 특정 국가

의 수출 비중이 한국의 해당 품목의 전세계에서 수출 비중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를 살펴보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예를 들어 한국 반도체의 일본시장에서 MCA 지수가 1보다

크면(즉, MCA반도체, 일본〉1), 한국 전자산업에서 반도체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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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반적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지수)는 총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대비 개별산업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하며,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의 경

쟁력 비교를 위해 이용하는 지수임. 이 지수가 1보다 클수록 비교 우위에 있고 1보다

작을수록 비교열위에 있다고 해석됨.

X i, 한국전자산업 →c / X 한국전자산업 →c

X i, 한국전자산업 →세계 / X 한국전자산업 →세계

X 한국전자산업 →세계 한국전자산업의 대 전세계 수출액

X 한국전자산업 →c      한국전자산업의 국가 c에 대한 수출액

X i, 한국전자산업 →세계 한국전자산업 중 품목 i의 대 전세계 수출액

X i, 한국전자산업 →c      한국전자산업중 품목i의국가c에 대한수출액

한국의 MCA i,c  =



차지하는 비중이 對세계 수출에서 보다 對일본 수출에서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전자산업 중에서 반도체는 대일본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큼을 의미한다.

위의 두 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각국의 수출특화정도와 품목

별 역내 수출구조를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이

각국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예를 들

면,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수입액이 모두 같

은 비율로 하락한다면 MCA 지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면 무역특화지수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수출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이 줄어도 무역특화지수

와 MCA 지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도 살펴보기로 하였다3 5 ).

② 무역특화 지수

세계시장과 역내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의 무역특화지수

를 통하여 각국이 어떠한 품목을 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이 줄어도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 오히려 증가하므로 이 지수가

수출경쟁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역특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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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장점유율과 함께 시장점유율 확장비율이 사용되기도 함. 시장점유율 확장비율은 특

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한 시장에서 두 국가의 시장점유율의 변화 비율을 나타냄.

그러나 시장점유율 확장비율은 두 나라의 시장점유율이 같은 비율로 동반 하락하면

변화가 없고, 두 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의미가 매우 약해짐. 또한

각국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함.



를 통하여 각국의 무역에서 수출입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는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한·중·일의 주요 전자제품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한국

은 2001년과 2002년 모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

의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제품 전

체의 무역특화지수도 0.26과 0.41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경우 분석대상 품목들의 전체 수출액이 전체 수입액보

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 0 . 2 6에서 2 0 0 2년

0.41로 상승하여 전자산업의 수출특화 정도가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는 TV 카메라, 가정용 전자,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에서 수출이 수입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특화지수는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가정용

전자, 컴퓨터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교역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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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세계시장에서 3국의 주요 전자제품 무역특화지수

단위 : %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한 국 일 본 중 국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0.35 0.42 -0.02 -0.15 0.15 0.47 

컴퓨터주변기기 0.44 0.64 -0.02 0.00 0.55 0.51 

유선통신기기 0.74 0.66 -0.40 -0.53 0.98 0.99 

무선통신기기 0.71 0.82 -0.57 -0.56 0.20 0.17

TV 카메라 0.69 0.71 0.81 0.79 0.03 0.36 

반도체 -0.11 -0.25 0.29 0.32 -0.67 -0.69 

일반전자부품 0.40 0.53 0.72 0.72 -0.17 -0.22 

가정용 전자 0.86 0.91 -0.31 -0.24 0.97 0.97 

주요 품목 합계 0.26 0.41 0.16 0.18 0.02 -0.01 



가 큰 전자부품(반도체와 일반전자부품)에서 양의 값을 보여,

주요 전자제품 전체의 무역특화지수는 양의 값을 나타냈다. 특

히 일반전자부품의 무역특화지수는 0.7을 초과하여 수출에 특

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전자부품에서는 음

의 값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업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

냈다. 특히 유선통신기기와 가정용 전자는 거의 1에 가까운 값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도 전자 부품의 무역 규모가

타 품목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에 가까운 값을 기

록하였다.  

역내시장에서 한·중·일의 주요 전자제품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역내무역에서 전세계 무역과 매우 상

이한 패턴을 보인 반면, 중국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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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한 국 일 본 중 국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0.71 0.14 -0.77 -0.79 0.69 0.90 

컴퓨터주변기기 0.27 0.54 -0.69 -0.70 0.59 0.23 

유선통신기기 -0.76 -0.16 -1.00 -0.97 0.99 0.71 

무선통신기기 -0.20 0.44 -0.72 -0.69 -0.05 -0.42

TV카메라 -0.44 -0.08 0.59 0.36 -0.82 -0.62 

반도체 -0.23 -0.16 0.36 0.43 -0.42 -0.59 

일반전자부품 0.18 0.21 0.66 0.68 -0.68 -0.67 

가정용 전자 0.17 0.07 -0.89 -0.88 0.90 0.89 

주요 제품 합계 -0.04 0.11 -0.04 0.02 -0.03 -0.19 

<표 Ⅳ-20> 역내 시장에서 3국의 주요 전자제품 무역특화지수

단위 : %



한국은 역내무역에서 전자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2 0 0 1년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0.11을 기록하였

다. 이는 뚜렷한 양의 값(0.26, 0.41)을 보였던 전세계 무역

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품목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

목에서 양의 값을 보였던 세계무역과 달리, 역내무역에서는 반

도체 외에도 유선통신기기, TV 카메라에서도 음의 값을 보였

다. 무선통신기기는 2001년에는 -0.20을 보였으나, 2002년

에는 0 . 4 4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대중국 수출의 급증

(291.01%)에서 기인한다. 또한 세계무역에서 1에 가까운 수

치를 기록하였던 가정용 전자도 역내무역에서는 0에 가까운 수

치를 보이고 있다. TV카메라와 가정용 전자, 유선통신기기의

경우 역내에서는 주로 수입을 하지만, 세계무역에서는 주로 수

출을 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2 0 0 2년도 한국의 역내무역에서 무역특화지수의 절대값이

0.5를 초과하는 품목이 컴퓨터 주변기기 외에는 없다. 이는 한

국의 역내무역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에서 전세계

무역에 비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과 역내 무역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품

목별로는 컴퓨터, TV 카메라, 무선통신기기 등 차이가 많은 경

우도 있었으나, 전자산업 전체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절대값

이 크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처럼 전체 전자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세계무역

에서는 뚜렷한 양의 값을 보였지만, 역내무역에서는 0에 가까

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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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전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다. 세계무역과 역내무역에서

모두 음의 값을 보였으나, 역내무역에서 그 정도가 현저하였

다. 즉 세 품목 모두 역내무역에서 1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

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본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는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역내무역에서 균형

을 이루고 있으나, 세계무역에서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세계무역과 역내무역에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약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시장별 현시비교우위지수(MCA 지수)

우선 한국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내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 모두 무선통신기기와 전자

부품(반도체와 일반전자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1 미

만을 기록하였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중국 제품은 뚜렷하게

1보다 크지만, 일본 제품은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무선통신기기와 중·일 양국의 전자부품 수요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의 무선통

신기기 시장이 중국에, 그리고 한국의 전자부품 시장이 중·일

모두에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중국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

한국은 무선통신기기와 일반전자부품, 일본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부품(반도체와 일반전자부품)의 지수가 1 이상을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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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1 미만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무선통신기기와 일반전자부품, 일본의 무선통신기기와 전

자부품의 수요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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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중 국 일 본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0.01 0.09 0.19 0.49 

컴퓨터주변기기 0.73 0.49 0.30 0.22 

유선통신기기 0.02 0.05 0.00 0.03 

무선통신기기 1.68 1.86 1.13 0.94

TV 카메라 0.02 0.06 0.51 0.29 

반도체 1.92 2.17 1.35 1.29 

일반전자부품 1.59 2.71 1.13 1.07 

가정용 전자 0.46 0.51 0.31 0.36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한 국 일 본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0.39 0.32 0.08 0.06 

컴퓨터주변기기 0.62 1.11 0.36 0.27 

유선통신기기 0.02 0.26 0.01 0.00 

무선통신기기 1.12 1.54 2.75 1.73

TV 카메라 0.20 0.16 0.24 0.23 

반도체 0.54 0.48 1.09 1.19

일반전자부품 4.79 2.63 2.37 1.84 

가정용 전자 0.15 0.09 0.22 0.10 

<표 Ⅳ-21> 한국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 지수

단위 : %

<표 Ⅳ-22> 중국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 지수

단위 : %



2002년에서도 한국의 컴퓨터 주변기기가 1.11을 기록하여

1을 초과한 것을 제외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 역내 수

출액 및 비중의 급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의 컴퓨터 주

변기기 수출에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은 2001년과 2002년 모두 컴퓨터와 반도

체에서 1 이상의 MCA 지수를 보였으며, 중국은 컴퓨터에서만

1 이상의 지수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컴퓨터 주변기기의 MCA

지수가 1.30에서 0.88로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가정용 전자와

반도체의 지수가 2001년에 1 이상에서 2002년에는 1 미만으

로 감소하였다. 

이상으로 시장별 현시비교우위지수(MCA 지수)를 이용하여

역내 수출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무선통신기기와 일반전자부품에서는 중국시장이,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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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 일본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 지수

단위 : %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한 국 중 국

2001 2002 2001 2002 

컴퓨터 2.83 1.56 1.18 2.56

컴퓨터주변기기 1.30 0.88 0.82 0.86 

유선통신기기 0.01 0.04 0.25 0.04 

무선통신기기 0.07 0.08 1.05 0.75

TV 카메라 0.58 0.76 0.29 0.60

반도체 1.69 2.27 1.26 0.91

일반전자부품 0.44 0.34 0.50 0.58 

가정용 전자 0.53 0.59 1.25 0.97 



체와 컴퓨터에서는 일본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전자부품(반도체와 일반전자

부품) 시장과 무선통신기기 시장, 그리고 일본의 컴퓨터 시장

이 상대적 매우 중요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중 양국의 전자부품시장과 중국의 무선통신기기 시장의 상

대적 중요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제품별 비교우위를 전자산업 전체 차원에서 특

정 수입시장을 대상으로 평가해 본다면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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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미·일 수입시장의 한국전자산업 비교우위지수 분포도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의 비교우위(MCA) 지수는 1 9 9 8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세

를 보이고 있어 전자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 경쟁력지수의 분포도 상

으로 볼 때 특히 소수의 제품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

는 것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지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입시장에서 1998년

이후 한국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수출경쟁력지수가 향상되고 있

으며, 분포도에서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고루 경쟁력이 높아지

는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경쟁력지수 분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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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미·일 수입시장의 중국전자산업 비교우위지수 분포도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보면, 중국은 전자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실제로 수출실적

향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및 중국 수입시장에서 일본과의 수출경쟁력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1 9 9 8년 이후 미국시장에서도 소폭

상승하였지만,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지수가 크게 향상되고 있

다. 그렇지만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지수가 1 이하로 상대적으

로 경쟁력이 약한 제품의 숫자는 그림의 분포도 상으로 볼 때

선진국 시장에서 보다 더 많게 나타나 중국과 일부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상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에서 수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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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미·중 수입시장의 한국전자산업 비교우위지수 분포도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력지수가 높아진 가운데 제품별 경쟁력지수의 분포도 상에서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 중국시장에

서 경쟁력지수가 낮은 품목이 많아 비교적 중국과 다수의 제품

에서 경쟁관계인데 비해, 일본은 다양한 제품에 걸쳐 높은 경

쟁력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본 전자산업

은 중국시장에서 한국보다 폭넓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Ⅳ장 동북아 전자산업의 상호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23

<그림 Ⅳ-24> 미·중 수입시장의 일본전자산업 비교우위지수 분포도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④ 한·중·일의 역내 시장점유율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참고자료로 시장점유율은 단순하지

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절에서 의미하는 시장점유율은

각국의 세계 수입에서 특정 국가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서 그 나라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말한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는 일본의 점유율이 중국의 점유율을 압

도하고 있고, 점유율의 증가율마저 일본이 높다. 이는 한국 전자

산업의 對日 의존도가 對中 의존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면, 일본은 T V카메라, 무선통신기기, 전자부품

(반도체와 일반전자부품)에서, 중국은 무선통신기기와 가정용

전자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컴퓨터

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2 0 %를 육박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무선통신기기는 중국과 일본 모두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특히 일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컸다.

시장점유율을 통한 분석에서 조립가공 분야 등 비교적 단순기

술을 많이 포함하는 가정용 전자는 중국 제품의 수입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 전자부품에

서는 일본 제품의 수입이 많다는 통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시장에서는 중국의 높은 시장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진다.

한국 전자제품의 일본 시장점유율도 증가하였으나, 중국에 비

해 증가율은 현저히 낮았다. 한국제품의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수입증가율은 2002년에 전년대비 5.3% 증가에 머물렀으나,

중국은 42.5%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17.6%에 이르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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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국 컴퓨터의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수입증가율은 무려

365.2% 증가하여 29.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36) 반

면 한국 컴퓨터의 시장점유율은 53.0%의 감소를 기록하여 대

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69.5% 증

가하였으나, 일본의 시장증가율은 -0.2%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자체는 일본이 한국보다 커서 증가율의 차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은 일

반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반도체와 TV 카메라에서만 증가를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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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표 Ⅳ-24>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단위 : %

일 본 중 국

2001 2002 증가율 2001 2002 증가율

컴퓨터 9.39 19.4 108.3 0.1 1.8 2 1 6 2 . 5

컴퓨터주변기기 7.6 6.3 -16.4 15.4 11.1 -28.1 

유선통신기기 0.1 0.5 500.0 8.4 13.3 59.5 

무선통신기기 41.3 35.8 -13.5 20.8 19.2 -7.7

TV카메라 94.7 49.5 -47.7 0.1 0.4 375.0

반도체 20.4 21.6 5.9 2.2 2.9 29.6

일반전자부품 37.6 40.7 8.3 13.1 14.4 9.9 

가정용 전자 15.9 16.4 3.1 46.6 46.9 0.7 

주요 품목 합계 21.3 22.2 3.9 6.2 6.4 2.8

36) 중국 TV카메라의 일본에 대한 수입증가율도 232.9%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으

나, 점유율 자체가 낮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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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표 Ⅳ-25>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단위 : %

한 국 중 국

2001 2002 증가율 2001 2002 증가율

컴퓨터 8.1 3.8 -53.0 6.4 29.6 365.2 

컴퓨터주변기기 9.4 6.5 -30.7 15.1 20.6 36.0 

유선통신기기 0.1 0.2 300.0 33.9 7.0 -79.4 

무선통신기기 2.8 4.1 46.0 43.0 36.9 -14.1

TV 카메라 12.4 15.0 21.0 1.7 5.8 232.4 

반도체 11.4 14.8 30.5 4.0 4.3 7.0 

일반전자부품 13.5 10.2 -24.5 17.2 24.1 40.2

가정용 전자 6.1 7.5 23.5 29.8 36.1 21.3 

주요 품목 합계 9.3 9.8 5.3 12.4 17.6 42.5 

자료：KOTIS 무역통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표 Ⅳ-26>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

단위 : %

한 국 일 본

2001 2002 증가율 2001 2002 증가율

컴퓨터 2.2 3.4 51.8 1.5 1.2 -17.3 

컴퓨터주변기기 6.6 18.9 187.0 5.3 4.2 -20.7 

유선통신기기 0.9 18.4 1901.1 0.4 0.1 -68.4 

무선통신기기 11.4 35.1 207.2 22.2 19.1 -14.0

TV카메라 6.0 12.9 114.5 33.8 52.2 54.5 

반도체 1.7 2.3 2.3 9.8 11.2 14.3 

일반전자부품 24.0 22.2 -7.5 24.2 21.8 -10.2 

가정용 전자 39.4 40.7 3.1 27.5 14.4 -47.8 

주요 품목 합계 6.1 10.4 69.5 12.5 12.4 -0.2 



그리고 한국의 무선통신기기 시장점유율은 2001년 11.4%

에서 35.2%로 크게 상승하였다. 무선통신기기는 시장점유율

과 수출액이 커서 전체 전자산업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큰 영향

을 주었다. 이 외에도 유선통신기기와 TV 카메라가 높은 시장

점유율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 품목들은 수입액 자체가 크지

않아 전체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또한, 비

교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반전자부품과 가정용 전자는 시장점

유율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부분 품목들의 시장점

유율이 감소하였으나, 對중국 전자산업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도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타품목들의 시장점유

율 하락을 다소나마 상쇄하였다.  

2) 수출 경합관계 분석

① 특정시장에서 한·중·일의 수출경쟁력 경합관계

세계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간주하여 미국, 중국,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중·일의 MCA 지수를 통해 각국의 수출경

쟁력을 보유한 품목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에서 상호 경쟁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 수입시장에서 세 나라간 수출경합관계를 보면,

HS 4단위 기준(일부 6단위)37)으로 8개 품목(사무기기,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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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축전지, 녹음기, AV기기, 무선전화·방송용 송신기,

무선 송수신기기, 전기신호기)에서는 세 나라간 경쟁이 치열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액정 디바이스(HS 8473,

901380)는 한국과 일본간의 경합에서 2003년에는 중국까지

경쟁대열에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중간 경합이 강한 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전

자레인지, 이어폰·마이크로폰, 카세트라디오, 인쇄회로 등이

며, 한-일간에만 경합관계인 제품은 T V수신기, 반도체 등이다.

중국과 일본 수입시장에서 공통으로 한국 전자제품 중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은 무선송신기·비디오카메라, 열전자관,

녹음기, 세탁기 등이 대표적이며, 가정용기기, 컴퓨터 및 사무

용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부품, 영상기기, TV 수신기 등

은 일본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으나, 중국에서는 경쟁력이 매

우 낮은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음성재생기, 무선통신

기기·TV 부품, 액정 디바이스, 카세트라디오 등은 중국에서

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지만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

력이 낮은 제품들이다.  

미국 수입시장의 규모로 본 업종별 경쟁관계에서는 대체로

세 나라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입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제품 중 컴퓨터·사무기

기의 부품, 무선통신기기는 세 나라간에, 컴퓨터는 한-중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시장규모상 앞으로도 이들 제품이 가장 첨예

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성숙제품인 유선

전화기는 중국, 첨단제품인 집적회로는 한국이 각각 우위를 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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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우위품목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형 제품에서 우위를 보이며, 한국은 가전과 무선기기,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리고 일본은 무선제품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수

입시장에서의 경쟁력 관계는 확실히 한국이 중국의 저부가가치

제품과 일본의 고부가가치 제품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단연 우위인 품목은 레이더·항해

용 무선기기, 축전기, 열전자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이며,

중국이 단연 우위인 것으로는 계산기, 가정용 전기기기, 유선

전화기, 레코드 플레이어, 카세트라디오 등이다. 또한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우위인 품목은 세탁기, 집적회로, 전자레인

지, 무선통신기기 등이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중·일의 수출경쟁

력 관계는 특정 수입시장에서 세 나라 MCA 지수간의 상관계

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수입시장에서 두 나라

간 상관관계가 플러스이면서 값이 높으면 그만큼 경쟁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두 나라

간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HS 4단위 25개, 5단위 2개 등 27개 품목

을 대상으로 특정시장에서 각국의 MCA 지수를 산정한 후 지

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쟁력 관계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우선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전자산업의 수출품목

이 2002년, 2003년 1∼9월 누계 연속 유의한 수준에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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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는 한-중간M C A지수가1 이상인 품목. # 는 한-일간 M C A지수가 1 이상인 품목.

□는중-일간 M C A지수가1 이상인품목. ★는세나라모두 M C A지수가1 이상인품목.

2) *표시는 미국 총수입액이2 0억 달러 이상, **는 1 0 0억 달러 이상인 제품임.  

3) 2003년의 국가 표시는 해당품목에서 M C A지수가 1 이상인 국가를 의미함. 

<표 Ⅳ-27>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중·일의 수출경쟁력 경합관계

HS 1998 2000 2002 2003 

8415* ● ● ● ●

8418 ● ●

8422

8423 □ □ □ □

8450 한국

8470 중국

8471** # ★ ● ●

8472 □ ★ ★ ★

8473** ★ ★ ★ ★

8507 □ □ ★ ★

8509 중국

851650 ● ● ● ●

8517** □ □ 중국

8518*

8519 □ □ □ □

8520 □ □ ★ ★

8521* ★ ★ ● ★

8522 ★ ★ □ □

8523* # # ★ #

8524

8525** # # ★ ★

8526 일본

8527* ● ● ●

8528* # #

8529 # # ★ ★

8530

8531 ★ ★ □ ★

8532 일본

8534 ★

8540 # # 일본

8541* # # 일본

8542** # # 한국

901380 # # ★



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간에도 수출품목이 어

느 정도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한국과 중국간에는 전자

산업 전체에서 아직까지 특별히 유의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은 對미 수출경쟁력에서 한국과 중

국 모두와 2002년부터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상과 달리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에서 유의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경쟁관계인 제품이 다수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로 중국이 높은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지수가 낮아 상호 주력 수출제품의 경쟁강도 자체가 높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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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그림 Ⅳ-25> 일·중 수입시장에서 한국 전자제품 수출경쟁력



한편, 일본 수입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에 2003년 들어

유의한 수준으로 보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

쟁력이 높은 분야는 반도체, 무선기기 등이며 이 밖에 다수의

제품에서 중국과 중복되지만, 중국은 컴퓨터, 에어컨, 사무용

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전자레인지, 유선전화기, 카세트 플레

이어 등 저부가가치형 조립제품에서는 수출경쟁력이 한국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 수출한 일본기업들이 일본으로 역

수입하는 부품이 많은 것도 한국과 중국간의 보완성을 형성하

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수출상품 구성의 편중도 분석

특정국 수입시장에서 한·중·일간 수출 전자제품의 분포상

태와 특정 제품에 대한 편중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

해 HS 4단위의 수출제품에 대한 MCA 지수를 구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편차를 산정해 보았다38). 우선 미국시장의 경우,

한국과 중국 전자산업은 모두 수출제품의 분포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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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5%에서 유의함.

<표 Ⅳ-28> 한·중·일 수출 MCA간 순위 상관관계

단위 : %

1998 2000 2002 2 0 0 3 . 1∼9 .

미국시장

한·일 -0.177 -0.015 -0.354* -0.379*

중·일 -0.259 -0.202 -0.382* -0.329

한·중 -0.162 -0.073 -0.017 0.091

중국시장 한·일 0.172 -0.151 -0.069 -0.071

일본시장 한·중 0.016 -0.121 -0.175 -0.375*



인 가운데 매년 조금씩 더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표준편차가 1998년 0.75에서 2003년 9월 말

현재 1.03으로 약간 높아져 수출상품의 구성이 한국과 중국보

다 더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집약제품에 대한 수출

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일본의 표준편차가 2003년 9월 현재 0.56

이고 한국이 2.27이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단연 다양한 수출제

품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가 거의 같은 표준편차를 나타내 수출제품 구조상의 다양성에

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값의 추세도 유사하다.

수출 전자제품의 편중도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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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국 MCA 값의 편차가 큼을 의미하며

이는 품목별로 수출이 고르지 못해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

을 나타냄.

주：전자제품 HS 4단위 30개 품목과 6단위 2개 품목 등 총 32개 품목의 해당시장

에서의 수출국별 RCA에 대한 표준편차임. 

<표 Ⅳ-29> 특정국에 대한 한·중·일 MCA지수의 표준편차

단위 : %

1998 2000 2002 2003.1∼9

미국

수입시장

한국 1.3408 0.9590 1.0223 0.9623

중국 1.4391 1.4021 0.9870 0.7897

일본 0.7462 0.7274 0.9371 1.0332

중국

수입시장

한국 1.3319 1.3424 1.1110 2.2673

일본 0.7659 0.9447 0.6255 0.5551

일본

수입시장

한국 1.3736 1.2632 0.5492 0.5413

중국 1.4084 1.3679 0.7518 0.6568



면, 한국과 중국은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종합평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역특화지수,

M C A지수, 시장점유율로 수출경쟁력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그러나 수출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지표가 없으며, 위의 지수들이 무역구조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지수들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며 본 절을 마치고자 한다.

수출입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한국 전자산업은 세계무역에서는 수출이 수입을 많이 초

과하지만 역내무역에서 균형을 보이고 있다. 역내 국가의 수입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여, 수출과 수입의 비율은 일

정하지만 역내 무역규모 자체가 동반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자산업의 수출을 품목별로 분석하면, 반도체를 제외

한 모든 품목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무역규모가 큰 품목 중에는 무선통신기기, 일반전자부품,

가정용 전자가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역내무역에서는 뚜렷하게 수출이나 수입에 특화된 품목이

없었다.

종합적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전자산업의 수출경쟁력은

2001년과 2002년 기간 동안 향상되었으며, 특히 무선통신기

기, 일반전자부품, 가정용 전자의 수출경쟁력이 강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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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역내시장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

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품목별로도 수출경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품목은 없었다. 

일본 전자산업도 한국과 같은 양상을 보여, 세계무역에서는

수출이 수입을 많이 초과하지만 역내무역에서 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일본과 한국은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무역특화지수가 수출 증가로 상

승한 반면, 일본의 무역특화지수는 수출과 수입의 미세한 동반

하락으로 다소 상승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이다. 

품목별 수출경쟁력도 많은 차이를 보여, 한국이 강세를 보인

무선통신기기와 가정용 전자에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반전자부품의 무역특화

지수와 한·중 양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아, 이 품목의

일본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

국이 음의 무역특화지수를 보였던 반도체에서도 일본은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으나, 무역규모가 큰 반도체와 일반전자부품의 수입이 수출

을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전자산업의 무역은 균

형에 가깝다.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1년에서 2002년 기

간에 세계무역과 역내무역에서 모두 다소간의 하락을 보였다.

중국 전자산업의 수출은 43.1%, 수입은 49.6% 증가하여 무

역특화지수의 하락이 수입의 급증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즉, 중국 전자산업의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역내는

물론 세계 전자산업에서 핵심적인 교역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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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수출경쟁력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유선통신기기와 가정용

전자로서, 이들 품목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39). 가정용전자는 역내 국가들에서의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아 세계시장과 역내시장 모두에서 높은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 전자산업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40)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

게 초과하고 있고 역내 국가들에서의 시장점유율도 매우 낮아,

중국 반도체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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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러나 유선통신기기는 무역규모가 작아 중국 전자산업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40) 또한,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에서도 반도체의 무역액은 중국 전자산업 전체 무

역액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동북아 국가 전자산업의동태적 경쟁력은어떠한가

1. 전자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1) 전자산업의특성과경쟁력

경쟁력은 분석 단위에 따라 국가, 산업, 기업이라는 세 분류

로 나눌 수 있지만 국가, 산업, 기업경쟁력은 분석 대상 및 범

위를 규정할 뿐‘경쟁력’에 대한 기본 개념상의 차이는 없다.

즉, 특정 국가가 특유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다수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산업내에 확실한 경

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가경

쟁력은 기존의 기업·산업경쟁력 분석에 정부정책, 산업을 둘

러싼 환경 등의 총체적 요인을 표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이란 세계시장에서 해당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달성하는 한편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경

쟁상대보다 우월한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는데, 특정 산업 또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타

경쟁국 또는 경쟁기업보다 많은 부 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역량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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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은 그동안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중시되

었으며 이로 인해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신제품 개발, 브랜

드 등이 강조되었다. 지금도 이러한 흐름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전자산업의 디지털화가 도래하면서 실제 기업이

직면하는 경쟁력은 다소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오늘날 전자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출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신기술과 신제품이 대체되는 속도 역

시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기존 기술을 진부화시키고 신기술을 확산시키지만, 시간이 경

과하면서 이 신기술 역시 또 다른 기술에 의해 대체되면서 전

자산업 전체는 발전을 거듭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산업에서는

다이내믹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제품간 융합

화·네트워크화가 보편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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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orton, Bass(“Evolution of Technological Generations”, S l o a n

Management Review)를 참조하여 산업연구원 수정.

<그림 Ⅴ-1> 전자산업의 기술확산 및 대체를 통한 발전경로



따라 전자산업은 기술진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이루

어지면서 성숙화·표준화 단계로 진입하는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되면서 생산의 유

연성과 신제품 개발능력 등이 중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생산입지 특유의 우위요인에 입각한

생산입지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하

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에 근접한 생산기반의 확보, 현

지화, 원가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우위 요인 등이 상대적으

로 중요하게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근거

한 생산입지적 우위 차원에서 볼 때,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예로 들면41),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제반 인프라 비용,

대량생산 시스템의 구축, 풍부한 시장성 등을 갖추고 있어 전

자산업의 특성변화에 편승하여 일정부문에서 경쟁력 제고가 가

능한 유리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에서 기업 경쟁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요소는 고객의

필요와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수준, 이를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격수준,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형성

하는 기업이미지, 제품이미지, 또는 상표이미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차원의 경쟁력 분석 접근법은 개별제품의 경쟁력

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는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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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이클 포터(1986)는 국제경쟁력 패턴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강화

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국가를 간주하였으며, 국가는 기업에 유리한 플랫폼 역

할을 수행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

국만이 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서처럼 유리한 생산입

지를 보유한 다른 나라도 기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음.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을 통해 시도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제품 차원에서의 경쟁력이 아닌 전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산업 또는 부분적으

로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한

다. 산업조직적 모형은 일반적으로 산업(또는 국가)의 경쟁자

산, 산업구조, 경쟁성과의 순으로 기본구조가 구성되며, 경쟁

자산은 산업특유의 자산이 보유하는 경쟁력, 산업구조는 전자

산업에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경쟁력을 설명해주며, 경쟁성

과는 이러한 경쟁자산과 산업구조가 결합한 결과로서의 경쟁력

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경쟁력요소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경쟁우위 자산으로서의 투입자원, 산업

구조로서의 환경요인, 그리고 경쟁우위의 결과인 경쟁성과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구성요소별로 세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투입자원은 기술력, 인적자원, 연구개발 투자, 외국인직접투

자 유입의 규모, 마케팅 능력, 생산성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경쟁력의 원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요인들이다.

전자산업은 첨단기술이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이라는 점에

서 대부분의 다른 산업과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기술력은 경쟁

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에 물적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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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해주는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전자산

업은 대규모 R&D 비용을 요하는 첨단의 기술력이 작용하는 산

업인 동시에 LCD, PDP 패널, 2차전지, 반도체, 광저장장치 등

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므로 외국기업

의 투자유입을 통한 자본력은 중요한 경쟁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인적자원은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필수적인 투입요소에 해당하

지만, 전자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이자 표준경쟁, 기능성, 디자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인력은 물론이고

충분한 기술인력 확보가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환경은 지원산업(부품조달), 산업정책, 산업내 경쟁구

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산업을 둘러싼 환경

적 요인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

다. 그리고 경쟁성과로는 수출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대표적인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부품조달의 경우를 보면, 전자산업에서는 부품, 원재료 등을

공급해주는 후방 연관산업과의 관계는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핵심부품이 부가가치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자체기술로 생산하는 기업과 그렇

지 못하고 외부조달에 의존하는 기업간의 경쟁력이 동일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일반 범용부품에서도 협력업체가 풍부하

게 존재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용이하게 외주나 현지조달을

통해 조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원가상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산업내 경쟁구조는 기업간 경쟁강도가 강할수록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기술개발의 경쟁이 발생하고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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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마케팅, 서비스 등 생산 외적인 환경에서도 산업의 유연

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2. 한·중·일 전자산업의 요소별 경쟁력 비교분석

(1) 투입자원

1) 기술력

일본의 경쟁력 약화, 중국의 두드러진 기술진보로 인해 주요

분야에서 상호간에 경합관계를 형성하는 분야가 증가하면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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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KIET).

<표 Ⅴ-1> 전자산업 경쟁력 구성요소 및 세부요인

세부요소 비 고

투입자원

기술력

고급 인적자원

R&D 투자

직접투자 자원

마케팅능력

기술 수준

기술 및 관리인력 확보

신기술 개발 잠재력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

산업 구성원의 브랜드 인지도

산업환경

내수시장

산업인프라

노동비용 및 생산성

산업정책

글로벌생산네트워크

내수시장의 규모

기업비즈니스 관련 투자비용

인건비 및 단위노동비용

정책의 우호성 및 육성의지

다국적기업과의 생산제휴 참여

경쟁성과
시장점유율

수출경쟁력
수출규모



후 세 나라간의 기술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 담당자, 연구소, 학계 등 관련 전문

가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42)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국내외 경쟁력 조사문헌, 산업연구원(KIET) 자체평가 등을 반

영한 한·중·일간의 기술경쟁력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세

나라간에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3년 후

의 전망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 

전자산업 전체로 보면, 2003년 현재 일본을 100으로 한 기

술력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약 94% 수준이며 중국은 7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나라간 기술력 격차를 기간으로

본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2∼3년 뒤지며 중국에 비해서는 4년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43).

기술격차를 주요 제품별로 살펴보면, 부품에서는 메모리 반

도체, LCD, PDP, 광스토리지, 대형 CRT 등에서, 완제품의

경우는 휴대전화기, 디지털 평판TV, 그리고 아날로그 백색가

전 등에서 한국과 일본간에 기술력이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비해, 중국은 데스크톱 PC, 백색가전, 아날로그

TV 등 조립형 제품군에서 이미 일본과 한국보다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광저장장치, 대형 CRT에서는 기술격차가 한

국, 일본에 약 2년 정도 근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으로 3년 후의 경쟁력을 전망해 볼 때는 경쟁력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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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문조사는 주요 전자기업 21개사(중견기업 이상), 교수 5인, 연구소 6인 등임.

43) 참고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무역협회는 한국과 중국간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력 격차가 4.3년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전경련은 가전 분야에서 3.1년,

정보통신 분야에서 2.1년 정도 한국이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세인 제품 중 리튬이온 2차전지, 광스토리지, 에어컨 컴프레

서, 노트북 PC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3년 후에 백색가전, 데스크톱 PC, 아

날로그 TV 등에서의 우위가 더욱 강화되는 한편으로 현재 열

세인 광스토리지는 대등, 휴대전화기는 2년, 에어컨 컴프레서,

노트북 PC, 디지털 평판TV 등은 3년 이내 등 첨단제품군의

기술력 격차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 특히 조립공정이 중

심이 되는 분야에서는 한국과 기술수준이 거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아날로그 TV 등 가정용 전자는 물론 데스크톱 P C

등에서 한국, 대만 등 경쟁자와 대등한 수준이며 최근에는 광저

장장치, 대형 C R T에서도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LCD, PDP, 반도체, 에어컨 컴프레서 등 첨단제품에서는 한국

과 일본의 기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저부

가가치 공정 및 조립 분야에서의 생산기술에 의존하여 성장하

고 있다. 중국 반도체산업의 경우, 외자유치와 시장확대에 힘입

어 큰 폭의 성장세를 달성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세계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전 소비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 공급가능 물량은 수요의 약

1 / 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하강곡선

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정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선도·첨단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2차전

지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상당한 우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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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원천기술이 내재된 다수의 주

요부품에 대한 일본의 우위도 아직은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전자산업이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는 단적으로 부품의

국산화, 소재·장비의 국산화가 상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

다.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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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관평가자료를 일부 참고하여 작성.

주：1) 일본을 100으로 하며, 점수는 3점당 1년의 격차를 의미함.  

2) DVD/CD롬, DVD-W, CD-RW 드라이브를 통칭함.

3) (  ) 안의 %는 설문응답 비율이며, 개별품목과 관계없이 핵심기술 등을

고려한 전자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응답임.

<표 Ⅴ-2> 한·중·일 주요 전자제품별 기술경쟁력 현황 및 전망

일1 )

본

한 국 중 국 기술 격차(2003)

2003 2006 2 0 0 3 2006
일본 우위

(한국대비)

한국 우위

(중국대비)

전자산업 전체 100 94 97 79 88
2∼3년

(62%)3)

4∼5년

(69%)

부

품

메모리 반도체 100 103 106 85 88 한국1년우위 5년 이상

비메모리반도체 100 88 91 70 82 3∼4년 6년 이상

TFT-LCD 100 103 103 70 82 한국1년우위 6년 이상

PDP 100 103 103 70 79 한국1년우위 7년 이상

2차전지(리튬이온) 100 97 100 82 88 1년 5년 이상

광스토리지2) 100 100 100 94 100 대등 2년

에어컨컴프레서 100 97 100 85 91 1년 3년

CRT 100 100 100 94 100 대등 2년

완

제

품

노트북 PC 100 97 100 85 91 1년 3∼4년

휴대전화기 100 100 103 91 94 대등 3∼4년

디지털평판T V 100 103 103 82 91 한국1년우위 5∼6년

데스크톱 PC 100 100 100 103 106 대등 중국 1년우위

백색가전 100 100 100 103 106 대등 중국 1년우위

아날로그 TV 100 100 100 103 106 대등 중국 1년우위



전자산업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대다수 핵심 부품군들을 자

체보유 기술도 없이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메모리, TFT-LCD, 광저장장치, 디지털 TV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우세하거나 일본과 대등한 기술수준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주요 제품의 낮은 국산화율

이 상징하듯이 핵심부품에서의 기술력은 한국이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4 4 ). 휴대전화기의 국산화율도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5 0 %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핵심소재의 국산화

율도 크게 낮아 생산원가에서 평균 소재 비중은 4 0 %를 차지하

고 있으나 주요 소재의 평균 국산화율은 2 5 %에 불과했다. 특

히 L C D의 경우 액정(liquid crystal) 등 핵심 소재 비중은 절

반이 넘는 5 5 %에 이르고 있으나 국산화율은 3 0 %에 그쳤다4 5 ).

또한 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장

비, 통신장비, 최근에는 2차전지의 소재 국산화 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기될 수 있다. 2차전지의 경우, 우리 업계가 2차전지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업체와의

생산능력 경쟁 외에도 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이 곧 세계경쟁력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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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우리나라는 반도체·LCD에 힘입어 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3대 부품생산국이지만

일부 품목에 집중화되어 있어 휴대폰 등 주요 IT기기의 핵심부품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임(정보통신부). 

45) 전자부품연구원. 2002년 디스플레이·2차전지·적층세라믹콘덴서(MLCC)·반도체

등 핵심 소재시장 규모는 약 50억 9,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 중 72%인 36억

7,000만 달러를 수입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생산은 14억 2,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의미하지는 않는다46).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크게 양극재, 음

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며 리튬이온전지는 이 4대 핵심

소재가 전체 소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한국 업계는 이

중 80% 정도를 일본의 다나카 화학연구소, 미쓰비시화학, 아

사히화성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특성상 전자산업은 일단 발전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기술 축적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곡점이 되는 소수의 기술력을 통해

일시에 도약하는 압축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

려할 때 가장 주목되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의 무한한

시장성이 선진국 첨단기업들의 중국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정부도 중간단계의 기술 습득에 집착하지 않고

곧바로 첨단기술 단계의 수준으로 발전하려는 이른바‘기술도

약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기술이전과 정부

의 기술개발 의지가 결합하면서 기술습득과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자산업에서 저부가가치의 공정을 중심으로 상당 부

문에 걸쳐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상실한 상태이다. 일본이 전

자 분야 전체에서의 세계시장 비중이 1994년 25%에서 1997

년 19%, 2000년에는 다시 16% 이하로 계속 하락하는데 비

해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은 상승하는 추세여서 경쟁범위가 점

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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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자부품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계 2차전지시장 점유율은 지난 2 0 0 0년 2 . 5 %

에 불과했으나 2 0 0 1년 9.6%, 2002년 15.8% 등으로 수직상승하였으며, 2∼3년 뒤

면 국내 업체의 2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이 4 0∼5 0 %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2002년 말 시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기

술경쟁력 실태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서는 약 20% 포인트 열

위를 보이는 반면 중국과 비교할 때는 15% 포인트 정도 우위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가전 분야에서 소

재, 부품, 제품 설계 등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

의 80% 수준이지만,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개

발이 빨라서 한국의 88%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개발 속도가 한국의 9 1 (가전)∼

108%(정보통신)에 달하여 한국과 거의 대등한 상태이고 조립

가공 부문에서도 한국의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

본은 정보통신 분야보다는 가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더

크다. 이렇게 볼 때 정보통신 분야는 한국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이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도 빨라 세 나라간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및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는 세 나라간에 기술력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

248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 2003. 1.

주：수치는 한국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일본기업의 경쟁력 수준.

<표 Ⅴ-3> 전자산업에 있어서 한·중·일 기업의 기술경쟁력

단위：%, 연

종합
제품

설계

소재

관련

부품

관련

조립

가공

공정

관리

개발

속도

격차

년도

對중국
가전 80 77 75 73 85 81 91 -3.06

정보통신 88 83 93 92 93 91 108 -2.05

對일본
가전 121 124 125 120 125 125 120 2.53

정보통신 117 121 112 119 121 117 120 2.57



이 사실이지만 향후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은 기술력의 우열

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일본을 추격

해야 하는 어려움 외에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외국기업의 기술력을 빌어

상당한 속도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한국이 일본과의 간격

을 축소하는 이상으로 중국과의 간격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고급 인적자원

과거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간에 고급인력의 격차가 뚜렷

하게 존재하여 그 현상이 그대로 해당국가의 산업기술 수준이

며 국가간 기술경쟁력 차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인적자원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세 나라간

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세 나라간의 전문인력을 비교하면 일본이 오랜 기술인력 양

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R&D 인력에

서 일본은 세계 2위의 규모이고, 질적으로도 양질의 기술인력

공급 능력, 고등교육 이수율, 숙련노동력 가용성, 종업원 훈련

등에서 월등한 수준으로 한국과 중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은 연구개발 인력규모 면에서 2001년 기준으로 약 90

만명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으나 일본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며, 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14만명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아울러 중국은 매년 약 50만

명의 이공계 대학생이 졸업하는데 비해 일본은 약 16만명, 한

국은 8만여명이 배출되고 있는 등 인력양성 면에서도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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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일본, 한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등교육 이수율, 양질의 고급인력 배출,

숙련 노동력의 활용 가능성, 상급 관리자의 질적인 경쟁력 약

세 등이 지적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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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주：1) 기업내에서 종업원 훈련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가지는가 여부.

<표 Ⅴ-4> 한·중·일의 연구인력 비교(2001년)

한 국 중 국 일 본

R&D 인력(만명) 13.8(9위) 89.7(3위) 95.6(2위)

숙련노동력(skilled

labor) 가용성 수준
5.71(20위) 4.34(28위) 7.03(7위)

유능한 상급관리자

가용성 수준
5.18(22위) 4.02(29위) 5.09(24위)

종업원 훈련 중시1) 5.39(18위) 5.66(13위) 7.22(1위)

자료：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주：1) 25∼34세 연령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

2) 양질의 엔지니어가 노동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는가의 여부.

3) 기업과 대학간 지식 이전이 얼마나 잘 되는가의 여부.

4) 대학교육이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가의 여부.

<표 Ⅴ-5> 고급인력의 국제경쟁력 순위 비교(2003년)

고등교육

이수율1 )( 2 0 0 1 )

양질의

기술인력 공급2)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3) 대학교육4)

한 국 3 25 16 28

중 국 25 29 23 25

일 본 2 14 13 30

1위 국가 캐나다 인도 미국 미국



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문인력 기반은 향후 점진적으로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외국 전자기업 연구개발센터의 중

국 설립이 확대되면서 북경 중관촌 중심에서 최근에는 상해로

까지 연구개발 기지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연구인력 기

반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이공계에서 매년 배출하는 예비인력의 규모에서 짐작

할 수 있듯이 전자산업 분야에서도 매년 약 5만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점은 잠재력을 높여주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엔지니어의 인건비도 중국은 일본의 1/4에 불과하여 한·중·

일 동북아에서 반도체 시스템 설계, 디자인 등 연구개발 인력

부문에서도 중국으로의 고급인력 이동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

한 외국인력의 흡입 외에 해외에서 공부한 중국유학생들의 귀

국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자체 인력의 확보에도 주력하

고 있다. 즉, 유학인원창업원(留學人員創業園)이라는 벤처기업

지원구를 설치하고 유학생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고급기술

인력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셋째, 전자산업의 선진국인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유능한 기

술인력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중국기업

에 스카우트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잉여인력이 중국기업에 취업하는 형태로 유출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퇴직 기술자가 중국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새로운

활로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10여년의 오랜 경기침체를 겪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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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명예퇴직 기술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그림에서처럼 IMD가 발표하는 두뇌유출은 한국

보다 일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인력이동

은 일본내 취업이 어려운 장년층의 취업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일본의 기술유출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야기하고 있

다.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고급기

술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서 분명 기업현장에서의 기술이전 또는 유출은 불가피한 것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일본에 비해 규모

는 작지만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반도체, 휴대전화 분야

를 중심으로 국내인력들이 중국기업에 취업하거나 일부는 고의

로 기술을 유출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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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호. 

<그림 Ⅴ-2> 각국의 두뇌유출지수



3) R&D 투자

세 나라의 최근 R&D 투자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 외국기업

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두드러진다. 중국은 세계적인 생

산기지에서 한걸음 더 발전하여 세계적인 R&D 기지로 급부상

하고 있다. IMD에 의하면 중국의 2001년 총 R&D 지출은

126억 달러로 미국, 일본보다 낮지만 한국보다는 약간 높은 세

계 7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절대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최근 R&D 지출은 연간 10∼15%씩 증가하여 경쟁

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R&D 투자비중도 1996년 0.6%에서 2001년에 1.1%로 두

배 가량 상승하였다.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R&D 투자증가는 급속한 경제발전

에 따른 중국의 내수확대와 저렴한 연구인력이 크게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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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2 0 0 3 . 1 0 .

주：1) 1995∼2000년 기간 중임.

<표 Ⅴ-6> 한·중·일의 연구개발활동 비교(2001년)

단위：억 달러 %

한 국 중 국 일 본

R&D 총투자액 125(8위) 126(7위) 1,420(2위)

GDP대비 R&D투자비중 2.92(2위) 1.1(11위) 2.98(1위)

민간부문 비중 74.0 60.4 70.1

GDP대비 IT제조 민간부문

R&D 투자비중(2000)
0.91) - 0.7



있다. 그 동안에는 구미기업의 R&D 투자가 활발하였지만, 근

래에는 일본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중심

으로 중국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47). R&D 내용

을 보면, 그 동안에는 중국이 기초분야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고 생산공정에 가까운 개발 분야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48) 외국기업들의 기초 분야 R&D 센터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기초연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과거 중국기업들의 R&D 투자활동은 활발하지 못해 2000

년 기준 전자정보 상위 100대 기업 중 일본의 전기기계 제조업

의 R&D투자 평균비율인 4%를 상회한 기업의 수는 20개사에

불과하다. 그것은 중국 전자기업들이 기술투자 유인이 낮은 가

공조립형 생산형태에서 강점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전자산업에서 매출액 상위기업인 가전기업들의 경

우, 혁신적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대신 선진국에서 개발된

핵심부품을 외부조달(수입 또는 중국진출 외국기업으로부터 조

달)하는 방식으로 도입부품들을 조립하여 신속하게 완성시키는

이른바‘마무리 공정기술’의 도입, 흡수, 적응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49). 

최근 들어서는 소수의 IT관련 대기업들이 규모가 확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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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본기업들이 설계 및 R&D 부문을 중국에 설치하는 이유는, 현지시장의 니즈에 신

속대응(77.5%), 비용절감(47.75), 현지에서의 인재육성(43.1%), 개발기간의 단

축(3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日本貿易振興會(「통상백서」, 2002).

48)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의 내용을 보면, 1999년 기준 기초연구가 5%에 불과한 반면

개발 분야의 투자는 73%이었음. 이에 비해 일본과 미국의 기초 분야 연구의 투자비

중은 각각 14%, 17%로 나타남. 일본정책투자은행(2002.11).

49) 日本貿易振興會(「通商白書」, 2003).



서 미국계 기업들과 기술제휴를 체결하거나 적극적으로 연구개

발 투자를 전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화웨이(華爲), 롄

상(聯想), 北大方正, 淸華同方, 華虹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R&D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새롭게 도입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

한 감세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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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日本政策投資銀行, “中國の經濟開發と外資系企業の役割”, 「調査」, 2002. 11.

日本貿易振興會, 「中國經濟」, 2003. 10.

<표 Ⅴ-7> 최근 외국 전자기업의 對중국 R&D 센터 설립·확충

업무개시 입지 연구원수 연구개발 분야

노키아 1998 북경 150 모바일 통신기술

마이크로

소프트
1998 북경 60

멀티미디어, 정보처리기술,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의 기초연구

후지쓰 1 9 9 8 . 9 북경 20 정보처리, 반도체, 통신

인텔 1 9 9 8 . 1 2 북경 40 반도체관련첨단노하우, 음성인식기술

모토롤라 1 9 9 9 . 1 1 북경 1,000 반도체유니트, 통신설비, S/W 개발

HP 2000 북경 - 디지털 신호기술 등

히타치(日立) 2001 북경 2 0 0 5년이후 4 0 백색가전의 제품개발

NEC 2 0 0 1 . 7 大連 200 유저시스템의업무애플리케이션개발

도시바(東芝) 2 0 0 1 . 7 상해 1,000 반도체 설계

파이오니아 2 0 0 1 . 9 상해 2005년내 80 DVD 등 중국내 생산 디지털 제품

도시바

(東芝)
2 0 0 1 . 1 0북경 초기 20

중국어 음성인식·합성 기술 등의

기초기술

에릭슨 2002 북경 -
중국내 6개 개발센터의 통합, 개

발중심을 중국으로 이동

NEC 2 0 0 2 . 3
북경,

상해

50, 2005년

500

통신시스템의 미들웨어, 애플리케

이션S/W 개발·조달

마쓰시타(松下)
2 0 0 2 . 4 북경 100, 2005년1 , 5 0 0 디지털네트워크 기술

2 0 0 2 . 4강소성 50, 2005년2 5 0 空調 및 조명 光源관계 가전분야



산업성이 2003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요 기업 425개사

의 2 0 0 3년도 투자계획은 전년대비 5 . 5 %가 증가한 4조

6,595억엔으로서 최근 4년간에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가전 등의 매출 호조를 반영

하여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 개발능력의 척도가 되는 미국내 특허 건수로 비교

해 보면, 특허신규등록 건수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6배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내 특허출원 건수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산업기

술 개발력에서는 일본, 한국과 아직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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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日本經濟産業省, 「技術調査レポㅡト」, 2002. 10.

<표 Ⅴ-8> 한·중·일의 산업기술 개발력 비교

단위：건, %

한 국 중 국 일 본

미국에서의 특허신규등록수

(2001, 일본=100)

3,539

(10.1)

591

(1.7)

34,924

(100.0)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수

(2000, 일본 =100)

5,705

(10.8)

942

(1.8)

52,891

(100.0)

50) 일본 경제산업성이 취하고 있는 연구개발 감세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일정

비율(최초 3년간은 10∼12%)을 세액공제하는 조치로서 종래 연구개발비 총액이 전

년도 실적에 비해 증가하지 않으면 감세대상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 것임. 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는 달리 최초 3년간은 일률적으로 연구개발비의 15%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같은 차별적인 인센티브가 주효하여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의욕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자원

한 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설비투자, 생산능력 제고,

고용유발, 수출기여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의 중요한

물적 경쟁력의 원천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자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외국자본을 유인하는 흡

인력은 바로 그 자체로서 산업의 경쟁력으로 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를 보완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이라는 점에서 경쟁력 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2년에 전년비 12.5%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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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주：중국을 100으로 할 때의 한국, 일본 지수값임.

<그림 Ⅴ-3> 한·중·일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비교



가한 527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제일의 투자 유치국이다. 일

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한국 역

시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2000년에

중국의 23%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3.7%로 크게 하락하

여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미국 컨설팅회사인 AT커니가 2003년 9월 발표한 외국투자

기업의 투자선호도를 나타내는‘2 0 0 3년 해외직접투자( F D I )

만족지수’를 보면, 중국은 2002년 조사에서부터 미국을 제치

고 세계 1위로 부상하였으며, 한국도 21위에서 18위로 3단계

올라섰지만 2000년에 평가된 15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

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2위에서 2003년 15위로 하락하였

지만 한국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다.

AT커니가 전세계 150여명의 유력기업 CEO(최고경영자)나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개월간 직접 인터뷰를 가진

뒤 작성한‘FDI만족지수’는 향후 일어나는 해외투자의 선행지

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에 대한 외국인투자 매

력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전망을 보더라도 중국은

가장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 빨라지면

서 성숙단계에 접어든 제품은 물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

은 제품, 신기술제품까지도 수출은 물론 현지시장을 겨냥하여

중국에서 생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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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2002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대상지로 중국이 76%, 아세안이 4 5 % ,

NAFTA 지역이 11% 등으로 나타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앞으

로 계속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51). 중국의 거대 잠재시장

을 감안할 때 일본기업들이 중국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시장

의 미래성장성이 노동력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

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국자본을 통한 물적자산 확보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R&D 기능의 이전이라 할 수 있

다. 중국은 다국적기업에 있어, 기술 집약형 산업의 투자대상

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흐름의 하나는, 많은 다국적

기업이 R&D센터를 중국에 설립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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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日本경제산업성 東アジア企業戰略を考える硏究會,  2003. 9. 

<표 Ⅴ-9> 일본기업의 對韓·中 시장의 유망성 이유

단위：%

한국시장 중국시장

시장의 미래성장성 84.0 86.3

저렴한 노동력 12.5 68.9

저렴한 중간·원재료 12.5 30.0

조립업체에 대한 공급거점 25.0 28.7

현재의 시장성 17.2 28.1

대일 수출거점 15.6 26.8

제3국 수출거점 6.3 25.2

우수한 인재 25.0 11.0

현지시장에 적합한 상품개발 6.3 9.9

51) 日本政策投資銀行(2002.5).



U N C TA D의「세계투자보고」에 의하면, 세계 다국적기업 톱

500사 중 400사는 중국에서 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

자한 상태이고 100개 이상의 R&D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그

중의 40개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컴퓨터, 통신,

전자, 화학, 자동차와 의약 등에 집중하고 있어 전자기업의 비

중이 높다.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설립 및 이에 따른 기술과

개발 능력의 향상은, 중국기업의 기술향상으로 연결되며 새로

운 제품의 개발과 생산성 향상,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것이다.

5) 마케팅 능력

산업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상대보다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마케팅은

시장의 개척 및 확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수단이다.

전자제품은 완제품도 많고 부품도 많은 다양한 제품구조를 가

지고 있으므로 부품은 완제품 조립업체가 구매자이고 완제품은

직접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마케팅의 주요한 기반은 브랜드 가치이다. 마케팅 능력은 측정

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에 속하므로 각국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이

지니는 브랜드의 자산가치로 대체하여 파악해 보기로 한다.

조립업체이건 일반 소비자이건 구매자들은 구매 및 사용 경

험을 바탕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제품구매 결

정요인으로 삼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경험한 제품에 대한

평가를 잣대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의 다른 제품군에

대해서도 유추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 하면 브랜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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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이미 구축한 기업이라면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

해 품질을 높게 유지하고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경우 이른바 브랜드 충성도(loyalty)가 높아지

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스타기업이 탄생

하면 비단 해당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데 그치지 않

고 그 국가의 이미지까지 제고되며 그 다음 단계로는 해당국가

의 다른 기업 이미지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그룹인 인터브랜드가 비즈니스위크

와 공동조사하여 발표하는 세계 1 0 0대 브랜드 가치에 의하면5 2 ),

전자제조업 기준으로 2 0 0 3년에 한국은 삼성, 일본은 소니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기업은 아직 여기에 오르

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2001년 42위, 2002년 34위에서 2003년에는 25위

(109억 달러)로 다시 도약하여 2년 연속 브랜드 가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소니의 경우 131억 5,000만 달러로 순

위가 지난해와 같은 20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 비해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5% 감소했다. 일본기업으로는 소니 다음으로

캐논이 39위(72억 달러), 파나소닉이 79위(33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중국의 경우 전자업체들의 브랜드는 그동안 저가 이미지가

강했으나 기업들의 브랜드 전략 강화로 크게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대표 브랜드인 하이얼(海爾)은 국내에서는 1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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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Business Week, 2003. 8. 4.



이지만 아직 세계적 브랜드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중

국의 전자기업 브랜드는 그동안 별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인

식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기업들도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브랜드 가치도 과거

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업체인 하이얼은

내년 중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

며, 컴퓨터 업체인 롄샹(聯想), 통신장비 제조기업인 푸텐(普

天), 휴대폰 제조업체인 TCL 등도 머지않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얼은 틈새전략으로 미국 소형 냉장고, 와인 냉장고 시장

의 약 50%를 점하여 어느 정도 브랜드 기반을 강화하는데 성

공한 선두 주자이다. 상해 오디오비디오(AV)전자는 저가제품

을 생산하지 않고 PDP TV, 평판 모니터 등 고가 제품을 미국

대형 할인점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TCL은 저가 브랜드 이미지가 시장개척 활동을 저

해한다는 판단 아래 동남아 시장을 1차 대상으로 광고보다는

유통과정 축소, 사후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를 제

고시키려는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북경 명품자산평가사의 연례조사에 의하면, 2003년 1 2월

초 중국 브랜드가치 평가 결과 하이얼이 2002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얼의 브랜드 가치

는 530억 위안(7조 9,500억원)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컴퓨터 브랜드인 롄샹이 2 6 8억 5 0 0만 위안(약 4조 2 0 7억

5 , 0 0 0만원)으로 4위, 전자제품 브랜드인 T C L이 2 6 7억

1 , 2 0 0만 위안( 4조 6 8억원)으로 6위, 창훙(長虹)이 2 6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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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0만 위안(약 4조 5 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의 1 0대 브

랜드 중 가전 및 IT 관련 브랜드가 절반인 5개나 포함돼 중국

의 첨단산업 분야가 빠른 약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브랜드 가치로 볼 때 일본은 소니, 한국은 삼성이라

는 브랜드를 통해 전자산업의 기술력과 경쟁우위성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기업 모두 자사의 브랜드가 곧 세계전자

기술의 선두라는 점을 세계의 고객들에게 인지시키는 글로벌 마

케팅 전략을 전개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신제품 개발

능력 제고 시장 선도 브랜드 가치향상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 신기술 개발 선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달성하였다. 

(2) 산업환경

1) 내수시장

구매력으로 본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2 0 0 2년 일본이 2만

5,000달러, 한국이 1만 5,900달러, 중국이 4,300달러로 각

국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GD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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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usiness Week, 2003. 8. 4.

<표 Ⅴ-10> 한·중·일 대표 전자기업의 브랜드 가치

한 국 중 국 일 본

브랜드 명 삼 성 하이얼 소 니

자산가치 108억 달러 (국내평가 530억 위안) 132억 달러

세계순위(’02 ’03) 34 25 (중국 1위) 20 20



는 반대로 중국이 가장 커서 한국의 7배에 달하며 일본에 비해

서도 훨씬 규모가 크다. 

또한 세 나라의 2 0 0 2년 전자시장 규모를 보면, 일본이

1,445억 달러로 가장 크며, 중국이 1,051억 달러이며, 한국은

307억 달러로 일본과 중국의 25% 내외에 불과하다. 일본의

내수시장은 여전히 큰 규모이지만 오랜 경기침체 및 소비억제

로 인해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이 사실이

다. 더구나 전자산업내 주요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공장을 이

전하면서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각국의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을 생산비중과 연계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시장확대의 흐름과

관련하여 중국, 한국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

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생산과 시장간

의 관계로 볼 때 한국, 중국, 대만 등은 시장비중에 비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특히 중국은 큰 폭으로 확장되면서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중의 변화 추이는 중국, 한국 등 신흥생산

국의 경우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일본, 미국 등 선진강국은 반대로 세계의 생산

중심국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아직까지 시장비중보다는 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더 커서 전자산업 생산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

고 있지만, 생산과 시장 비중간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생산국으

로서의 위상이 과거보다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264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내수시장성 면에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거의 정체상

태인 한국 및 일본과 달리 지속적인 전자시장의 성장이 예상되

는 중국이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이는 외국기업들의 중국 진

출 동기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현지시장 확보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의 중국진출 목

적을 보면, 1990년대까지는 진출 초기에는 저렴한 인건비 활

용을 목적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의 내수시장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일본으로의 수출이라는 당초의 목적 외에 중국내 판매

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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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한·중·일 전자산업의 세계시장내 비중변화

자료：Reed 통계에 의거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주：1999 2002년의 비중변화임.



전자산업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2000년만 하더라도 세계 전

자시장의 6%였으나, 2002년에는 1,05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8.4%를 점유하여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규모를 보이

고 있다. 세계 전자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매년 증

가하여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일본의 규모에 접근하

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잠재력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촉진해 주는 배경으로는 다음 몇 가

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계속 증가하

고 본토기업의 성장도 이루어지면서 산업생산 및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는 생산을 위한 중간재, 부품, 자

본재 등에 대한 수요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2020년까지 연평균 7.2%의 실질성장을 달성

하고 GDP 규모를 현재보다 4배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1인

당 GDP를 현재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인다는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53). 중국의 전자시장은 그동안 백색가전제

품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도시지역에서는 점차 포화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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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표 Ⅴ-11> 한·중·일의 국내 수요조건 비교(2002년)

단위：십억 달러, %

한 국 중 국 일 본

GDP(PPP) 759 5,520 3,203

1인당 GDP(PPP)(달러) 15,869 4,297 25,138

민간최종소비지출 287 555 2,285

정부최종소비지출 50 157 713

국내총투자율 27.2 39.1 24.1



도달하였으며, 저가제품의 소비에서 중간제품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급제품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제품수요의 도약 현

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PC, 휴대전

화기, 디지털 TV, 고급가전 등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월 8,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국적으로 4,500

만명에 달하며 상위소득 20% 이내의 소득증가율이 나머지

80%보다 더 높아 두터운 상류층의 구매력이 형성되어 있는 점

도 향후의 시장성을 밝게 해주고 있다.

2) 산업입지 인프라

산업입지 인프라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면서 기업 스스

로 해결할 수 없는 산업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업의 경쟁

력 제고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물류시스템, 항만·도로 사정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각종 비용의 기본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2년 조사에서는 국내 공단의

평균 분양가는 1㎡당 1 4 9달러로서 중국의 3 5달러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편이다. 한국 반월·시화(안산) 국가공단과 중국 청

도 개발구를 비교한 2 0 0 3년의 조사로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에서 한국은 중국에 비해 1 0배5 4 ) 비싸며 토지가격은 4 0배5 5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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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아시아개발은행(ADB), Resident Representative (2003.5), "China in World

Economy : Domestic Policy Challenges".

54) 한국 반월·시화 국가공단은 100만원, 중국 청도 개발구는 7만∼11만 2,000원임.



달한다. 또한 기업의 세금은 약 2배, 공업용수는 1 . 5배5 6 ), 공업

용 전기료는 1 . 9배5 7 )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노동비용

인건비는 세 나라간 격차가 뚜렷하여 명확하게 대비된다. 국

가 전체로 파악한 시간당 1인당 인건비(2001년 기준)는 일본

이 11.94달러로 가장 높고 한국이 3.94달러, 중국은 0.30달

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중국에 대한 격차로 환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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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한국은 1평당 200만원, 중국은 평당 4만 8,510원임.

56) 한국은 1톤당 260원, 중국은 182원임.

57) kWh당 한국은 99원, 중국은 52원임. 

<표 Ⅴ-12> 한·중·일 투자관련 기업환경 비교

단위：달러

중 국 일 본

(요코하마)

한 국

(서울)(심천) (상해)

지가·

임대료

공단구입가격(㎡당) 24.16 25.00 1,539 임대방식

사무소임대(월, ㎡당) 14.50 45.00 3 0 . 7∼3 6 . 4 38.07

통신비
전화기본요금(월) 4.23 4.23 15.55 4.31

휴대전화기본요금(월) 6.04 6.04 39.98 12.42

공공

요금

업무용 전기요금

(kWh당 요금)
0 . 0 9∼0 . 1 2 0 . 0 3∼0 . 1 0 0.14 0.04

업무용 수도요금

(㎡당)
0 . 2 3∼0 . 2 9 0.15 0.36 0 . 6 6∼1 . 0 4

세제 법인세 3 0 % (국세) 3 0 % (국세) 30% 27%1)

자료：日本貿易振興會, 「アジア主要都市·地域の 投資關聯コスト比較」, 2003. 3.

주：1)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경우임.



본다면, 한국은 중국의 12.1배, 일본은 44.2배에 달한다58). 

또한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50 내외로 절반 수준이며, 중국은 10 이내로서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이 절대적으로 원가경쟁에서의 우위를 보인다. 중견기

술자에 해당하는 엔지니어 급여의 경우에서도, 중국은 일본의

1/30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분야의 생산기반이 중국

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쟁력 제고가 최대의 목표인 기업 입장에

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동비용은 단순히 인건비 자체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이다.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산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

입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하된 일정한 노동력과 산출되는 성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노동생산성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면 기업의 단위노동비용 부담도 증가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단위산출당 노동비용인 단위노동비

용은 각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할 때 노동생산성까지 고

려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동비용이나 임금의 비교에 비해 더

욱 효율적인 지표다. 단위노동비용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국가별 통계에 의하면 임금수준은 대부분 노동생산성의 수준

과 비례한다. 선진국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 수준

도 높은데 비해 후진국에서는 생산성이 낮아 국제경쟁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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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World 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하므로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의 지표로

는, 임금 수준 그 자체보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단위노동비용

이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IMF 이후로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하락하여 1992년

을 100으로 할 때 2002년의 비용지수는 72.4를 기록하고 있

으나 2002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후

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 80까지 낮아졌다. 반

면, 중국은 임금수준이 1998년 기준 미국의 2.1% 정도이지만

노동생산성도 미국의 2.7%에 머물기 때문에 단위노동비용은

미국의 77%에 달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그만큼 크지는 않다59).

오히려 한국은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중

국보다 훨씬 높아서 단위노동비용이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므

로, 이 점에서 본다면 인건비 면에서 중국의 비교우위는 단순

한 인건비 자체의 격차처럼 크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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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한·중·일의 노동비용 비교

단위：달러

근로자

(일반공원)

엔지니어

(중견기술자)

중간 관리자

(과장 및 부장급)

한 국 서 울 966∼1,520 1,110∼1,400 1,663∼2,326

중 국

북 경 63∼178 144∼268 169∼604

상 해 153∼261 312∼661 593∼985

심 천 103∼339 140∼482 353∼864

일 본 요코하마 2,518 3,258∼4,113 4,820∼5,636

자료：日本貿易振興會, 「아시아主要都市·地域の 投資關聯コスト比較」, 2003. 3.

59) UNCTAD(2002).



그렇지만, 중국은 저임금을 비교우위로 하여 노동집약적 공

정에 특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실제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제품에서는 경쟁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농촌지역에 방대한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

업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도 임금상승 압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집약적 제품에서의 경쟁

력은 당연히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산

성 향상보다 노동력 투입의 확대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임금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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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국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의 비교

단위：%

노동생산성

지수

(1998)

단위노동비용

달러기준1)

( 1 9 9 2 = 1 0 0 )

자국통화기준1 )

( 1 9 9 2 = 1 0 0)

증감률

1 9 9 5∼2 0 0 0 2001 2002

미 국 100.0 92.8 92.8 -0.5 2.0 -1.3

일 본 67.8 81.1 80.1 -5.7 -9.2 -9.2

대 만 24.4 63.7 87.4 -4.7 -11.2 -8.3

한 국 43.9 72.4 115.4 -10.7 -5.6 8.9

중 국 2.7 76.92) - - -

자료：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02.

U.S. Dep.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1) 2002년지수임. 2) 미국의 단위노동비용을1 0 0으로 할 때의 지수값임( 1 9 9 8 ) .

60) 중국의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중국 제품의경쟁력이 강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은노동 집

약형 제품에한해서 말하면옳은 이야기지만, 산업 전체에는 반드시들어맞지 않음. 중국의 저

임금은 오히려중국의노동 생산성이 낮은 일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임. 일본에 있

어 중국이정말로벅찬 경쟁 상대가되는 것은 오히려 생산성의 상승을반영해, 그 임금수준이

일본에 가까워지는 무렵임. 산업의 경쟁력을 저임금에 의존하는 한 중국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있으므로결국저임금은강점이자약점일수 있음關志雄(2002. 4. 26).



4) 투자유인적 산업정책

디지털 시대의 전자산업은 기술, 수요가 다함께 빠르게 변하

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

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산업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무역체제(WTO) 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비록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수행하

기 어렵지만 첨단산업의 발전방향 및 성장을 위한 기본토대는

제한된 가용자원의 몰입(commitment)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

여할 것이다. 

정책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와 최근의 정책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정책적 의지에서는 중국이 중앙정부외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

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여 전체적으로는

가장 적극적이다. 사회주의 경제권이라는 속성이 작용한 덕분

에 인프라의 조성,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의 일사불란한

신속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전자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최근들어

가장 주력산업인 관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산업기

반을 조성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상당한

투자비용을 투입하여 왔으며, 벤처기업 육성, 국산화, 수출지

원 등의 시책에서 일관성을 견지한 점에서 일본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정책에서 세 나라는 모두 나름대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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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차별성은 다음 세 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10차5개년계획으로 압축되는 산업진흥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첨단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기술자립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GDP를 향상시킨다는 전략인 것이다. 둘째, 전자IT산업

에서의 표준화를 중국이 주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

털 방송61), 이동통신62), 차세대 인터넷 솔루션 등이 일차적인

대상이며, 중국은 거대시장을 무기로 국제표준을 독자적으로

제정하는데 적극적이다. 중국이 표준을 주도할 경우 전자산업

분야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디지털TV 분야에서 유럽식을 채택한 이후 유럽지역에 대한 디

지털TV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

공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침체의 10년을 보내면서 산업경쟁력 강

화를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의 일

환으로 경제산업성은 2003년 11월 제조업 왕국 재건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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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중국은 유럽의 디지털TV 송출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중국의 독자적인 전

송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방식의 전송방식을 우선 채택한 것으로 알려

짐. 중국정부는 디지털TV만큼은 선진국의 기술종속에서 탈피한다는 방침 아래 기술

표준은 물론 핵심 칩, 방송 제작, 송출, 수신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기술확보에 주력

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TV 표준 제정에 있어 반드시 중국 독자표준을 채택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현재 어느 정도 검증을 마친 5가지 표준을 놓고 저울

질하고 있는 상태임.

62) cdma2000(북미방식), W-CDMA(유럽방식)과 별도로, 중국은 3G 이동통신기술로

TD-SCDMA 방식을 자체 개발하였음. 4세대(4G) 표준과 관련해서도 2006년경 지

적재산권(IPR)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표준 단일화는 어려울 것으

로 보여 유럽, 북미, 중국 세 지역이 각각 표준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됨. 



하여 신산업창조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장기간의 제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부활을 추진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계, 학계 등 다방 면에서 제기된 바 있으

며 정부의 제조업 부활전략은 이러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적극

적인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유망 산

업 분야는 연료전지, 로봇, 디지털가전, 바이오, 환경기기, (만

화영화 등의)콘텐츠 등 6개이며, 3∼5년 후의 시장규모를 예

측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달성한다는 것

이 핵심내용이다. 경제산업성은 중점 지원대상인 6개 분야의

경우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산업구조심의회 등에서 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

기는 하지만,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제조업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넛 크래커’에 낀 호두 상황에

몰린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6조원을 투

입,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마

련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및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주도형 글로벌 기업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외

국 기업의 R&D센터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03년

판 경쟁력조사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서 일본은 13

위, 한국은 22위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은 대상이 아

니지만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정

부정책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지수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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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중국이 각각 23, 24, 25위로 대등하게 나타났다. 

5)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환경

글로벌 네트워크란 세계를 하나로 간주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입각하여 최적의 거점에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사

업기회의 창출이자 안정적인 수출기반의 구축기회가 될 수 있

다. 세계경쟁체제에서 국제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글

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제 불가결한 조건

이 되고 있다.

대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

장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이 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는 두 가

지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주체로서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다(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본국이나 지역본부에서 R&D, 마

케팅,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생산은 다수의 현지시장에서 분

산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물류는 지역거점을 활용한다는 것 등

이다. 경쟁력있는 다국적 기업이 많으면 활발한 글로벌 네트워

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협력대상이 되어 편입되는

것이다(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거점 환경). 비록 주체는

아니지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소수의 경쟁우위

요소를 가지고서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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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는 것이다63).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기반에서 보면, 일본의 전자산업은 전

략적 제휴, 거점확대 등으로 단연 우위를 보이며 비록 입지전

략에서 생산 네크워크에서는 점차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지만

핵심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자산업의 특성상 여전히 핵심

부품, 첨단제품의 생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가치사슬에

서의 고부가가치 공정은 계속 일본에서 담당하는 글로벌 네트

워크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해외생산기지, 독자적 글로벌 R&D 센터, 제휴 능력

등의 부족으로 극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글로벌 네

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에 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주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입지로서도 중국에 비해 장점을 찾기 어

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일부 핵심기술에서

는 일본에 뒤지지만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일본

의 글로벌 네트워크 방향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노동집약형 업종에서는 네트워크 거점을 위한 최대의

강점인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미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의 핵심이 된지 오래이며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중하위급

제품은 네트워크에 편입되었고, 최근에는 연구개발 분야에서까

지도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축을 형성하

기 시작하였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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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 경우 다국적기업의 네트워크에 편입된 산업이나 기업은 생산기술력, 제품 설계능

력 등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세 나라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다소 단적으로 설명하

면(<그림 Ⅴ-5> 참조), 중국은 대량생산 능력을 발판으로 일부

R&D 기능까지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은 고부가가치 기능에 특화하여 R&D·마케팅 능력을 강

화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은 R&D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일정수준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능력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3각 관계에서 만일 중국이 R&D 능력에서 향후

한국을 추월한다면 생산, 연구개발 모두에서 한국을 넘어서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기능을 예로 들 경우, 대표적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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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노트북 PC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동안 대만이 델(Dell), HP, IBM, 일본 메이커 등

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으로 급격히 이전하고

있음. 다국적 메이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대만에서는 감소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임.

<그림 Ⅴ-5> 글로벌 네트워크체제에서의 국별 위치 및 방향성

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기업들이다. 대형제

조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생산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이들 지역

에 소재한 EMS 업체들에게외주를 확대하는전략을 선호하고있다. 

대규모 EMS 기업은 생산 전문기업으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이 존재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형태의 생산

기업으로서 이를 위해 글로벌한 생산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의 생산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을 계

속 확충하는 중이다. 중국 전자산업의 급성장은 EMS 기업들이 전

략적으로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확충하는 것에 힘입은 바 크다.

세계 최대의 EMS 기업인 솔렉트론( S o l e c t r o n )은 중국에 4

개의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에도 7개의 거점( R & D거점 포

함)을 설치하고 있다. 세계 3위의 EMS 기업인 셀레스티카

( C e l e s t i c a )는 중국에 7개, 일본에 4개의 거점을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에는 1개의 거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대조적이

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생산, 마케팅, 연

구개발 어느 것에서도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현재의 여건으로는 글로벌한 수준의 EMS 기업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탄생시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278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표 Ⅴ-15> 세계적 EMS 기업의 일·중 생산거점 수

자료：각사 홈페이지.

Solectron(세계1위) F l e x t r o n i c s (세계2위) C e l e s t i c a (세계3위)

중국내 거점 수 4(1개 자회사 포함) 15 7

일본내 거점 수 7(4개 자회사 포함) 2 4



(3) 종합분석및 경쟁력전망

이상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한 경쟁력 현황 및 설문조사를 참

고하여 구성요소별 경쟁력 요인을 2003년 현재 시점과 3년 후

의 시점을 각각 분석한 경쟁력 수준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전자산업만을 대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정보 및 자료상

의 제약이 많아 부득이 국가 전체 수준에 대한 경쟁력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2003년 현재 시점에서의 경쟁력은 투입자원에서 외국인직

접투자 자원을 제외하고는 기술력, 고급인적자원, 마케팅능력

면에서 일본이 단연 우위이고 한국은 중국보다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R&D 투자 수준에서는 외국기업의 활발한 투

자와 정부 차원의 집중육성 노력에 힘입어 중국이 한국과 대등

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3년 후인 2006년의 경쟁력 관계를 전망해 보면, 마

케팅 능력, 기술력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 전반의 기술력 또한 중국은 한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기술력, 인적자원, R&D 투자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격차를 다소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환경에서는, 투입자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내수시장 규모, 산업인프라(기업관련 투자비용), 노동비, 산업

정책, 글로벌 네트워크 등 모든 요소에서 중국이 일본과 한국보

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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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관련 요소 외에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도 한국보다 월등하게

우세하며 일본과 비교할 때도 단연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의 경쟁력 관계 변화를 전망하면, 비용 면에서는 중국

의 비용상승으로 다소 격차가 줄어들 것이지만 글로벌 네트워

크 참여 요인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과 일본간에는 한국이 정책의 유연성으로 산업정책에서 우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일본과의 격차를

다소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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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한·중·일의 요소별 경쟁우위 비교

자료：경쟁력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작성.

주：1) 방향은 근접 추격, >는 격차 존재, >> 는 격차 확대를 각각 의미함. 

2) : 매우 우위, : 우위, ◯ : 보통.

경쟁력 요소
2003년 현재

2006년 전망
일 본 한 국 중 국

투입

자원

종합기술력 ◯ 일본 한국=중국

고급 인적자원 ◯ 일본 중국=한국

R&D 투자 일본 중국=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중국>>한국>일본

마케팅능력 ◯ 일본 한국 중국

산업

환경

내수시장 ◯ 중국>>일본>한국

산업입지 인프라 ◯ 중국의 비용상승

노동비용 절감 ◯ 중국의 비용상승

투자유인적

산업정책
◯

중국의적극적외자유치,

육성정책 지속

글로벌네트워크

거점환경
중국>>한국>일본



한국 전자산업은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하는가

1. 동북아 전자산업의 발전전략과 트라이앵글 경쟁구도

(1) 동북아의상호의존적발전전략트렌드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3개국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

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무역현실을 감안

한“韓·中·日”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논의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서로에게 제 2위 규모의 교역국이며,

보다 많은 한국 및 일본기업들이 노동비용이 낮은 중국으로 생

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전자제품이 우리

의 전자 부문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을 둘

러싼 긴장이 마찰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중국-일본 관계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전자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

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신속하게 고부가가치 상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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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경쟁적 중국진출로 말미암아 기술혁신 및 R&D 측면에서 많은

것을 중국에 전수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는 이미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 외국기업들이 현지조달

할 수 있는 주변산업(Supporting Industry)의 기지화도 확고히

굳혔고, 최근에는 PC,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LCD 등의 생산시

설까지 아우르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생산기지화로 부상했다.

중국의 지역별 집적화 특징을 보면, 華南(주변산업: SI)-華

東(자본집약산업: 반도체 등)-北京(지식집약산업: IT 벤처)의

3각 보완 및 제휴 관계로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 북경지역은 현지의 벤처기업에 의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제조기능은 화남 및 화동지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업계는 북경의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귀국자에 의한 신흥 벤처기업이 연이어 설립되고

있다. 화남과 화동이 외자주도에 의해 성장한데 비해 북경은

현지 벤처기업이 전자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자체 개발과 설계에 집착해 온 결과 기술진의 수준

향상과 더불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기

술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일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가격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수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

다. 하지만, 핵심부품의 해외의존은 여전하며, 메모리반도체나

TFT-LCD 등 대량생산형 주종 품목에서는 세계적 위치를 확

고히 굳혔지만, 상시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공급과잉에 의한 수

급불안에 빠지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품의 개발 및 설계는 국내에서 하고, 생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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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하는 패턴이며, 이 경우 일본 기술자는 대부분이 일

본내에서 부품과 재료를 조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발하게

된다. 만약 생산공장이 입지한 나라에서 싼 가격으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더라도 그 장점을 살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다음은 한·중·일의 상호의존관계를 살펴보겠다. 앞에서 언

급했듯이 한·중·일 세 나라는 상호간의 경쟁우위 제품을 중

심으로 상호의존적 무역관계를 유지하면서 발달하고 있다. 한

국은 일본에 T F T- L C D나 메모리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소재 및 핵심부품,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수입하

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도체, 휴대전화, 전자부품

등을 수출하고, 대신에 범용부품이나 아날로그 가전제품을 수

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에 가전제품이나 범용부품을 수

출하고, 대신에 첨단전자제품이나 반도체 등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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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한·중·일 전자산업의 상호의존적 발전관계

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이러한 상호의존적 발전 가운데서도 중국의 급성장은 우리나

라와 일본의 전자산업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은 전통적으로 전자산업 강국인 인근 국가들의 희생을 통해 얻

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접국가들의 전반적인

수출은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호황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

본은 미국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일 양

국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이러한 무역흐름의

변화는 동북아 역내수요가 미국과 유럽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의 전자제품 공급망이 선발국가의 첨단기술부품 생산

중국에서의 조립가공 최종시장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점점

구축되고 있다. 중국은 수입부품 조립에 특화돼 있고, 이 부품

들은 고임금 국가인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되며, 이들 국가는

제품조립을 위해 중국의 비교적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중국의 급부상은 인근국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

라, 적어도 IT버블 붕괴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재

로서는 이들 국가의 무역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

다. 다만 중국이 지나치게 급부상함에 따라 한·일 양국이 대

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동북아 중심의 무역패턴 변화가 전

체 동북아 수출을 과장시키거나 중국을 무역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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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되어 중국으로 판매되는 메모리반도체는 한국 수출품이지

만, 이것이 중국에서 PC완제품으로 조립되어 미국으로 출하될

경우 중국 수출품으로 한번 더 계산되어 결국 전체 동북아 수

출은 과대포장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을 무역강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들의 대부분은 외국기업들이며, 이들이 중국 수출의 실질적인

원동력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컬러T V의 최대 수출업체는

우리나라 LG전자의 현지법인이다.

다음은 한·중·일의 전자산업 성장패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자산업에 대한 성장패턴은 같은 문

화권으로서의 공통점도 있지만, 정치적인 차이, 국가규모의 차

이, 산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보이고 있

다. 한국의 경우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발전

단계 초기부터 수출에 역점을 둔 반면, 중국은 엄청난 내수시

장에 외자계 기업을 유치, 수출확대와 내수 충족이라는 두 가

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일

찍이 미국의 기술협력으로 성장하여 세계적 전자 선진입국으로

발돋움했다. 비록 일본은 현재 전자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위기

까지 이르렀으나, 부활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을 전개하고

있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에 있어서 한국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메모리반

도체, 액정평판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대량생산형 품목에 역량

을 집중한 반면, 중국은 중저급 제품부터 최첨단제품에 이르기

까지 거의 전 부문에 걸친 선단식 발전과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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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등 신경제적 산업구조로 탈

바꿈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제조업

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생명

공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단계로 이행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

국, 일본이 유사한 발전경로를 걷고 있다고 하겠다.

제품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관련제품의 수입과 기술

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려 노력

한데 반해, 중국은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 방식, 그리고 다국

적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등에 힘입어 단기간에 높은 기술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속속 중국에 생산 및

연구개발 거점을 세우고 있고, 중국 현지기업들도 외자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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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한·중·일 전자산업의 성장전략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한 국 중 국 일 본

성장속도 견조한 성장 초고속 성장 성장속도 정체

경쟁제품

선택적집중: 메모리반

도체, 대형 평판디스플

레이, 휴대폰, MP3

품목다양성: 중저급

가전, PC, 범용부품

광전자융합기술제품: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유기EL, 복사기

내수시장 매우 협소 수출지향 광대한 시장과다양층 비교적 크고 고급형

산업구조
제조업 I T서비스, 제

조업의선택적집중

조립가공형제조업중심,

외국기업 중국자본계

제조업 해외이전 국

내 지식집약형 산업

브 랜 드 자체브랜드 창출역점 O E M 일부자체브랜드 자체브랜드 확고

기술획득 수입과 기술 교환 시장과 기술 교환 기술과 기술 교환

연구개발 자체 R&D 다국적기업R & D거점 글로벌R & D거점확보

투자패턴 고위험의대량생산투자 외국인의조립가공투자 위험회피의 안전투자

벤처기업 대기업분사 벤처활발 귀국자중심벤처 개시 안정성추구의중소기업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거나

자체 브랜드를 통한 세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

본의 경우는 자기기술과 상대기술을 크로스 라이선싱하는 방식

으로 기술을 흡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기술의 독자표준

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 환경이 크게 변화되

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

운데 유일하게 활황을 보이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세계 각국 기

업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중국은 전자산업의 생산

기지로서, 또한 거대시장으로서 세계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

이다.

중국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은 경쟁상대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다국적 기업들인 서구업계와 일본업계가 중

심이 되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2 0 0 0년들어 한국기업들이 성장의 돌파구를 중국시장에서 찾

기 시작하면서 경쟁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1990년대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경합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

부가가치의 틈새시장에서 경합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의 고부가가치화 대응전략으로 수정하면서 눈

부시게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에서는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현지기업과 국유기업들의 급

속한 경쟁력 향상으로 전자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한층 어

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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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전자산업의경쟁구도

1) 주력 제품별 경쟁구도

세계경제가 인터넷과 PC의 대중화에 의해 글로벌화 네트워

크체제가 정착되었고, 디지털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세계시장도 글로화를 선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등 선진국

의 다국적 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계를 상대로

세일즈를 하였고, 각국의 로컬업체들은 대부분 일정한 지역에

서 활동하였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개막되면서 소비자

나 생산자 모두 전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그만큼 후발업계의 영역활동이 넓어진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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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다양한 경쟁기업들의 중국시장 침투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한·중·일의 전자산업에 있어서도 경쟁제품의 구성을 보

면, 과거 1 9 8 0년대에는 한·중·일의 주력 경쟁우위 제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확실한 격차를 보였다. 당시 일본은 V T R ,

C D P, 카세트 녹음기, 메모리반도체 등을 통해 세계 전자시장

을 석권하였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의 기술도입을 통해 자립

의 성장으로 나아갔다. 당시 중국은 전자산업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일본의 주력 분야에 대부분 진입하기

시작하여 일본과의 격차를 대폭 줄여 놓았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경쟁대상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해외기업의 조립가공 분

야에 특화하면서 자생적 능력을 키워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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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한·중·일의 주력 전자제품 경쟁 트렌드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1 9 6 0년대 1 9 7 0년대 1 9 8 0년대 1 9 9 0년대 2000년대

일

본

흑백TV,

라디오,

전축

CTV, 스테레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VTR, CDP, 

반도체, 카세

트 녹음기, 

첨단전자부품

휴대폰, 

PC, LCD,

2차 전지, 

게임기

캠코더, DVD, 

유기EL, 통신

기기, 핵심소재

부품

한

국
-

라디오, 전축, 

냉장고, 세탁기,

흑백TV

CTV, VTR,

전자레인지,

에어컨, 

범용전자부품

메모리 반도체,

PC, LCD,

CDP, MP3

휴대폰, DTV,

TFT-LCD,

DRAM, DVD, 

2차전지

중

국
- -

흑백TV,

라디오,

녹음기

CTV, CDP,

스테레오,

VTR,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범용전자부품

아날로그가전,

반도체중간제품,

DVD, 휴대폰,

PC, 첨단전자

부품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은 TFT-LCD, DRAM, 휴대전

화, 디지털평판TV 등 대형 범용품에서는 일본을 능가하기 시

작하였으며, 전자입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도 아날로그 가전, 데스크탑 PC, 반도체조립, 범용

전자부품 등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되었다. 특히 중국자본기

업의 부상은 경쟁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다음에는 앞서 분석한 3국간의 기술경쟁력과 수출경쟁력 등

에서의 분석을 종합하여 전자산업에서 한·중·일간의 경쟁구

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경쟁구도의 상호관계를 종합한 결과를‘보완형’,

‘부분경쟁형’,‘완전경쟁형’으로 구분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

고 3년 후 미래관계 등으로 각각 시점을 달리하여 동적인 변화

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제품의 유형이 어떻게 변

동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예

측하기 위함이다.

상호관계를 유형화한 결과에 의하면 상호 기술력 격차를 반

영하여 한-중, 한-일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Ⅵ-3> 참조). 즉, 한-중간의 관계는 첨단제품군에서 보완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가 부분경쟁형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제품군에서는 중심이 보완형에서 점차 경쟁

형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경쟁형에서 보완형으로 逆이동65)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범용제품, 조립가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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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중 관계에서 보완형으로의 역이동은 중국의 경쟁우위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경쟁력

이 약화·상실됨을 의미함.



야에서 중국의 우위가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역이동 관계는 일

반제품군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한-일간 관계에서는 한-중간 관계와 대조적으로 첨단

제품군, 일반제품군 모두에서 완전경쟁형의 유형을 보이는 가

운데 일부 제품에서 부분경쟁형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이 주목

된다. 결국 한-일간에는 향후 세계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첨단

제품군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시장점유 모두에서 치열한 경쟁

제Ⅵ장 한국 전자산업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291

<표 Ⅵ-3> 한·중·일 전자산업의 제품별 경쟁관계 유형화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주：1) △( 1 9 9 0년대 후반∼2 0 0 0년대 초) ●( 2 0 0 3년 말 현재) ( 2 0 0 6년 전망) .

2) 디지털영상기기는 디지털 평판TV, DVD레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보완형
경쟁형

보완형
경쟁형

부분경쟁 완전경쟁 부분경쟁 완전경쟁

<첨단제품군>

반도체 △ ● △ ●

무선통신기기 △ ● △ ●

디지털영상기기 △ ● △ ●

노트북 PC △ ● △ ●

TFT-LCD △ ● △ ●

PDP △ ● △ ●

핵심소재 △ ● △ ●

<일반제품군>

홈네트워크백색가전 △ ● △ ●

아날로그형가전 △ ● △ ●

음향기기 △ ● △ ●

데스크톱 PC △ ● △ ●

범용전자부품 △ ● △ ● △



관계가 존재하고 향후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제품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재의 시점

으로 한-중 관계에서 보완형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도체, 디지

털영상기기, TFT-LCD, PDP, 핵심소재부품(이상 첨단제품

군), 홈네트워크형 백색가전, 범용전자부품(이상 일반제품군)

이며, 부분경쟁형인 제품은 무선통신기기, 노트북 PC(첨단제

품군), 아날로그형 가전, 음향기기(일반제품군) 등이다. 한-일

관계에서는 대부분 완전경쟁형에 속해 있으며, 반도체가 부분

경쟁형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도 상당기간 완전경쟁형의 관

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현재, 3년후를 비교하는 동적인 유형변화에서 상대적

으로 변화가 큰 제품은 무선통신기기, 노트북 PC, 아날로그형

가전, 음향기기(이상 한-중 관계), 반도체, 디지털영상기기, 핵

심소재부품(한-일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흐름

으로 볼 때, 한-중간에는 아직까지 상호보완관계가 강하지만,

한-일간에는 역동적인 전자산업 기술진보 현상을 반영하여 치

열한 경쟁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 산업혁신 역량별 경쟁구도

2 0 0 3년 현재시점에서 한·중·일의 전자산업에 대한 경쟁구

도는 대체로 일본의 경우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 동시에 최대 강

점 부문인 소재 분야와 핵심부품 분야는 확실한 경쟁우위 구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중국은 조립가공 분야의 강점을 발판으로 범용전자부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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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도 이미 시장을 장악했으며,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한·일간

에 점유하고 있는 부가가치산업 대열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위치하여 매우 어

렵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하이엔드제품 고수전략

과 중국의 중급제품 진입 시작으로 영역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

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양면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여 내수 중심의 IT서비스

를 바탕으로 관련제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시장으로 헤

쳐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의 경쟁구도를 이끌고 있는 각국 전자

산업의 잠재적 경쟁조건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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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Ⅵ-3> 한·중·일 전자산업의 부가가치 점유위치 변화



우선 한국은 정보통신 기반구축의 세계적 수준으로 부상하여

관련 전자제품의 안정적인 국내수요 창출이 용이해졌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디지털가전, CDMA 통신기기, 휴대전화,

LCD, PDP 등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

되는 분야이다. 한국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들은 국가

전략적 육성 분야에 속하는 고부가가치 품목들로 국가적 육성

의지에 따른 추가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중·일 전자산

업의 육성정책에서 특이하게 우리나라만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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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한·중·일 전자산업의 경쟁구도에 대한 강·약점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한 국 중 국 일 본

강

점

·메모리반도체 강국

·내수I T기반세계 수준

·대량생산기술 최강

·브랜드인지도 상승

·도전적, 모험적, 민첩

성의 국민성

·벤처기업 정착

·성장동력 선택과집중

·정부부처간경쟁적지원

·거대 국내시장

·정부의 공격적 지원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지식인의 귀국자급증

·광학기술 우위확보

·SW기술의 잠재력

·세계의 공장화 지속

·북경올림픽: 2008

·글로벌 화교네트워크

·우수한 제조기술력

·우수한 설계기술력

·우수한 광전융합기술

·우수한 부품소재기술

·우수한 시험검사기술

·풍부한 원천기술

·대중소기업 균형 발달

·브랜드인지도 세계수준

·글로벌 마케팅력 우수

약

점

·원천기술 취약

·대중소기업불균형발달

·내수시장 협소

·시스템 설계기술 취약

·전문기술인력 부족

·SW기술 취약

·소재기술 취약

·광학기술 저조

·핵심부품 수입의존

·유경험 고급인력 부족

·바세나르협약의 최

첨단기술 도입규제

·브랜드인지도 저조

·IT기반 저조

·해외기업 의존적성장

·지적재산권 보호 모호

·유통채널 미비

·조립생산의저부가가치

·고령화와고임금노동력

·벤처정신 부족

·구조조정의 지연

·대규모 투자력 상실

·전자제조업공동화가속

·독자적 표준화 선호

·IT기반 투자 지연

·의사결정과정의 지연

·수직적통합일괄생산구조



은 정부 부처간(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경쟁적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국내 전자산업의 단점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사업구조나 전략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핵심부품

소재 수입유발형 산업구조라는 점과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점

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회로설계, 메커니즘 설계 등

설계기술 부족과 원천기술의 취약으로 이들을 선진기업에 의존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자기술은 마이크로전자기술, 초정밀기

계기술, 광학기술 등이 융합된 복합기술로 발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융합기술의 원천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부착 휴대폰이나 광통

신기기, DVD, 내시경 의료장비 등 새로운 응용 분야가 이러한

융합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대학

교 집중으로 전문인력 부족은 우리 전자산업계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강점은 광대한 내수시장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해외기업을 끌어들어 세계의 공장화를 이루었다는 점이

다. 후발주자로서 공격적인 유치전략을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

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잠재적 강점으로

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나 화교들이 속속 귀국하여 벤처기업

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의 중요 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반면에 전자산업에 대한 경험, 고급인력, 기술 등이 전반적

으로 부족하여 해외기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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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최신 기술의 도입이나 최첨단설

비의 도입은 바세나르협약( Wassenaar Arrangement)6 6 )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도 매우 느

슨하여 선진기업들의 중국내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에 한

계가 있다.

일본의 강점은 일찍이 전자입국으로서 세계 전자시장을 선도

해 나갔던 제조기술, 설계기술, 원천기술, 품질관리기술, 마케

팅 능력 등을 최고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종합전자업계의 백화점식 수직통합 일괄생산구조는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독과점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지만, 글로벌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최근

의 분업구조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일본의 전자업계는 고령화와 고임금의 노동력, 지속된

엔고, 정보화정책 지연 등으로 국내 투자보다는 중국 등 해외

투자를 선호하게 되었고, 국내는 제조업 공동화로 실업자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음에는 한·중·일 전자분야의 산업혁신 역량에 대한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다. 우선 전자기술 분야의 혁신역량은 일본의

경우 신제품 개발기술(product technology)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한국은 제조공정 개발기술(process technology), 중국

은 조립가공 기술(assembly technology)이다. 부가가치 분야

에서는 일본의 경우 핵심부품 및 첨단소재, 한국은 대규모 투자

296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66)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은 1996년 중국, 북한, 이라크,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국제협약으로서 민수용이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제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형 부품 및 디지털제품, 중국은 아날로그 전자제품에서 혁신역

량을 발휘하고 있다. 생산성 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우 다품종소

량 제품의 유연생산체제, 한국은 표준형 대량생산체제, 중국은

노동집약적 생산체제에서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3

국의 혁신역량들은 상호간에 보완적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에 이의 활용을 통해 국제분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3) 한국의전략적포지션설정

앞에서의 <표 Ⅵ-3> 및 <그림 Ⅵ-3>에서 파악하였듯이 한국

은 중국에 대해 과거 보완적 관계에서 부분 경쟁관계로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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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한·중·일 전자 분야의 산업혁신 역량별 경쟁구도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일 본 한 국 중 국

전자기술

·원천기술, 핵심기술

·기초기반기술 발달

·제품개발기술발달

(Product Technology)

·개량기술, 응용기술

·디지털기술 발달

·제조기술 발달

(Product Technology)

·모방기술, 도입기술

·순수기초과학 발달

·조립가공기술 발달

(Assembly Technology)

부가가치

·다품종소량생산체제

·핵심부품, 소재

·브랜드, 글로벌 마

케팅 발달

·소품종대량생산체제

·대규모 투자형 부

품, 디지털제품

·브랜드이미지상승중

·조립생산체제

·아날로그제품

·OEM제품

·화교유통망 발달

생산성

·자본장비율 제고,

자동화

·주문형유연생산체제

·제조-경영의정보화

·자본및 지식집약화

·표준형 대량제조시

스템

·경영의 정보화

·노동집약적 수출산

업화

·비용절감형 노무관

리 체제

경쟁력
·고도기술 경쟁력

중심

·중급기술＋가격경

쟁력
·가격 경쟁력 중심



이동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첨단 분야에서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한·중·일의 트라이앵글 경쟁

구도에서 향후 어떻게 포지션을 설정하고, 개척할 것인가? 우

리 전자산업이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통해 포지

션 전략의 방향을 살펴보겠다.    

우선 한·중·일 전자산업의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살펴보면, <그림 Ⅵ-4>에서처럼 현재의 경쟁영역(A-C-D의 정

삼각형)은 메모리반도체나 액정디스플레이와 같은 대형 부품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일부와 시스템조립 부분의 일부에 위치하

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경쟁영역(A-E-D-G)은 조립 분야를

중심으로 중급기술 분야까지 침투하여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경쟁영역(A-B-C-E)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과 소재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사업영역은 일

본과 중국 사이에서 양국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향후 우리 전자산업이 지속적 발전 가능한 산업구조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포지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우리의 경쟁영역은 원천기술을 중심

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영역(A-F-C-E의 사각형)으로 확

대하여 일본의 영역을 잠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존의 전

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때가 되면 일본은 최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되, 상당 부문은 서비스 분야나 마케

팅 분야로 경쟁영역(A-B-C의 삼각형)을 옮겨 갈 것이다. 반면

중국은 우리의 경쟁영역을 잠식하면서 경쟁범위(G-C-D의 큰

삼각형)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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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그림 Ⅵ-4> 한·중·일 전자산업의 경쟁구도와 우리의 포지션



이러한 양면의 압박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 전자산업의 탈출

구는 공존과 경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공존을 위한 한·

중·일의 협력체제 구축과 경쟁을 위한 체질강화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중국은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이

르는 다양한 제품 스팩트럼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조립가공

(low-end) 분야에서의 보완성을 강화하고, 첨단 분야의 경쟁

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첨예한 경쟁관계인 일본과는 첨단

기술(high-end) 분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핵심역량의

배양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포지션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전자

산업의 최대 강점인 대규모 투자의 양산형 전자제품에 대한 핵

심역량을 확충하여 지속적 비교우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이미 세계적 수준인 DRAM, TFT-LCD, PDP, CDMA 이동

통신기기 등은 일본의 추격을 배제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배터리, 디지털 TV 등

세계 선두그룹의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한 분야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역량 결집이 요구되며, 일본의 영역을 잠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본집약적 산업 분야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장점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오너인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위험부담을

스스로 간직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메모리반도체나 액정디스플레이에서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 창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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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해외 기업과의 경쟁단계를 거쳐 중

국기업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세계시

장에서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선택

하고 이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기술 중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소유 인력을 활용하거나

공동개발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

야는 ① 대학,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 가능성의

첨단기술 분야, ② 자금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의 특화기술 분야, ③ 세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항공우주 및

국방관련 전자기술 분야, ④ 특정 분야에 대한 인력과 투자를

집중한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으로 특화된 분야의 기술수준이

우리를 능가하는 부문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은 대체

로 X선 광원기술, 고출력 레이저기술, 광증폭기, 광전자기술,

광학기술, 마이크로파 중계통신시스템 등이 있다. 

반면, 전자기술 중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이 필

요로 하는 기술 분야의 경우 우리의 포지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 기술의 무기와 중국의 시장을 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기술을 토대로 중

국과 표준화 설정을 교섭하거나 부품공용화를 통해 거대시장에

서 선진국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너무 첨단적인 분야는 우리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바세나르협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중국을 주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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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전자기술 중에서 한국과 중국이 다같이 보유하고 있

는 경우는 상당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

야로서 노동집약적 산업과 관련된 부문이다. 제품수명주기로

보면 대부분이 성숙기의 기술로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한국이

추월당하는 부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중국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개척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하겠다. 

한편, 현재 우위를 갖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열위품목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경쟁우

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과 품목, 그리고 한국기업의 독특

한 경쟁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집중적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한국 전자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동북아의

상호협력 방안

(1) 기본방향

한·중·일의 전자산업 관계는 세계시장에서 동반자적 관계

인 동시에 경쟁자적 관계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과 경쟁의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양면성을 지닌 세 나라의 전자산업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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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세계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을 통한 공

존공영의 전략이 필요하며, 나아가 우리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

한 전략 선택이 요구된다.

세 나라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전자산업

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역내 분업구조의 심화

및 공동체 형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상호보완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3국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3국 전자제품간의 높

은 보완성, 저렴한 수송비용에 의한 직접교역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상의 수평적 분업 확대 및 공동체 구성에 유리한

강점이 있다.

특히 한·중·일의 독자적 전자산업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윈윈( w i n - w i n )게임이 될 수 있는 보완적 자산

(complementary assets)의 협력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일본의 첨단기술과 고급인력, 한국의 생산기술과 벤처

경영,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을 결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바람

직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수직적 분업구조가

고착될 우려도 있으므로 우리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

적 독자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 나라는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상호관계의 제품

별 유형화에서도 파악된 바 있듯이 보완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

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응방향은 기본적으로 경쟁

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국내 R&D 능력을 확충하고, 해외의 고급두뇌,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하는 세계화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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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으로의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무역과 투자의 균형

문제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PC 주변기기에 관해서는 중국은 어느 정도의 국

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컴퓨터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국과의 격차가 아직 크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수출 확대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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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한국 전자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한국의

선택

한국의 핵심

역량강화방안

- 원천기술 확보의 연구기반 구축

- 외국 R&D센터의 국내 적극 유치

- 한국기업의 중국현지 R&D센터 설립

- 전자부품의 모듈화 적극 개발

- 중국시장에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

한·중·일의

상호협력방안

- 동북아 전자산업 발전기구 및 공동발전기금 설치

·동북아 전자산업 공동체 기구 창설

·동북아 전자산업 발전기금 설치

- 실질적인 인력교류 확대실시

·상대국 기업의 대학생 인턴십제도 활용방안

·은퇴 기술자 및 실업 기술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

차원의 활용방안

·상호 특정 전문가의 결합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상호 기업간 또는 연구기관간 인력교류

- 전자산업의 전략적 제휴 확대

- 동북아 공동의 전자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감대 형성 추진



(2) 한국의핵심역량강화 방안

1) 원천기술 확보의 연구기반 구축

최근 들어 연구개발 분야의 프로세스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

고 있다. 즉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리니어 모델이 사라지고 있

다. 종래에 연구개발이라 함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연구의 3단계로 구성되고 실시되어 왔다. 기업은 개발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은 기초연구를 중심으

로 추진해 왔으며, 각각 전문성의 차별화와 연구 노하우가 축

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개발의 3단계 리니어 모델은 서서히 사라

지고 있다. 이것은 기초연구가 성공하면 응용연구나 개발연구

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그 성과가 곧 사업화로 직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차이

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나노기술, 반도체기술, 바이오기술, 광

학기술 등이다. 특히 IT로 대표되는 전자기술 분야에서는 이를

위해 각국이 강력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프로젝트마다

대규모로 조성하여 기초연구부터 개발연구까지의 소요기간 단

축을 꾀하는 스피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 변화에 비추어 우리나라 전자산

업에 대한 연구개발정책을 돌아보면, 연구개발을 둘러싼 최근

의 구조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연구개

발력의 한층 더 강화와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쟁력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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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력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3년 후반들어 우리나라는 10대 성장동력 육성정책, 지

역균형발전정책, 동북아 경제중심전략 등 규모가 매우 크고 엄

청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IT로 대표되는

전자산업의 연구개발 부문이 직·간접적으로 모두 들어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 추진에서는“원천기술 확보”라는 공통적인 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원천기술은 해당 분야의 기반이 되는 핵심요소기술로서 관

련제품의 기본적인 개념을 규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이동통신의 CDMA, 반도체의 기본 아키텍처, 디지털 가전

기기의 영상 및 음성신호처리기술 등이다. 이러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C D M A의 퀄컴 칩처럼 고수익을 오랫동

안 창출할 수 있다. 즉 관련제품의 최초 개발자라는 지위를 이

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의 과제선정을 대부분이 제품 위주

의 목표로 규정하고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

기초기술을 생략하고 바로 제품개발을 시작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 그리고 연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도 특정 과제를 프로젝

트 베이스로 산·학 협동과제 수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시스템에서는 원천기술 확보가 아무리 중요

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천기술은

기초기반기술의 장기간 노하우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며,

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기업의 연구소보다, 또는 대학의 연

구보다 전문 연구기관이 끊임없이 집중연구하는 과정에서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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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탄생시킬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천기술이 곧 바로 상업화 기술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시스템

을 적어도 1곳이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기술관련 전문 연구기관은 통신 분야의 한국전자통

신연구원과 명확한 주제가 없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있다. 이들

연구원은 장기간의 기초기술연구보다 산·학 협동의 응용연구

내지 상업화 연구에 거의 대부분 치중하고 있다. 물론 대학은

산·학 협동의 본산지로서 학문적 기초연구와는 거리가 먼지 오

래되었다. 더욱이 전자부품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기

관이 아닌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기초기술에 전념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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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Ⅵ-5> 연구개발의 구성별 투자 비교



미국이 원천기술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개발 투자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

이다. 즉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기초연구소에 집중투입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자금이 대부분 산·학 공동연구

라는 과제로 기업과 대학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관련

전문 연구소가 적은 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전문 연구소를 설

립하는데 너무 엄격한 관리를 했기 때문이며, 또한 당장의 성

과를 요구하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구축해야만 동북아 R&D중심

국가로 가는 길이 순탄해질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대학간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학의 연구기능의 공동화, 관·학의 제휴와 기초연구 기능확

대, 산·학의 제휴, 스핀오프 기업의 육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중층적으로 담당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구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최고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벨기에의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

이다67). 이 연구소의 성공모델을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의 연구시스템에 비추어 다양한 연구진이 다양한 기능

의 중층적 담당을 통해 적절한 상호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 유니버시티의 연구기관이 산·학

공동연구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산·학 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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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고유 연구활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떼어내는 효과도 있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체제는 근본적으로 원천기술 확

보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적기

에 개발할 수 있는 호순환의 연구개발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기술에서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기존의 전자기술

과 정밀기계기술의 융합으로 메카트로닉스가 탄생하였고, 또한

전자기술과 광학기술이 접목하여 옵트로닉스가 탄생하여 제품

에 활발한 응용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기술, 정밀기계기

술 및 광학기술이 융합한 제품이 각광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제품인 최고급 휴대폰의 경우 줌카메라,

동영상 촬영, 플래시 등 고기능성이 부착되어 있다. 이는 전자

기술, 정밀기계기술 및 광학기술이 결합된 현대 첨단기술의 결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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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IMEC은 1984년 벨기에의 프랜다스 주정부에 의해 설립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

야의 연구기관임. 1,100명 정도의 연구진이 있으며, 프랜다스주의 6대학과 공동연구

를 진행시키는 대학공동 이용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함.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만, 독

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산·학·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조직임. IMEC은

이를 이용하여 산업계와 공동연구, 대학간의 공동연구, 정부의 기초과학 프로그램 실

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연구기관임. 

IMEC의 연구모델은 ① 대학의 연구기능 공용화, ② 관·학의 제휴와 공적 기초연구

기능확대, ③ 산·학의 제휴, ④ 스핀오프 기업의 육성 등 다양한 기능을 중층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연구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벨기에의 경우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충분

히 활용하여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 생각됨. 

IMEC은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국제적으로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반도체기술의 45nm 이하 개발 분야에 참여(2003.10)하고 있음. 그 외 기술이전이

나 스핀오프기업의 설립에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스핀오프기업의 지원을 위해

1997년 IMEC과 벨기에 주요 금융기관의 출자로 IMEC Incubation Fund(IIF)를 설

립하기도 했음.



이러한 융합기술은 각각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타회사의 기술을 고가로 도입해야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

고 있다. 이들 기술은 당초 캠코더에 응용되어 왔으며, 캠코더

는 전자기술, 정밀기계기술 및 광학기술의 원천기술이 융합된

매우 복잡한 종합기술제품이다. 그 후 디지털기술이 급격히 발

달되면서 휴대폰의 부가기능으로 진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진화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있던 기업은 휴대

폰의 부가기능 기술이 캠코더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익은 고

사하고 적자만 내던 캠코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제

품개발에 투자해 왔다. 물론 한 때 유망 제품으로 부상하여 많

은 기업이 캠코더사업을 시작했으나, 도중에 대부분 포기하고

현재는 일본의 몇 개 업체와 한국의 1개 업체가 남아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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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원천기술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유지하기가 매

우 어렵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2) 외국 R&D센터의 국내 적극 유치

점증하는 동북아 전자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는 전자기술의 연구개발 체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고, 나아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동

북아지역의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계획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의 거점확보가 되는 R & D

허브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동북아 R&D 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국내의 R&D 여건을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등 선진사례 국가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과 외국 일류

기업의 R & D센터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술협력은 선진기술의 이전·흡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

며, 반면에 세계 연구개발자원의 적극 유치활동 등은 미약했다.

다행이 2003년 들어 국내에 R&D센터 설립의사를 밝힌 다

국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기술관련 다국적

기업은 인텔(미국), HP(미국), IBM(미국), AMD(미국) ,

Photronics(미국), 국립광학연구소(러시아) 등이며, 모토롤라

와 노키아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휴대폰관련 R&D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다국적 기

업들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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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R&D센터는 연구 특성상 상업화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1개 회사가 제품 분야별로 여러 개의 R&D센터를 설

립하고 있다. 따라서 1사 1센터 유치에 만족하지 말고 1사 다

품종센터 유치전략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토롤라는 2002년 기준 중국에 18개의 R&D센

터를 설립했으며, 앞으로 25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자산업 강국인 일본에는 최근 수년

간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R&D센터 설립이 전혀 없었다. 

다국적기업은 최첨단 기술의 주된 소유자이고, 기술혁신의

리더이기도 하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스스로의 경쟁

능력을 유지 및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타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차이 및 과학기술 능력을 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R&D활동을

글로벌체제로 전개하는 장점은 매우 크다. R&D활동의 글로벌

화는 다국적기업이 스스로의 기술 우위성과 상대국의 기술능력

을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스스로의 경

쟁력 향상을 가져온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예를 들어 자국에서 이미 추진된 R&D와

경쟁할 가능성도 있고, 타국에서의 R&D센터 운영비용 증대

등이 있다.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이 R&D업무를 본국에 집중하고 있다

가 최근 들어 해외로 확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치열한 글로벌 경

쟁체제에서의 생존전략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라 생각된다. 지

식기반경제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전문지식 소유의 인재와 기능

312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에 대한 수요가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개발도상국

에는 많은 과학기술의 인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재의

존재가 다국적기업의 연구 활동에 글로벌화를 재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는 풍부한 저임금의 과학기술 인재가 있지만, 여

러 선진국에서는 현지의 연구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다국적기업의 R&D를 해외로 전환하고 있다. 

둘째,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 연구와 개발을 독립된 여러 부문으로 분해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서로 다른

곳에서 수행하여 최종단계에서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립된

것이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연구 활동을 받아들이는 대상국의 적극

적인 정책 변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자관리체제의 자유

화,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인센티브 조치, 규제완화, 지적소유

권 보호의 강화 등 여러 요소가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이공계인력이나 연구시

설·장비 등 연구여건이 미흡한 가운데 외국인을 위한 주거·

의료·교육 등의 생활여건이 취약한 게 문제다. 동북아지역에

서 기술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동북아 R&D 허

브를 구축하여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서울, 대전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

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생활여건과 국내 연구환경을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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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선해 역내 국가와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R&D 여건을 갖춘 연구개발 특구

등을 조속히 지정하여 동북아 R&D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3) 한국기업의 중국현지 R&D센터 설립

중국 현지기업들은 가전이나 범용부품에서는 서서히 기술력

을 축적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에는

WTO가입 계기로 외국계 전자업계의 생산설비 투자뿐만 아니

라 R&D투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이 기술집약형 산업의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더욱이

많은 다국적기업은 R&D센터를 중국에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기업도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R&D센터를 설

립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R&D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시장전략 차원의

요인과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한 기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 R&D센터를 진입하는

전략은 우선적으로 현지시장 침투방안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제도는 계속 갖추어지고 있지

만, 특허권 침해, 직무발명의 인정, 기술 비밀정보의 누설 등

R&D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채

로 남아있다. 또한 중국인 엔지니어는 전직 지향이 강하고, 개

인 중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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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에는 R&D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성능 분석계측·

시험 검사기기 등 최첨단 장비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

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

ment)에 따라 엄격히 규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연구에

가까운 R&D활동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R & D활동은 사업화에 가까운 제품개발

에 한정하는 것이 모국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에는 거대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지시장에 맞추어 제품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 & D활동이 필요하고 적합하

다. 즉 시장개척형 R & D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R&D전략은 시장개척 전술로서 현지시장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국에서의 기술로 현지에서 설계변경

을 통한 시장대응형 상품개발이나 생산라인 업무에 가까운 제

품개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지생산법인의 내부에 R & D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기본전략하에 모회사의 기술·설비·제

품을 현지에서 응용개발하여 현지시장에 맞은 제품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R&D센터의 특징은 상품

화에 가까운 제품개발을 통해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통신기술연구

소), 모토롤라, 루슨트, IBM, 에릭슨, 노키아, 지멘스, 소니,

후지쓰, 도시바 등이 잇따라 중국에 R&D센터를 개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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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초연구 혹은 글로벌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

중국에 R&D센터를 개설하는 Microsoft, Intel, Bell Labs

등 다국적 기업도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의 외자도입 실적과 비교

하면,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R&D센터는 수량, 투자액 등이 아

직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에는 다국적기업이 R&D센

터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국적기

업의 심층적인 기술개발과 연구는 전통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내에 있는 R&D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4) 전자부품의 모듈화 적극 개발

우리 전자업계는 전자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품의 모

듈화를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의 기업은 이미 제

품의 설계를 모듈화에 근저를 두고 수행하고, 그 설계를 공개

(오픈 아키텍처)하여 생산 파트너를 글로벌 시장에서 찾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가전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필히 부품의 모듈화

를 꾀하여 경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그동안 폐쇄적

일관생산체제를 고집하면서 부품의 모듈화를 지연시켜 경쟁력

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듈화의 의미는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부품이나 부품의 결합

체(즉 모듈)를 일정규격으로 통일하고, 표준화한 부품 덩어리

라 할 수 있다. IBM사가 컴퓨터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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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듈의 규격을 통일시킨 것이 진전의 계기가 되었다. 모듈

화의 장점은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기기를 서로 간

섭되지 않는 몇 개의 묶음으로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로 인해 기기의 설계나 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 C의 경우 CPU, 메모리, 디스크 드라이버, 키보

드, 디스플레이 등의 각 모듈을 특정 규격으로 통일함으로써 설

계개발이나 제조조립이 용이하게 된다. 즉 신제품 개발은 코어

모듈의 개발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제조조립은 설계도만 있으면 모듈을 조달하여 쉽게 완

성품을 만들 수 있다. 모듈화가 진전되면 최종제품의 성능, 품

질 등이 원가요소인 모듈로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조립 기술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선진국 기업들이 모듈화를 크게 발전시킨 배경에는 디

지털 전자기기의 경우 품질이 균일하고, 부품수가 적고,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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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7> 모듈화의 개념



에 범용성이 있는 등의 이유로 모듈의 표준화 즉 규격의 통일

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모듈화가 잘 발달되면 생산효율 측면에서 일관생산 체제보다

분업생산 체제의 우위성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저임금의 노동

력이 풍부한 중국과의 분업체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원재료에서부터 최종 완성품까지 전체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구조인 생산네트워크의 모듈화를 개

발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호환 가능한 모듈의 조합에 의한 생

산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전략이 바로 제품의 진정한 오픈 아

키텍처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모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업계와 관련

부품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최고경영인의 결단이 필

요하다. 이는 자신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공개해서 관련업계가

호환성을 이룰 수 있는 부품모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공동개발 과제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제품에 대한 모듈화 계획을 수립하여 표준화하

고, 각각의 모듈제품을 공개 모집하여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중국시장에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

중국에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

고, 또한 한국의 제품이나 브랜드는 중국의 소비자나 산업계에

이미 침투하고 있다. 더욱이 WTO 가입으로 대외 무역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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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권도 많이 개방되었고, 또한 중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2003년부터 거의 무관세화되었기때문에 직접판매가 다

소 유리해졌다. 따라서 과거 중국의 수입업자에게 간접판매하

는 전통적인 수출형태로부터 직접 수출하여 중국내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관된 비즈니스 형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중국 국내의 자사판매 유통체제에서는 수주에서 납품까지의

매니지먼트가 발생하므로 판매처에 맞는 라벨링이나 복제 등

유통가공의 현지화 메리트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는 창고관리, 중국 세관에의 대응, 대금 회수 등 매니지먼트의

역량이 요구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시장은 13억 인구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

한 시장이다. 그러나 중국시장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바로 이

사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

어 있고, 지역적으로 23개 성과 5개 자치구로 나뉘어 있다. 또

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동서격차, 도시와 농촌의 도농 격

차, 그리고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심각한 매우 다양한 나라이

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접근에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

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마케팅 세분화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제품을

전지역에서 모두 성공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남녀노소별, 지역별, 민족별 등 다양하게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류계층에는 최신 유행과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공략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에니콜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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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콜의 가격을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기업인 노키아 제품보

다 높게 설정하여 마케팅함으로써 성공했다.

또한 중국의 13억명 소비자 중에서 부유층인 상위 5%의 고

소득층만을 목표로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위 5%

의 인구는 주로 북경, 상해, 청진 등 10대도시에 살고 있으면

서, 선진국 수준의 구매능력을 가진 인구는 약 6,500만명이나

된다. 이들 고객층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통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다른 면에서는 중국 인구의 13억명 중에서 49%를 차지하는

여성소비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경

제가 고도성장함에 따라 여성이 전체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여성소비자 시장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이 시장에 적합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국여성은 복잡한 기능의 첨단제품보다는 자신의 기호에 맞

는 외관과 함께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고객

지향적 제품을 선호한다. 이것도 중국의 핸드폰시장에서 적용

되고 있는데, 통신단말기 업체들은 여성의 욕구에 맞는 디자인

중심의 핸드폰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여성소비자들이 핸드폰 자체를 단순한 통신의 기능을

넘어 자신의 개성과 신분을 표현하는 장식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여성소비자를 향한 전자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은 없애고, 필요한 기

능을 보다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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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일의상호협력방안

1) 동북아 전자산업 발전기구 및 공동발전기금 설치

① 동북아 전자산업 공동체 기구 창설

한·중·일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시적으로 조사, 분석,

촉진, 논의할 수 있는「(가칭)東北亞電子産業共同體 ( E l e c t r o n i c

Industries Community of Northeast Asian : EICNA)」

구성을 제안한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재 한·중·일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하여 여

러 가지 형태의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

개되고 있다. 특히 한·일간의 FTA는 상당한 의견접근과 실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향후 한·중·일 3국간의 전반적인

F TA에 원활히 연착륙(soft landing)하고, 나아가 E U ,

NAFT 등 지역공동체의 전자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

해 공동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일간의 전자산업에는 무역마찰, 기술마찰, 인

력마찰 등이 심화·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원활한 사전조정과

조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동북아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 R&D 중심지 전략과 병행하여 동북

아 전자산업 공동체 전략을 추진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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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과거 유럽시장이 완전히 통합되기

훨씬 전부터 전자산업의 각 부문별로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공

동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68).

동북아전자산업공동체는 초기에 한·중·일 세 나라를 중심

으로 활동하다가 점차 대만 등을 참여시키고, 나아가 아시아

전자산업 공동체로 확대하는 선행 협력체제로 생각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및 기대효과>

동북아전자산업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중·일 국

가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표준화 등 공동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것이며, 또한 역내무역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3년 현

재 한·중·일의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IT제품을 중심으로

대부분 무관세이며, 가전 및 전자부품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다.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업무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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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UROBIT (European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f Business Machin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는 1974년에 설립한 컴퓨터, 통신기기 등

산업용전자 분야를 대변하는 단체임. 주요 활동은 역내 분쟁조정, 자유화, 관세 및 비

관세장벽 지원, 표준화 유도, 유럽 차원의 공식통계 제도개선, 역내외 부품산업과의

긴밀한 관계수립 등임. 

또한 EECA(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유

럽전자부품제조업협회)는 1 9 7 3년 유럽의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역내 협회들의 총합 협회로 설립되었음. 즉 E E C A는 총괄 협회이고, 그 산

하에 5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반도체산업은 E S I A ( E u r o p e a n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에서 수행함. 주요 활동은 유럽 전자부품산업

의 균형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 제고 노력, 역내 공동개발 프로그램 운영,

역외 무역불균형 시정 노력, 유럽과 외국 전자부품 산업간의 공정무역 관계정립 등임.



과제이다. 각국에서 외국을 대상으로 공동개발을 위해 발주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 연구기관 및 접근

채널을 종합 안내하는 업무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 외

국이라 함은 한·중·일을 포함하여 서구 선진국을 망라하여

협력상대국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중·일의 동북아전자산업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기대되

는 효과는 역내 전자산업의 분업에 의한 전문성 및 효율성의

증대와 북미, EU 등에 대한 협상력 증대, 역내 기술, 산업, 경

제 발전에 대해 기여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② 동북아 전자산업 발전기금 설치

한·중·일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프로그램 운용이 반듯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이러한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마련하기 위

해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베세토 電子産業 發展基金(가

칭)」설치를 제안한다. 

동 기금은 한·중·일 세 나라가 초기에 500만 달러(약 60

억원)씩을 출연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 달러(약 12

억원)씩 출연하여 공동개발 컨소시엄으로 출범한다. 사무국은

동북아전자산업공동체내에 두고, 설립 위치는 세 나라의 협의

하에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하든지, 혹은 기금을 추가로 더 많

이 출연하는 국가에 입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기금설치의 제안은 한·중·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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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할 수도 있고, 또는 한·중·일 경제장관 회담 등에서 제

안하여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기금의 주요 사용 용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한·중·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3국에

대한 기술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

만,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3국의 공동관심 기술 분야가 환경

친화적 전자기술, 에너지절약형 전자기술, 동양인 체형에 맞는

인간공학적인 전자제품 디자인기술, 극한기술, 신소재 등일 것

이다.

물론 과제선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반듯

이 기술혁신을 이루어야 하나 개별기업 단위에서는 당장의 고

비용과 기업이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개발보

다 기술도입에 의존하려는 기술 분야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전자산업의 친환경 제조공정기술 분야(수은, 납, 크롬, 프레온

가스 등 유해물질 사용부문)와 에너지절약기술 분야(저소비전

력 칩부품, 저소비전력 모터 등) 등이 있다. 

나아가 서구 선진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이지만,

한·중·일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 분야를 선정하

여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소프트사에

대응할 수 있는 리눅스 소스 이용의 새로운 오퍼레이팅 소프트

웨어 개발계획, 혹은 인텔 칩 대응의 새로운 동양식 칩 개발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개발은 초기에 한·중·일 세 나라를 중심으

로 활동하다가 점차 대만 등을 참여시키고, 나아가 아시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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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실질적인 인력교류 확대실시

한·중·일 세 나라의 공생을 전제로 한 상호 보완적 인력교

류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대학생의 상호교

류는 물론 대학생의 상대회사 인턴십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

법, ② 은퇴 기술자 및 실업 기술자의 재취업 기회제공 차원의

활용방법, ③ 상호 특정 전문가의 결합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방법, ④ 상호 기업간 또는 연구기관간 인력교류 등 실

질적으로 기업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무역, 투자, 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실제적인 경제교류가 활발

히 전개되고 있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는 인력교류를 계기

로 공동연구, 비즈니스 기회 등에 의한 신규사업의 창출이 기

대되며, 또한 상호보완에 의한 발전을 위해서도 효과적이고도

중요하다. 

일본의 대학에는 수많은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온 유학생이 제일 많다. 또한 해외

대학과의 대학간 교류협정에 기초한 인재교류에서도 한국과 중

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들 우수한 외국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의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일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을 매우 엄격하게 관

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도 IT분야의 고급인력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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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책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e-Japan전략(2001년 1월)

에서는 전문직·기술직 분야의 외국인 인재 수용이 확대 진행

되도록 자격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IT 기술자의 체류

자격요건 등의 외국인 수용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더욱이 e-Japan 중점계획( 2 0 0 1년 3월)에서는 2 0 0 5년까

지 3만명 정도의 우수한 외국인 IT 기술자를 받아들여 미국 수

준을 웃도는 고도의 IT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IT

기술자의 수용촉진을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IT 인재와 관련

되는 기술표준의 국제적인 공통화를 꾀하고, IT 인재의 기능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국적을 묻지 않는 유능한 IT 인

재 채용, IT 인력시장의 유동화 촉진 등에 의해 산업계가 보다

유능한 IT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 오고 있다.  

또한 e-Japan2002 프로그램( 2 0 0 1년 6월)에서는 경제산

업성이 아시아 각국에서 효과적으로 IT 인재를 육성하여 유효

하게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아시아 공통의 기술표준을 담은 콘

텐츠 제공의 e-Learning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6 9 ). 그러

나 현실에는 일본의 외국 인재에 대한 국제 유동성이 현격히

낮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력교류의 촉진이 세 나라의 공동

프로젝트로서 제안되어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가 실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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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Japan에서 일본의 기술관련 자격을 아시아에 확산하려는 발상에는 다분히 전략성

이 내포되어 있다고 느껴짐. 과거 아시아에 전개하려다 실패한 JIS규격의 반복된 의

도가 아닌가 우려됨. 기술관련 자격, 표준 등을 국가간 제도권으로 묶으려면 다자간

협의가 필요함. 



① 상대국 기업의 대학생 인턴십제도 활용방안

한·중·일 세 나라의 이공계 대학생을 해외 현장실습 사원

으로 채용한다. 세 나라의 이공계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대

국의 기업 또는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거의 인건비를 들이지 않

고,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파견 학생은 풍부한 외국기

업의 현장학습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

당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인력교류에 대한 각종

법제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세 나라의 인력교류 제

도가 서로 상이하여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며, 상호공생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자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파견하는 대학측의 4학년 학생

에 대한 학점문제를 1년간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적인 제도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파견하는 인력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도 검토되어야 한다. 외국기업에서 근무(또는 실습)하는데 따

른 항공료 등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대해 반론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나라의 인력교류에 대한 법제도가 완전히 확립되

기 전이라도 현지국가의 상대 국가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방

안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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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퇴 기술자 및 실업 기술자의 재취업 기회제공 차원의 활용방안

일본은 전자산업의 역사가 비교적 장구하여 전문 엔지니어가

많은데 비하여 고령화 증대와 함께 지난 10년간 경기침체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확대로 은퇴 기술자 및 중간퇴직자가 속출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퇴역 기술자가 다소 있으며, 활

용가치도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인을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가 매우 많으

며, 특히 중국은 생산현장 기술자를 많이 요구하고, 우리나라

는 연구개발 분야의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

부분 중소기업들이다.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중·일 세 나라는 이들

을 재취업 측면으로 접근하여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물론 일본의 경우 기술적 유출문제나 부메랑효과를 우려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경영체제가 이미 고착된 선진

일본기업들이 퇴역자의 기술능력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는 않

을 것으로 생각된다.

퇴역기술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

일 세 나라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DB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 나라는 (가칭)「가상 기술자교류센터( C y b e r

Engineer Exchange Center)」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세 나

라는 전자산업 분야 퇴역인재들의 DB를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필요한 분야에 인재를 소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재교류의 장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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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호 특정 전문가의 결합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오늘날 디지털기술에 바탕을 둔 정보통신산업은 급격한 기술

혁신에 의해 스피드경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이내믹한 벤처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인의 경우는 오랫 동안 선진국의 안정된 경제생

활을 누려온 탓인지, 위험한 도전을 꺼리고, 실패를 도저히 받

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의 경

우는 주지하다시피“빨리빨리”문화의 조급성과 대박을 향한

모험정신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를 비추어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국민성에 맞게 IT산업이 발달하고, 벤처기업의 흥

망성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은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제조업에 집착하여 새로운 전자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현재

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향후 잃어버릴 10년을 향하여 나

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강점인 기술개발력이

나 글로벌 마케팅력은 항상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특정 전문 분야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한국

측의 벤처경영 능력 및 자금조달 능력과 일본의 잠재된 기술혁

신 능력 및 마케팅력을 결합하면 훌륭한 신규사업이 창출될 것

으로 생각된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우수한 인재들을 동북아지역

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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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새로운 인재교류 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④ 상호 기업간 또는 연구기관간 인력교류

한·중·일 세 나라의 상호기업간 인력교류는 시장논리와 상

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연수생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류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간의 인력교류는 상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상업적 바탕의 통상적인 설비구매를 통한

인력연수, 또는 기술도입을 통한 인력연수 형태 등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중·일의 기술연수 교육기관 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급 기술전문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중·일 기업의 근로자를 선발하여 상대국

으로 연수시켜 지역전문가로 양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에 연구기관간의 인력교류는 상호 관심 분야의 공통점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국제 공동연구과제 수행과 병행하면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전자산업의 전략적 제휴 확대

한·중간 전자산업의 전략적 제휴를 보면, 대부분은 한국의

대기업- 벤처기업들과 중국의 대기업간 제휴 형태이고, 특히 한

국의 경우, 대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주요 대상업종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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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통신장비용 부품, 인터넷비즈니스, 콘텐츠, 솔루션 및 소

프트웨어 개발 등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과의 합

작투자 및 기술제휴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한·일간 전자산업의 전략적 제휴형태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과 일본의 대기업간 연계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 한국은 주로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인 기술도입이 많으

며, 일본은 경쟁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자기 회사의 역외생산

기지로 간주하고 대만에 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에 1세대 지난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대체로 중국은 한국의 대기업을 선호하고, 한국은 일본의 대

기업을 제휴선으로 선호하며, 반면에 일본의 대기업은 한국의

벤처기업들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은 중국내 다양한 종

류의 기업들에 대해 비교우위 또는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그동안 한·일간 전자산업에 대한 합작투자는 매우 적

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국을 일본 전자산업 부활의 훌륭한 파트너로 인식

하기 시작하여 대규모 합작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외

환위기를 넘기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인터넷과 이동통신

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였고, 벤처기업

을 과감히 육성하여 온 결과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부상했기 때

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자표준의 IT만 고집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에 동참하지 못하고 고립된다는 우려가 강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한국과의 협력은 2003년 들

어 현저히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3년 하반기에 삼성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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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및 도시바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연이어 발표하였다70).

앞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전략적 제휴가 다른 지역의 제휴

보다도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북경올

림픽에 따른 중국경제의 도약, 일본경제의 회복, 동북아경제협

력의 가시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FTA협정이 조기에 체결될 경우 양국간의 전략

적 제휴는 한·중간 제휴보다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한·일간의 전략적 제휴는 기술관련 제휴의 비중

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의 공동 R&D사업을 실질적으

로 확대 추진하여 양국 기업들의 기술력 제고에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대국으로서의 강점과 한국의 우수인

력 및 모험정신이 결합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

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중소기업들의 일본 진출 증가와 일

본의 경제문제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332 전자산업의 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70) 삼성전자는 소니의 메모리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2003

년 8월)하여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메모리스틱의 자사생

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제품카테고리에도 메모리스틱을 채택하여 응용제품

의 확대를 꾀하게 되었음. 메모리스틱은 소니가 규격화한 기록미디어로서 1998년부

터 판매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도시바와 광디스크장치 사업부문을 통합하는 것을 기본 합의했음(2003년

9월). 향후 양사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일본에 통합 신회사를, 한국에 신회사의 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임. 통합 신회사는 도시바 51%, 삼성전자 49%의 출자비율로 설

립되며, PC용 CD-ROM/DVD-ROM 드라이브 등의 광디스크 장치의 사업기획, 상품

기획, 제품개발, 자재조달, 영업 등을 담당함. 

삼성전자와 소니는 대형TV용 LCD패널 제조의 합작회사 설립을 기본 합의했음(2003

년 10월). 신회사의 CEO는 삼성전자, CFO는 소니가 맡을 예정이며, 한국 천안에 7

세대 TFT-LCD 공장을 설립하게 됨. 20억 달러의 설비투자 규모로 2005년 여름 양

산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의 일본과 제휴도 매우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

국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벤처기업들로서 솔루션이나 소프트웨

어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주요 대

상이 될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기업들이 그동안 국내생산을 줄이고 생

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이 많았기 때문에 의외로 일본내에 사장

되어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자부품업계 중에서 기

술개발만 끝내고 상업화를 못한 기업이 많으며, 이들은 항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개발이 이루어지

면 제휴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를 겨냥해서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이 엔지니어를 일

본에 대거 파견하여 유용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 기

업들도 지리적 이점과 문화적 장점을 발휘하여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의할 점은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는 형태

로 공개적인 협상을 시도해서는 실패확률이 높다. 오로지 기업

단위로 조용한 가운데 신속히 움직여야 성사될 확률이 높다.

왜냐 하면 선진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증권회사에 상장되어 있

고, 경쟁기업들도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공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기업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상호신

뢰를 쌓을 수 있다. 

4) 동북아 공동의 전자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화는 앞으로 전자산업 최대의 경쟁력 원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표준으로 적용되지 못한 원천기술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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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반감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표준은 전자산업에서는 반드

시 추구해야 할 선점대상이다.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시장규모에서나 세계전

자산업에서의 위상으로 볼 때 세계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주도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물론 한국 단독으로 표준을 독점하

는 것이 가장 경제적 이득을 높여줄 것이지만 표준은 세계시장

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독자적인 표준 추

진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단독으로 표준화를 추

진하기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중국의 거대시

장,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국제표준 프로젝트를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세대 성장 분야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북

아 세 나라가 국제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 나라간 표준화사업 참여의 장이 되는 기구를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대상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표준화 사업을 전

개할 필요가 있다. 

추진기관으로는 각국의 기술표준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예 한

국 산업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국제표준 실크

로드사업단」(가칭)을 설립하여 산하에 국별 사무국을 설치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업단의 주 임무는 구체적인 국

제표준 대상 분야의 선정 및 공동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및 정

보의 상호교류, 국제표준화 회의의 적극참여 및 공동보조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단의 최종목표는 처음부터 국제표준을

염두에 두고 기존 개발기술 또는 향후 개발기술이 국제표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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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국제표준화를 달성한다는 것

이다. 

5)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감대 형성 추진

한·중·일 세 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산업에서

과거와 달리 상당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경쟁우

위 확보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문제는 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제품의 진화도 빨라

지는 전자산업의 특성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을 것

이다.

지적재산권은 기술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결국 상

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낙후된 중국에서의 보호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지적재산권 환경이 열

악한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선진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지적재산권 복제를 묵인하는 경향도 존재하는 양면성을 지닌

나라이다. 

지적재산권은 어느 한 나라 또는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

며, 특히 중국과 같이 특수한 환경을 지닌 국가에서는 더욱 그

러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다분히 자의적이어서 자국

기업에 유리한 사법적 판정이 대부분이며, 일반기업들도 지적

재산권을 중시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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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자산업의 경우와 같이 기술변화가 빠르고 원천기술

력, 표준기술 등이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외시장에서 복제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일본기업들은 점

차 중국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여 생산인력은 물론 R&D 인력

에서도 현지인 채용비율을 높여갈 전망이어서 지적재산권을 보

다 엄격하게 관리 운용할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기업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무엇보다 상

호 협력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므로‘상호협력형’의 지적재산권 전

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보호방안이

도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3국 공동으로 또는 한·일

두 나라 공동보조를 통해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보호 자세를 명

확히 하고, 모방품 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적인 단

속 및 사법권도 강화하는 연대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 지적재산권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국가적 보호정책에 대한

합의도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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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47

코 드 품 목 명

8415 에어컨

8418 냉장고

8422 접시세척기,병 또는 기타의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기계

8423 중량측정기기와 각종의 저울추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 포함 )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 우편 요

금계기, 표권 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

에 한함), 금전등록기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8472
기타 사무용기계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 주화분류

기, 천공기 등) 

8473
8469∼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과 부속품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장착한 것에 한한다)

8 5 1 6 5 0 전자레인지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및 영상전화기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 이어폰과 마이크로폰,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9
턴테이블·레코오드 플레이어·카세트 플레이어와 기타음성재생기

(음성기록 장치는 갖추지 아니한 것)

8520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VCR) (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2 8519∼8521호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523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

8524 음성, 기타 유사현상이 기록된 레코오드

8525
무선통신기기,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텔레비전 카메라, 정지화상 비

디오 카메라,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디지털카메라

<부표 1> HS 코드별 전자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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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품 목 명

8527 카세트라디오, 라디오 수신기

8528 TV 수신기

8529 무선통신기기 및 TV의 부분품

8530
철도,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공항용의 신호, 안전, 교통관제

기기(전기식)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벨, 사이렌, 도난정보기)

8532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8534 인쇄회로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9 0 1 3 8 0 액정 디바이스

8526 레이다·항해용 무선기기와 무선 원격조절기기



<부표 2> 국별 전자제품의 MCA 지수

(1) 미국의 전자제품 수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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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국

한 국

HS 1998 2000 2002 2003(1∼9) 

8415 2.56 4.61 4.27 4.37 

8418 0.89 0.85 1.93 2.59 

8422 0.18 0.21 0.17 0.31 

8423 0.63 0.56 0.61 0.50 

8450 0.61 1.82 0.71 3.55 

8470 0.78 0.64 0.84 0.69 

8471 1.55 2.64 1.81 1.52 

8472 0.89 1.82 1.52 1.18 

8473 2.25 2.66 2.42 2.06 

8507 0.34 0.35 1.06 1.39 

8509 0.56 0.67 2.31 2.50 

851650 19.77 14.91 15.26 14.42 

8517 0.40 0.23 0.30 0.38 

8518 2.19 1.80 2.05 2.39 

8519 0.44 0.40 0.53 0.72 

8520 0.23 2.55 2.53 2.36 

8521 2.06 3.06 3.80 3.00 

8522 1.21 1.04 0.62 0.54 

8523 3.56 2.30 1.83 1.66 

8524 0.35 1.00 1.22 0.91 

8525 3.57 4.83 6.95 8.29 

8526 0.45 0.35 0.29 0.16 

8527 0.80 1.12 1.01 1.30 

8528 0.63 0.65 1.02 2.20 

8529 1.90 1.30 1.11 1.81 

8530 0.80 0.41 0.39 0.39 

8531 1.68 1.46 0.91 1.13 

8532 0.68 1.12 0.79 0.59 

8534 2.32 2.28 2.41 2.16 

8540 0.55 1.31 1.10 0.96 

8541 1.02 1.03 0.63 0.80 

8542 6.62 5.24 4.89 5.19 

901380 1.53 0.33 1.39 1.02 

계 2.60 2.81 2.7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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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국

일 본 중 국

HS 1998 2000 2002 
2003

(1∼9) 
1998 2000 2002 

2003

(1∼9) 

8415 0.98 0.88 0.68 0.52 1.00 1.20 1.69 2.48 

8418 0.24 0.28 0.14 0.21 0.70 1.29 1.49 1.79 

8422 0.59 0.78 0.58 0.71 0.06 0.28 0.28 0.28 

8423 2.06 2.17 1.98 2.62 2.64 3.41 3.74 3.31 

8450 0.01 0.00 0.01 0.00 0.09 0.21 0.16 0.09 

8470 0.43 0.25 0.31 0.24 4.43 4.59 4.69 4.48 

8471 1.58 1.39 0.87 0.70 0.82 1.37 1.70 2.33 

8472 2.89 2.06 2.16 3.71 2.83 3.34 3.47 3.90 

8473 1.08 1.32 1.68 1.99 1.12 1.40 1.98 2.19 

8507 3.45 4.00 3.46 2.44 1.03 1.45 1.47 1.41 

8509 0.05 0.04 0.02 0.02 4.20 5.32 4.87 4.34 

8 5 1 6 5 0 0.03 0.01 0.01 0.01 1.84 2.70 2.63 2.94 

8517 1.22 1.02 0.45 0.46 2.05 1.42 1.88 1.74 

8518 0.63 0.62 0.35 0.34 3.52 3.93 3.69 3.49 

8519 2.03 2.12 1.29 1.49 4.10 4.29 5.31 4.60 

8520 2.00 2.04 1.21 1.13 3.97 4.70 4.14 3.59 

8521 2.91 2.03 0.85 1.14 1.48 3.34 5.01 4.88 

8522 2.39 2.85 4.06 5.11 5.72 5.09 3.82 2.97 

8523 3.56 3.57 3.57 4.09 0.64 0.44 1.06 0.91 

8524 0.70 0.75 0.65 0.58 0.26 0.40 0.41 0.46 

8525 2.68 2.01 1.85 1.84 0.61 0.70 1.18 1.39 

8526 1.06 1.64 1.60 2.48 0.28 0.38 0.65 0.71 

8527 0.61 0.63 0.61 0.62 4.64 4.16 3.49 2.98 

8528 0.31 0.77 1.51 1.81 0.15 0.30 0.78 0.99 

8529 1.31 1.23 1.06 1.57 0.68 0.77 1.14 1.30 

8530 0.03 0.02 0.00 0.28 0.14 0.51 0.50 0.45 

8531 1.66 1.89 1.22 1.37 1.88 2.06 2.19 2.59 

8532 3.02 3.00 3.05 3.03 0.11 0.14 0.23 0.27 

8534 1.13 0.94 0.84 0.96 1.00 1.27 1.32 1.52 

8540 3.11 2.38 2.17 1.94 0.18 0.14 0.52 0.59 

8541 2.17 2.61 2.49 2.43 0.58 0.58 0.80 0.77 

8542 1.22 1.31 0.91 0.93 0.14 0.14 0.18 0.20 

9 0 1 3 8 0 1.49 1.17 3.24 3.96 0.95 0.30 0.95 1.37 

계 1.43 1.42 1.20 1.27 1.10 1.24 1.6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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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국

한 국 중 국

HS 1998 2000 2002 
2003

(1∼9) 
1998 2000 2002 

2003

(1∼9) 

8415 0.43 1.02 0.36 0.40 2.10 1.99 2.91 3.08 

8418 2.18 1.81 1.66 1.44 0.47 1.32 2.04 2.31 

8422 0.28 0.35 0.64 0.63 0.12 0.24 0.14 0.15 

8423 2.81 2.48 2.88 3.00 3.45 3.11 3.31 2.93 

8450 3.79 4.82 4.35 3.09 1.73 2.25 2.30 2.54 

8470 0.55 0.57 0.63 0.44 3.98 4.28 3.73 3.89 

8471 0.26 0.31 2.43 1.41 0.30 0.44 1.51 2.10 

8472 0.30 0.68 0.70 0.77 1.34 2.12 2.55 2.29 

8473 0.90 1.21 2.29 1.87 0.91 1.07 1.26 1.47 

8507 4.76 3.38 3.59 2.98 1.03 1.33 1.35 2.11 

8509 0.75 1.70 1.76 1.15 2.38 2.56 3.13 3.39 

851650 9.00 1.71 1.85 1.05 1.18 1.97 2.10 2.15 

8517 0.08 0.06 0.58 0.90 0.60 0.36 1.48 1.48 

8518 2.18 1.42 1.34 1.08 2.39 2.96 2.17 2.05 

8519 0.43 0.97 0.65 1.07 2.60 2.82 2.05 2.11 

8520 0.29 3.08 2.45 3.62 2.26 1.87 1.89 1.76 

8521 1.02 1.40 1.61 1.31 1.93 1.79 1.92 2.69 

8522 7.15 6.88 4.66 2.44 2.91 1.76 2.92 2.99 

8523 4.61 3.23 4.65 3.68 1.83 1.97 1.92 1.61 

8524 0.17 0.29 0.53 0.74 0.03 0.17 0.15 0.11 

8525 3.93 7.12 4.59 5.29 0.30 0.36 1.03 1.46 

8526 0.34 0.28 0.19 0.47 2.06 1.14 0.67 0.63 

8527 0.26 0.63 0.49 0.63 2.82 2.96 2.02 1.93 

8528 1.96 0.57 1.04 1.93 1.68 1.65 2.29 2.40 

8529 0.86 0.79 0.85 1.97 1.70 2.28 2.29 2.32 

8530 1.69 0.07 1.11 0.52 0.39 0.00 0.24 0.27 

8531 1.05 1.03 1.49 2.20 2.58 2.05 1.43 1.48 

8532 2.82 2.49 1.73 1.24 1.85 1.52 1.53 1.83 

8534 3.17 1.83 2.15 1.99 1.86 2.15 1.99 2.05 

8540 5.23 2.09 1.70 3.34 0.52 1.14 1.08 0.92 

8541 2.64 1.90 1.88 1.50 0.64 0.74 0.69 0.81 

8542 3.17 2.77 4.06 4.45 0.09 0.14 0.18 0.16 

901380 5.02 7.36 0.62 0.55 2.99 1.10 2.14 2.62 

계 1.64 1.59 2.52 2.36 0.75 0.75 1.2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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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국

한 국 일 본

HS 1998 2000 2002 
2003

(1∼9) 
1998 2000 2002 

2003

(1∼9) 

8415 0.65 0.56 0.66 0.72 2.81 4.13 3.15 3.66 

8418 0.29 0.15 0.20 0.31 1.48 1.03 1.89 2.04 

8422 0.16 0.33 0.33 0.47 0.98 1.85 1.46 1.24 

8423 0.11 0.68 0.99 0.41 2.09 2.27 1.76 1.56 

8450 0.45 1.85 2.22 3.26 2.65 3.25 1.58 0.54 

8470 0.05 0.08 0.16 0.06 1.07 1.23 1.08 1.65 

8471 0.24 0.85 0.89 0.63 1.66 0.86 0.84 0.74 

8472 0.14 0.03 0.07 0.29 0.66 0.58 1.22 1.85 

8473 0.29 0.32 0.51 0.64 2.08 1.77 1.61 1.67 

8507 0.09 0.05 0.78 0.83 5.05 5.06 5.10 4.59 

8509 1.25 1.54 0.65 0.48 1.54 1.78 1.22 1.27 

8 5 1 6 5 0 0.32 0.05 0.51 0.04 7.44 9.13 2.39 0.92 

8517 0.11 0.17 0.40 0.56 1.37 0.92 0.56 0.76 

8518 1.38 1.30 1.58 1.93 2.37 2.29 2.00 1.60 

8519 0.63 3.14 3.71 2.44 2.41 1.71 0.59 0.20 

8520 0.40 0.33 2.11 4.79 0.79 1.53 3.73 1.11 

8521 0.05 0.96 0.27 0.79 6.49 7.82 5.08 3.60 

8522 1.08 1.36 1.02 0.72 4.00 2.79 2.67 1.92 

8523 2.76 4.41 1.82 1.18 0.89 2.05 1.11 2.04 

8524 0.04 0.69 0.12 0.14 0.46 2.29 0.35 0.64 

8525 0.02 0.64 6.11 42.18 0.51 2.24 1.72 2.85 

8526 0.09 0.02 0.02 0.22 1.92 1.22 1.36 1.96 

8527 3.57 5.03 3.29 3.41 1.34 0.55 1.43 1.76 

8528 0.86 0.20 0.80 0.32 5.89 7.01 4.84 3.60 

8529 0.71 0.49 1.50 2.00 2.40 2.13 2.28 2.56 

8530 0.01 0.03 0.06 0.03 0.06 0.09 0.31 0.01 

8531 0.80 0.73 1.07 1.19 2.88 2.39 1.81 2.03 

8532 0.81 1.11 1.05 0.87 3.74 3.52 3.60 3.44 

8534 0.46 0.64 1.15 1.35 2.30 2.42 2.26 1.72 

8540 3.82 3.97 4.96 4.24 1.31 1.65 1.89 1.74 

8541 0.66 0.83 0.66 0.61 3.32 3.20 3.03 3.11 

8542 0.70 0.87 0.83 1.02 3.16 2.46 2.29 1.99 

9 0 1 3 8 0 0.54 1.17 2.61 3.41 3.70 3.12 1.74 1.58 

계 0.71 0.95 1.28 3.22 2.32 2.15 2.05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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